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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풍수설화의 특성과 지역성 모색

사)제주학연구소 연구원    이  현  정

[  목  차  ]

1. 들어가며

  1-1. 기존 연구 검토

  1-2. 연구 방법과 분석 자료 

2. 논의의 글

  2-1. 제주도 풍수설화의 유형 분류

  2-2. 제주도 풍수설화의 유형별 특성과 그 의미 

  2-2-1. 명풍담(명지관 활약형)과 명당획득담(지관 제공형)

  2-2-2. 명풍담(명지관 좌절형)과 명당운용담(파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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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 명당운용담(형국설명형)과 명당운용담(비보형)

3. 맺으며

1. 들어가며

제주에서 풍수사상이 언제부터 급속도로 전파되었는지, 이것을 인간 사회의 관념적 

신앙이나 가치를 담아낸 설화로 말하기 시작한 시점은 언제인지 알 길은 없다. 단지 옛 

기록들을 고증삼아 그 졸가리를 어슴푸레 짐작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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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진은 『耽羅志』 풍속 條에 밭머리에 무덤을 만들어 조상을 위하는 제주 사

람의 모습을 기술하면서, “풍속은 풍수지리와 점법(卜筮)을 쓰지 않고 또한 불교

식도 쓰지 않는다.”고 덧붙인다.1) 또한 담수계의 『增補 耽羅誌』에는 “세종 때 목

사 기건이 주인 없는 시체의 뼈다귀가 내[川] 고랑에 많이 나뒹구는 것을 보고 관

리를 시켜 관곽(棺槨)을 구비하고 장사를 잘 지내주니 이것이 매장법의 시초이

다.”라는 기록을 남겼다.2)

풍수(風水)라는 건 정시(地官)라는 건디 장가 날 것 트면 정시를 청헤설란 

옛날에 십 년 구산(求山)에 십 년 택일다고 이런 말이 잇입니다. 계면 풍수를 

청헤다가 좋은 산천을 만나면 손이 발복헤설란 잘 뒌다고 헤설란 아주 열심으

로 숭배를 고3)

기록만으로 추론하건대, 조선 초기부터 후기의 전반 즈음만 하여도 제주에는 풍수지

리를 동반한 매장 문화는 생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뒤에 급작스럽게 성행하여 민

간에 널리 퍼졌고 그 관심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과를 문학의 차원으

로 담아 놓은 것이 풍수설화이다. 그 안에는 풍수의 대상·방법과 이를 대하는 전승 집

단의 삶의 양상과 가치가 총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제주의 풍수설화를 살피고 유형화 한 결과를 통하여 타 지역과 구별

되는 전승 집단의 삶과 그 안에 포섭된 의식을 구명(究明)하는 것이다. 현재 제주 설화

에 대한 연구는 정체된 상태이다. 더욱이 풍수설화를 대상으로 삼는 연구는 2010년을 

전후하여 멈추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의 구도를 

심화하면서도 확장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려 한다. 논지에서 활용하는 제주의 풍

수설화 각 편은 다다익선의 입장으로 끌어 모았다. 또한 이전의 풍수설화 연구에서 활

발한 쟁점으로 논의되어 온 유형화 이론도 최대한 반영하여, 타 지역과 비교하기 쉽도

록 제주 풍수설화의 유형을 재정립하는 시도 역시 감행하였다.

1) 濟州大學校耽羅文化硏究所, 『耽羅志』, 耽羅文化叢書(9), 1991, 6쪽.

2) 현용준, 『제주도 사람들의 삶』, 민속원, 2009, 158쪽

3) 「오훈장과 정지관」, 『韓國口碑文學大系(9-3)』,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3, 493쪽.



발표 1 : 제주도 풍수설화의 특성과 지역성 모색

11

제주의 풍수설화가 지니는 특성을 자세하게 살피기 위해서는 각 유형들을 모두 면

밀히 살펴야 하겠으나, 이 글에서는 두드러지는 대표적인 유형 몇 가지에 중점을 두고

자 한다. 덧붙여 특정 지역의 풍수설화를 수치화, 유형화 한 선행 연구 자료가 있고 이

것이 제주의 풍수설화 내에서 지역적 특성을 도출하는 데 유의미하다면 필요에 따라서 

활용하였다는 점도 아울러 밝힌다. 

1-1. 기존 연구 검토

제주의 풍수설화는 한동안 제주 출신의 연구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조명되다가, 그 후 

우리나라 풍수설화의 전반적 경향을 살피는 연구의 테두리로 놓여 꾸준한 검토의 대

상이 되었다. 모든 논의를 포함하여 각 연구의 의의와 보완점을 도출하면 좋겠으나, 이 

글의 목적이 지역적 특색을 밝히는 것에 있으므로 후자의 것은 제외한다. 

먼저 현길언은4) 제주의 풍수설화 중 단맥 이야기, 아기장수 이야기를 중심으로 연구

를 진행하였다. 그는 이 부류의 설화들을 개인, 집단, 국가에 상응하는 의미를 가진 세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해당 이야기들이 극복할 수 없는 제주의 지리적·역사적 상

황을 설명하는 신화적 의미를 갖는다고 피력하며, 제주 사람들이 당했던 고난과 억압

을 체념과 자기애로써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풍수설화의 기능임을 논설하였다.  

김영석은5) 『韓國口碑文學大系』에 나타난 풍수설화 32편을 明堂設定 원인별 유형, 

明堂設定 결과별 유형, 仲介者別 유형으로 구획한 후, 이들 사이에 나타난 구조적 특성

과 사회사적 의미를 끌어내는 것을 연구의 주안점으로 삼았다. 그는 제주의 풍수설화

를 베풀고 얻는 형, 빼앗는 형, 악령 퇴치형, 즉시 발복형, 대시(待時) 발복형, 금기 위반

형, 아기 장수형, 고종달형, 인위적 조작형으로 나누어 살피었는데, 일반론과 다름없는 

해석 결과로 대입시킨 느낌이 강하다.6)

4) 현길언, 「風水(斷脈) 說話에 대한 一考察-濟州文化의 說話的 基層 接近을 위한 試圖」, 『한국문화인류학』 第十輯, 한국
문화인류학회, 1978.

5) 김영석, 「제주도 풍수설화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6) 육지부에서도 동일하게 전승되는 유형을 마치 제주에만 있는 서사처럼 보고 의미를 도출한 점이나 “제주의 풍수설화에
는 인위적 조작형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것은 외부 세력에 대하여 철저하게 항거하고 심지어 적개적인 데 반하여, 도내
인 끼리는 해악적 행위가 없었음을 표징”한다는 등의 해석으로 유형 분류의 의미화 과정에서 확대해석의 오류를 범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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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주의 풍수설화가 지리적·역사적 조건으로 말미암아 독립된 공동체로서 특

유의 특징을 갖으며, 운명에 도전하는 강인한 저항정신과 환경과 끊임없이 대결하는 

치열한 대결정신이 그 이면에 담겨 있음을 역설하여 그 의의를 가려낸 점은 특기(特記)

할 만하다.    

허춘은7) 기존의 지역 설화 연구들이 가진 문제를 되짚어 수용·변이의 차원과 그 의

미를 중점적으로 살피고자 노력하였다. 그 가운데 풍수설화에서는 단혈설화, “정성들

여 명당 얻기”형, 아기장수형 등이 제주만의 특성을 끌어내기에 적절한 대상임을 역설

하였다. 아울러 풍수관념의 신앙성, 공동체성, 열악한 환경에 대한 반작용, 원상회복을 

바라는 막연한 기대의 투영, 적선(積善)의 교훈 등을 각 유형이 지닌 의의로 도출하였

다. 덧붙여 기타 지역과의 객관적 비교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제주 설화의 특성을 구명

하는 작업이 필요함도 논하였다. 

김문기는8) 제주의 설화의 대표 갈래들을 총 39개의 문헌을 대상으로 검토하며 그 전

승양상을 살피는데 주력하였다. 그는 자료로 선정한 157개의 각 편을 음택풍수설화, 

양기풍수설화, 양택풍수설화의 세 유형으로 구분하고 음택풍수설화를 다시 지관담, 상

주담, 명당담으로 나누었다. 이 연구는 각 유형의 서사적 공통구조를 밝혀 유형화의 체

계적 당위성과 주요 전승 맥락을 짚어낸 점에서 의의가 크나 유형별 특징이나 차이점

을 의미론에 귀결시키는 작업은 상대적으로 협소하게 이루어졌다.

현승환은9) 제주에 전승되는 풍수설화의 상당량이 음택풍수임에 주목하였다. 그는 

이러한 원인이 제주 사람들의 풍습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민속현상과의 관계선 상

에서 이 같은 현상을 해명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풍수 설화 안에서 전승민들이 지관을 인식하는 태도가 마치 심방을 대하는 

것과 유사한데, 이는 무속적 관념이 풍수 설화에 개입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

하였다. 또한 풍수관념은 제주의 풍수설화에서 부계혈통을 강화하는 쪽으로 남겨져 있

으며, 상례(喪禮)의 과정 가운에 분리 영역으로 포섭되어 나름의 민속적 의의를 지닌다

고 주장하였다. 

7) 許椿, 「濟州說話一考察」, 『國文學報』 제13집, 濟州大學校 國語國文學科, 1995.; 「濟州 說話 硏究의 몇 問題」, 『열상고
전연구』 제11집, 열상고전연구회, 1998.

8) 김문기, 「제주도 설화 연구-풍수설화를 중심으로-」, 『國文學報』 제14집, 濟州大學校 國語國文學科, 1997. 

9) 현승환, 「제주도 풍수설화의 이해」, 『耽羅文化』 제22집,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硏究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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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방법과 분석 자료 

설화의 지역성을 밝히는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은 마치 미술의 모자이크 기

법과도 같아서, 서로 다른 것 같으나 결국 큰 그림으로 내포되기도 하고 서로 동일한 

것처럼 느껴지다가도 실상 안을 들여다보면 제각기 특유의 형체를 지닌다. 

앞서 내세운 바와 같이 이 글의 분석 대상은 제주의 풍수설화이며 그 특성과 지역성

을 밝히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그러므로 제주 지역을 범주로 전승되는 풍수설화의 

유화(類話)를 다양하게 수집하고 화소(모티프)와 유화를 분류하여 지역유형(oikotype)

을 끌어내는 작업을 선행하려 한다. 그 뒤에  포착되는 특성이 있다면 문학적·사회사적 

측면에서 풀어내어, 지역성을 모색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겠다. 

설화의 전승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나 그다지 활발하지 못하다. 기억을 끄집어 

낼 기회도 없거니와 입 밖으로 낼 상황도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확률이 드물다. 그래서 

채록이 가능한 설화들이 있다 하여도 기존에 채록되어 전하는 자료보다 구조적 측면에

서 매우 성글거나 많은 변형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렇기에 풍부한 자료들을 

선점하고 이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려면 연구자가 오랜 기간 동안 설화를 직접 채

록하지 않는 이상은 화석화된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대다수의 설화학자들도 기

존에 발행된 현지 조사 단행본들을 주요 연구거리로 삼는 실정이다.  

제주에서 설화의 연행 현장을 채록하고 문헌에 담아내기 시작한 즈음은 대략 1950

년대이다. 이후 지역 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구비문학자들의 현장 조사와 『韓

國口碑文學大系』의 한반도 내 권역별 설화집 편찬 작업 등으로 60 ~ 80년대에 그 성과

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전래의 성과를 바탕삼아 마을 단위의 향토지, 

대학 내 관련 학과의 학술조사 보고서, 후속적인 연구사업 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 활용할 분석 자료는 위에 제시된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濟州說話集

成(1)』, 『제주도 전설』, 『남국의 전설』, 『남국의 민담』, 『濟州道 傳說誌』, 『韓國口碑文

學大系(9-1~9-4)』를 주로 활용하였고 소수의 향토지와 학술조사 보고서를 포함시켰

다. 후자의 경우 특별한 화소와 서사 구성을 갖추어 주요 문헌 내의 자료들과 함께 비

교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들이다. 제주의 풍수설화를 분석을 위하여 발췌한 

자료의 출처와 편수는 아래에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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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선정자료 출처와 편수

No. 출  처 저자·출판기관 채록(초판)연도 편수(개)

1 『濟州說話集成(1)』 김영돈 외 2인 1980년대(1985) 45

2 『제주도 전설』 현용준 1950~1970년대(1996) 32

3 『濟州道 傳說誌』 濟州道 1983(1985) 23

4 『남국의 민담』 진성기 1950~60년대(1976) 20

5 『韓國口碑文學大系(9-3)』 현용준·김영돈 1981(1983) 21

6 『韓國口碑文學大系(9-2)』 현용준·김영돈 1980(1981) 9

7 『白鹿語文(18·19)』 제주대 국어교육과 2001~2002(2004) 6

8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9-4)』 허남춘 외 2009(2014) 5

9 『남국의 전설』 진성기 1950년대(1959) 5

10 『韓國口碑文學大系(9-1)』 현용준·김영돈 1979(1980) 5

11 『白鹿語文(17)』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2000(2001) 4

12 『濟州高山鄕土誌』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 1980년대(2000) 2

13 『國文學報(19)』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12(2012) 2

14 『國文學報(20)』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13(2013) 1

총  계 180

14개의 제주 설화 관련 문헌에서 이 글의 분석 대상으로 추려낸 풍수설화는 총 180

편에 달한다. 실제로는 더 많은 수의 각 편이 있었으나 설화 내의 유형별 균형과 연구 

목적을 고려하여 취사선택하였다. 나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전한 서사를 갖춘 풍수설화는 모두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둘째, 첫째 조건을 위배하면서도 “화소(모티프)로써의 풍수”가 서사맥락 안에 담겨 

있고 단락소로서 일정 정도 위상을 가진다면 분석의 대상으로 채택한다.

셋째, 화소나 모티프가 빈약하여 서사적 구성이 상당 부분 소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각 편들은 제외한다. 다만 이는 제외한 각 편보다 내용·구성면에 충실한 이본(異本)이 

존재할 경우로 한정한다.

넷째, 둘째 조건에 반하면서도 이본의 서사 내에 의미 있는 구조 단위가 있다면 자료

로 활용한다.  

다섯째, 구술한 설화가 구전이 아닌 독서의 형태로 구연자에게 습득된 경우와 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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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와 배경이 확연하게 제주와 관련 없는 경우는 자료에서 배제하였다.10) 제외된 자

료들은 구연자가 “내가 이 저 국(國史) 책을 봤습니다, 요새 국 책.”, “조만능이라

고, 건(그것은) 서울입쥬게.”, “탈해라  임금이 있는디. 하루는 이제 그 저 어디 저 토

함산이라  이제 그 높은 이제 산중으로 올라갔어.” 등으로 화행(話行) 안에 분명한 

표지가 나타난 것들이다.  

여섯째, 풍수설화 내에서도 단순한 형국론(形局論)이나 지명유래담 등은 분석에서 

예외로 두었다. 하지만 이에 속하더라도 향유층의 기층의식을 엿볼 수 있는 서사가 부

연되었다면 고찰 대상으로 편입한다. 

일곱째, 다른 문헌에 각기 게재되었더라도 제보자가 동일하고 서사가 일치하면 둘 

중에 하나만을 택한다. 그러나 같은 제보자에게서 나온 동일 유형의 서사일지라도 사

건 전개나 화소(모티프)가 달라지면 양 쪽 모두를 자료로 취한다. 

2. 논의의 글

2-1. 제주도 풍수설화의 유형 분류

풍수는 “일정한 터[基]의 상주(常住) 대상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따라 큰 틀에서 둘

로 나뉜다. 상주 대상이 살아있는 자라면 양적(陽的) 풍수, 죽은 자라면 음적(陰的) 풍

수라 하겠다.

다시 양적 풍수는 양기(陽氣)와 양택(陽宅)으로 분류되는데, 이 둘을 구별하는 핵심

적인 요소는 바로 “공공(집단)성”과 “개인성”이다. 양기풍수는 전자의 특징을 지닌 개

념으로 국가, 도읍, 행정구역 단위, 취락(마을)의 입지와 선정에 관한 모든 것들부터 비

보압승(裨補壓勝), 단맥(斷脈)에 이르기까지 그 범주를 폭넓게 상정할 수 있다.11) 양택

10) 「동래 화지산 산터」, 「이신」, 「조만능의 묘」, 「목신을 이긴 며느리」, 「허미수 선생」의 5편이다. 

11) 양기풍수와 비보(압승)풍수를 다른 분류로 설정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그러나 적용 대상의 범주나 그 결과 등으로 미룰 
때, 매우 유사하여 큰 틀에서 이들을 동일 범주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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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후자에 속하며 개별 일문(一門) 또는 개인 그 자체의 집터를 대상으로 한다. 음적 풍

수는 달리 음택(陰宅)이라 부르는 것으로 묏자리 선택과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먼저 선별된 180편의 풍수설화를 풍수설의 통상적 개념에 따라 양기, 양

택, 음택의 범주로 크게 구분하되, 양기풍수의 다양성을 감안하여, 그 안에 다시 단맥, 

취락, 지형, 비보압승의 네 가지 하위항목을 설정하고 유형화 하였다. 

[표 2] 풍수이론 유형별 선정자료 분류표 

No. 구  분 하위분류 편수

1 양기

단맥 16

취락 9

지형 5

비보압승 8

2 양택 - 7

3 음택 - 95

4 결합(2가지) - 38

5 결합(3가지) - 1

6 기타 - 1

총계 180

[표 2]는 제주의 풍수설화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이 음택과 관련한 서사임을 알게 한

다. 이것은 전체 대비 52.8%에 이르는 비율이다. 제주의 풍수설화 전승집단에게는 “좋

은 땅에 조상의 유골을 모셔서 자손의 발복을 바라는 개체적 풍수”가 무엇보다도 깊은 

관심의 대상이었다. 어디까지나 상대적 비교지만, 묏자리 명당을 바라는 마음이 매우 

절실하였던 것이다.12)

하지만 이러한 양상은 타 지역도 다르지 않다. 한국 풍수설화에 나타나는 장례법은 거

의 토장(土葬), 신전장(伸展葬)이다. 이 장법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이 풍수지리설인

데, 이는 지형에 따라 명당(明堂)자리가 있다는 학설이다. 이 풍수지리설에 따라 명당자

12) 허춘, 『제주 설화 연구-한국 설화와 대비하여』, 『탐라문화학술총서(20)』, 경인문화사, 2016, 2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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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고르고, 조상의 시체를 매장하면 집안이 흥한다는 이 일설은 조선시대에 이르러 급

속하게 퍼져 세간에 일반화된다.13) 효(孝), 예(禮), 인(仁)으로 대변되는 유교 이념이 지

배 이데올로기가 되었고 무엇보다 가문의 안위와 흥망이 우선시 되었던 시기였다. 

장례 문화나 방식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지금도 우리나라는 일생의례 가운데 특

히 “喪”에 관하여 비교적 보수적이다. 그만큼 묏자리와 관련된 음택 풍수에 대한 인식

도 생활 안에 깊숙이 파고들어 여전히 관심의 대상이다. 음택과 관련한 풍수설화가 두

드러지는 것이 제주만의 특성이라 할 수는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한편 전통 풍수설에 입각하여 풍수설화를 분류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표 2]에 나타난 4, 5번의 결과를 조밀하게 해명하기 어려운 것이다. 양기, 양택, 음

택의 요소가 한 편의 설화 내에 섞여 있는 유형들이 전체의 21.7%에 달한다.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이는 풍수설화에서 풍수사상이라는 이론적 틀거리는 부차적인 것이며, 

어디까지나 “문학적 변용의 차원 또는 전승 집단의 서사 구성 논리에 입각하여 본질을 

살펴야 한다.”는 깨달음을 낳는다. 

그러므로 위와는 별도로 풍수설화만이 지닌 서사적 특질에 초점을 맞추어 다른 방향

의 분류 작업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풍수설화는 반드시 풍수설을 잘 알아야만 구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풍수설화는 풍수설 자체의 영역을 뛰어넘어 삶의 지평을 폭넓게 

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킨 것이기 때문이다.14) 

풍수설화의 유형 분류와 관련 하여 선행 연구자들의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15) 이 글

에서는 풍수설화의 기본 골격을 지관, 수용자, 명당으로 잡는 일반적 견해를 따랐다.16) 

13) 현용준, 앞의 책, 173쪽.

14) 장장식, 「韓國 風水說話 硏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2, 173~175쪽.

15) 조희웅, 『한국설화의 유형적 연구』, 한국연구원, 1983; 이수봉, 『백제 문화 권역의 상례 풍속과 풍수설화 연구』, 백
제문화개발연구원, 1986; 임갑랑, 「음택풍수설화연구」, 『한국학논집』 13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1986; 강
중탁, 「풍수설의 국문학적 수용양상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7; 신월균, 「한국 풍수설화의 서사
구조와 의미 분석」, 인하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9; 장장식, 위의 논문; 손정희, 「한국풍수설화연구」, 부산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2; 김영석, 앞의 논문; 김문기, 앞의 논문; 김명순·서훈정, 「風水說話의 유형과 의
식세계-충청지역을 중심으로」, 『교육연구』 13, 한남대학교 교육연구소, 2005; 박종익, 「대전광역시 명당실태와 풍
수설화 고찰」, 『어문연구』52, 어문연구학회, 2006; 양은모, 「한국의 풍수설화 연구」, 중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7; 김현숙, 「호남풍수설화의 전승집단 의식」, 『국어문학』 42권, 국어문학회, 2007; 이미현, 「남부지방의 
풍수설화 연구」, 중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8; 정영주, 「한국 풍수설화의 유형별 분석과 의미에 관한 연
구」,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16) 풍수설화의 유형론에 이러한 준거를 대입하여 서사구조와 행위주체의 유기적 관계를 파악하는 틀은 임갑랑, 신월균 
등이 논의를 전개시키고 이를 장장식이 수정·발전시킨 것이다. 김현숙 역시 해당 유형론을 활용하여 호남지방의 풍수
설화를 유형화하였는데, 분류목적이 분명하고 추출 항목이 간결하여 이 글에서도 유형 분류의 틀로 차용하였다. 그러
나 분석 결과 지역적 차이에서 오는 특수성으로 새로운 항목의 설정 필요성이 대두되어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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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이야기가 명지관에 관심을 두는지, 발복에 관심을 두는지, 혹 상주가 명당을 얻게 

되는 동기·과정에 관심을 두는지, 아니면 명당 자체의 운용방식을 논하는지에 역점을 

맞추어 항목을 마련한 것이다. 단 기존의 연구들과의 차이가 있다면 다른 유형 간의 삽

화, 화소, 모티프 등의 결합관계를 쉽게 관찰할 수 있도록 중복 설정을 허용한 점이다.

이 방식이 제주에서 전승되는 풍수설화의 다양성과 방대함, 그리고 서사 결합의 인

과문제를 해결하여 줄 실마리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자칫 분석의 결과가 지나치게 단

선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고 보다 뚜렷한 제주도 풍수설화의 특성을 이끌어내는 데에

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180편의 분석 대상을 문학 연구의 실상에 맞도록 다시금 

분류한 결과를 [표 3]에 기술한다. 

[표 3] 제주도 풍수설화 유화(類話) 분류표 

대분류 지관이야기 수용자이야기 명당이야기

중·소분류 A.명풍담 B. 명당발복담 C. 명당획득담 D.명당운용담

a 명지관 활약형  아기장수형    적선적공형 명당파손형

b 명지관 좌절형  아기장수형(-1) 동물보은형 명당비보형

c 단맥형 장사형 지관제공형 명당지형형 

d 가풍수담 신분상승형 우연형

e 악인불용형  운명형 

f 부자형 계략탈취형 

g 자손번창형 상쟁형 

h 기타 -

A는 말 그대로 이름난 풍수사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다. 풍수사가 지술(地術)이나 이

인(異人)적인 행동으로 영험함 등을 보인 일화들은 A-a, 저명한 풍수사임에도 불구하

고 맡은 바 소임을 해내지 못한 채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다면 A-b로 구분하였다. 

A-c는 A-b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것인데 풍수사의 행위와 그에 따른 외부 상황의 변

화만을 결과로 언급하는 유형들이다. 따라서 일정한 행위 이후에 주체(풍수사)의 처신

이나 행보가 언급되지 않는다. 고종달 설화에 국한된 유형이다. A-d는 가풍수(가짜 풍

수사) 이야기이다. 

B는 명당의 지기(地氣)와 그 발현 양상이 서사 내에 담겨져 있다. 날개(아이 탄생, 돋

아남)의 형태를 지니면 B-a와 B-b, 힘은 B-c, 벼슬을 얻거나 과거에 급제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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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 명당을 얻었으나 악행으로 인하여 발복에 실패하는 것은 B-e, 부(富)를 축적하게 

된다면 B-f, 자손(가문)이 번창하였다면 B-g, 그 밖의 것은 B-h로 나누었다.

C는 서사 내에서 풍수의 수용자가 명당을 획득하게 된 경위를 설화가 담고 있는 경

우이다. 선행을 베풀거나 공을 들이는 일련의 행위가 서사 내에 존재한다면 C-a, 동물 

또는 누군가에게 보답의 형태로 명당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C-b, “그 터에 지관이 묘

를 쓰라고 하였는데.” 등으로 명당 획득을 가능케 한 대상이 지관으로 명백히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C-c, 명당인지 알지 못한 채 우연히 명당을 얻을 경우는 C-d, 본디 명당이 

수용자에게 타고난 것이었을 때는 C-e, 명당이 자신의 몫이 아니면서도 이를 차지하기 

위하여 지관을 조르거나 몰래 선점(先占)한 경우는 C-f, 명당획득을 위하여 경합을 벌

였다면 C-g로 넣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부류들은 C-h에 속한다. 

D는 명당의 운용(運用)에 대한 서사이다. 금기를 어기는 등의 문제 발생으로 인하여 

파혈(破穴)된 내용이라면 D-a, 명당 또는 풍수를 구성하는 요인들이 비보, 압승 등과 

관련 깊다면 D-b, 취락 또는 일정 지역(명당)의 형세와 영향력을 직결하여 이야기한다

면 D-c가 된다. 

이 유형화 공식을 대입하여 제주의 풍수설화 180편을 새로이 분류한 내용은 아래의 

[표 4]로 정리할 수 있다.

[표 4] 제주도 풍수설화의 유화 분류와 편수 

No. 중분류 소분류 해당 편수 비율(%)

1 명풍담

명지관 활약형 32 60.4 

명지관 좌절형 8 15.1 

단맥형 12 22.6 

가풍수형 1 1.9 

계 53 17.6

2 명당발복담

아기장수형 11 10.1 

아기장수형(-1) 5 4.6 

장사형 13 11.9 

신분상승형 29 26.6 

악인불용형 9 8.3 

부자형 20 18.3 

자손번창형 8 7.3 

기타 14 12.8 

계 109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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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중분류 소분류 해당 편수 비율(%)

3 명당획득담

적선적공형 7 11.7 

(동물)보은형 6 10.0

지관제공형 13 21.7 

우연형 12 20.0 

운명형 8 13.3 

계략탈취형 7 11.7 

상쟁형 4 6.7 

기타 3 5.0 

계 60 19.9

4 명당운용담

금장형 4 5.2 

파손형 38 49.4 

비보형 16 20.8 

형국설명형 19 24.7 

계 77 25.6

5 기타
- 2 -

계 2 0.7

유형화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 풍수설화에서 대분류의 비중은 명당발복담(36.2%) > 

명당운용담(25.6%) > 명당획득담(19.9%) > 명풍담(17.6%) > 기타(0.7%) 순으로 나타

난다. 소분류 상으로는 명풍담에서는 명지관 활약형(60.4%), 명당발복담에서는 신분

상승형(26.6%), 명당획득담에서는 지관제공형(21.7%)과 우연형(20.0%), 명당운용담

은 파손형(49.4%)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유형별 분류를 허물고 가장 많이 나타난 모티

프는 파혈(파명당)이며, 그 다음으로는 명지관의 행적을 다룬 서사였다. 

제주에서 풍수설화를 전승·향유하는 집단은 “풍수를 보고 명당을 써서 어떠한 발복

을 이루었는가(이룰 수 있는가)?”를 가장 주된 관심으로 여겼다. 그 외에 “적절하게 명

당을 사용하는 문제나 풍수설에 입각한 자연과 인간 삶에 대한 유기적 관계”등에도 주

의를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명당획득이나 명풍수에 대한 서사 역시 우선순위들과 

간극이 크지 않아 결국 풍수와 관련된 전반적인 요소들이 제주에서는 두루 이야깃거리

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제주도 풍수설화의 특성과 지역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대분류 내에서 소분류가 차지

하는 순위에 따른 의의, 타 유형과의 결합 양상, 유형 내 결말(희극, 비극 등)에 따른 빈

도 수, 가능하다면 모티프나 화소의 결합 양상까지 더 깊게 다음 부문에 제시한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모든 유형을 논하는 것은 아니며, 그들 중에서도 향유층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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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식체계, 습속(習俗)와의 연관성, 타 지역과의 차별성 등을 추출할 수 있는 대표 유

형들만을 다룬다. 나아가 대표 유형들을 하나로 엮을 수 있는 특정한 의미들을 부각시키

기 위하여, 각 유형을 개별적으로 내세우기보다 한 데 묶어 배치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2-2. 제주도 풍수설화의 유형별 특성과 그 의미 

2-2-1. 명풍담(명지관 활약형)과 명당획득담(지관 제공형)

명풍담(명지관 활약형)은 대분류 내 총 32편(60.4%)에 해당하는 1순위 유형이다. 고

전적에 대한 인물담이 그 중에서도 10편으로 가장 많다. 이 이야기는 대체적으로 명풍

수인 고전적이 수용자에게 명당을 제공한 일화, 그를 소홀히 대접하거나 그와의 약속

을 어긴 수용자가 비극에 이르는 이야기, 전적 벼슬을 얻게 된 이야기 등으로 나뉜다. 

그 외 강훈장, 김귀천, 오훈장, 정지관, 현지관 등의 인물도 지술에 뛰어났던 이인으로 

나타난다. 결말 양상은 희극 15편, 비극 2편, 혼합 10편, 드러나지 않음 5편이다. 그러

나 이 결말에 귀속되는 것은 대부분 지관을 필요로 하는 수용자 측이다.

명풍수는 때로 지술뿐만 아니라 굿을 하여 사람을 살리거나, 앞일을 예견하는 등의 

영험함을 보인다. 「오훈장과 정지관」 등의 경합담도 이 유형에 포함된다. 이것은 지술 

겨루기, 내기하기 등으로 다시 분류되지만, 내기의 맥락이 명당을 보는 눈에서부터 일

반적인 선견지명까지 섞여 있으므로 동일한 맥락을 취한다. 

여기에는 “명풍수는 하늘이 낳는 것”이라는 전승 집단의 사고가 반영되어 있다. 제

주에서 “정시”라 불리는 지관이 택일(擇日)과 궁합(宮合)에 이르기까지 두루 관여하게 

된 내막에는 지관의 생계와 관련된 문제에서 나아가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집안 

대·소사에 지관을 찾는 행동이 습속화된 사정도 숨어 있을 것이다.   

한편 육지부와는 달리 명풍수 유래담이 드물어 주목을 필요로 한다. “지관 박상의”, 

“명풍수 이승” 등의 유형이 육지부에 전승되어 오는 반면,17) 제주는 “어떻게 지관이 되

17) 명지관 박상의, 이승과 관련된 이야기는 주로 여우구슬과 연관되어 전한다. 여우구슬을 취한 주인공이 제일 처음으
로 본 것이 “땅”이므로 지리에 통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제주에서 이 서사는 명의(名醫) 월계 진좌수의 내력담
으로 전한다. 진좌수 역시 제주 전역의 광포설화이므로 해당 서사가 이미 고정화되어 일정 범주를 차지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명풍담에 삽입될 여지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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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느냐?”는 문제보다는 명지관이 명당을 제공한 취한행위와 그 효험이 전승 집단에게 

중시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실상을 대변하는 증거는 또 있다. 상대적으로 제주에서는 육지부에 비

하여 “가짜 지관 이야기”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점이다. 총 52편의 명풍담 중 유일하

게 1편이 바로 가짜 지관담이다. 제주를 포함한 남부지방의 풍수설화를 종합하여 유형

별 통계를 낸 연구결과에서는 총 690편 중 63편에 이르는 각 편이 가짜 지관담에 속하

는 것으로 밝혀졌다. 동일한 연구에서 집계한 명풍담의 수는 47편에 그친다는 것을 감

안하면 특이점이 더욱 두드러진다.18)

제주에서 채록된 1편은 「묘 찾아주고 출세하려던 이야기」 인데, 권세가의 묘를 찾아

주며 문제를 해결하는 듯싶다가 그 가문이 당파싸움에 말려들며 서사 주체의 출세 욕

구가 좌절된다. 육지부의 경우 이 서사 유형이 기본적으로 희극적 결말을 가지는 것과

는 상대적인 모습이다.19)

제주도 장사의 대표적 인물인 오찰방의 탄생과 고전적의 이야기를 결합한 유형도 존

재한다. 이 때 오찰방은 고전적의 외손(外孫)이며, 그가 엄청난 힘을 얻은 것은 고전적

이 조부의 묏자리를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힘이 세다는 자신의 장점을 십분 발휘하여 

찰방이라는 벼슬을 얻었다는 이 장사(壯士)의 이야기는 사실 제주 내에서 풍수와는 상

관없는 독립적인 이계(異系) 서사로 구전되어 왔다. 제주 설화 내에서 이인으로 여겨지

는 인물의 탄생도 명풍수의 손을 비켜갈 수는 없었던 것이다. 

명당획득담(지관 제공형)은 명당을 지관에게서 제공받은 수용자의 후일담을 그린다. 

13편이 이 유형에 들어 있으며, 명당획득담 중에서도 21.7%의 비율을 차지하는 1순

위 유형이다. 각 편의 결말은 희극 8편, 혼합 3편, 비극 1편, 드러나지 않음 1편으로 나

타났다. 명당을 지관에게서 제공받아 획득한 경우는 대부분 긍정적인 방향으로 서사가 

매듭지어질 확률이 높다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이다. 또한 특정 명풍수에 대한 서사는 

6편에 그치며, 나머지 7편은 통상적인 지관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1편의 비극적 결말은 「고전적과 월계 진좌수」 인데, 명풍수 고전적이 문곡성의 묏자

리를 명당으로 점지하였음에도 맏아들이 이를 찾지 못하여 다른 곳에 장사 지내서 가

18) 李美賢, 앞의 논문, 10쪽 참조. 

19) 가짜 지관이란 사전지식이 전혀 없는 평범한 자가 지관의 흉내를 내는 경우이다.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관행사를 하여 오해를 사게 되고 정체가 탄로될 지경에 이르지만, 곤경을 빠져나오기 위한 수단으로 행한 것이 오
히려 성공하여 명지관의 명성을 얻는다는 내용의 서사이다. 김명순・서훈정, 앞의 논문, 2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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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화를 입게 되는 이야기이다. 혼합으로 분류된 설화들은 역시 명당을 더 발복할 것

이었으나 어떠한 제약이 있어 그보다는 발복이 감소한 유형들이다. 아기장수 삽화가 

끼어들어 지관의 명당 제공 여부보다 이인의 출현과 몰락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거나 

지관의 조언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여 발복 범주가 줄어든다. 「세 발 달린 개와 여우

(Ⅰ)」에서는 수용자가 지관이 일러 준 금기를 어겼음에도 다시 지관이 삼족구를 내어

주고 위험을 면할 방책까지 제시하고 있어 흥미롭다. 

현승환은 제주도 풍수설화 속에서 “전승민들의 지관에 대한 사고는 사제자에 대한 

사고와 같은 것이었다.”고 지적한다.20) 지관을 대접하는 문제가 설화 결말의 양상과 직

결되는 특성 역시 이와 관련이 깊다.21) 그런데 제주의 풍수설화에서는 지관에 대한 전

승 집단의 부정적 사유도 함께 찾아볼 수 있다.  

아이구 구산은  심했주. 그 하르방이 경했주게. 옛날은 뭐 요샌 뭐이 고무신

이나 하간 거 나니까 헙주만, 그땐 짚새기 삼앙 신어그내 민 가당 오끗 터져놩, 

어디 리 끝 터져부나민, 이 맨발에 걸을 판에 신  벌 어디 강 하나 아따그

내 드리민, 신  벌 쌀만이 그저 산을 봐주고,   리 잡앙 멕이민   
리 쌀만이 봐주고, 쇠  모리 잡앙 멕이민 쇠  리 쌀만이 행 멕이곡 저 봐주

고 경더라. 그저 그 하르방 원, 순 객(客)으로 이 옛날은 베도 어렵기야 어려와

실테지마는, 도복도 저 미녕으로 해여그내 짓베민 옛날 풀도 안현, 미녕 해그내 

도복 행 입엉 민, 시상에 그자 기 먹곡 쇠기 먹으멍 칠칠 흘려노민 옷에 

맨 지름이라. 그저 빈직빈직 거 입엉들 댕견. 놈 보기에 추게만 행 댕겨.22)

정성과 대접을 받은 만큼 그에 상응하는 값어치의 묏자리를 지관이 지정해 준다는 

인식인데, 천기를 알고 존경받던 대상이 어느 틈엔가 묏자리를 찾는 수용자의 경제력

을 따지고 본인의 안위만을 챙기는 모습이 되어버렸다. 제주에서는 흔히 “정시 자손은 

안 된다.”는 속설이 공공연하게 퍼져 있다. “지관은 본래 재혈(裁血)을 그르치게 해주

는데 진짜 명당을 알려주면 천벌을 받아 자신이 죽기 때문”에 항시 “거짓말”을 하게 되

20) 현승환, 앞의 논문, 279쪽.

21) 현승환, 앞의 논문, 266~269쪽.

22) 「도원리 강훈장」, 『韓國口碑文學大系(9-3)』, 韓國精神文化硏究員, 1983, 6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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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 영향으로 말미암아 자손이 복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다. 

공부를 잘해 가지고 그자 정시질을 배왓어 정시질을 배와서 그 사말적마다 

가지 경험이니까 바른 제의를 민 정시손만 안 뒈는 것이 아니라 기
장 죽게 뒈니까 바른 제의를 안해서는 안 뒌다 는 것은 원칙적으로 내려오는 

거고 바른 제의를 민 기가 죽어불 거구. 게니까 남을 속이는 것이니까 우선

은 잘 안 뒌다 손가락질 고23)

그러나 정작 따져보면 세간에서 정설처럼 퍼진 속설들도 서사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

였다. 「도원리 강훈장」의 강지관은 그의 가족들보다 그를 후하게 대접한 자에게 명당

을 내어주어 발복시켰고, 「정승과 정시」의 지관은 자신 때문에 화가 미칠 자손을 염려

하여 명당에 묻힌 뒤, 용이 되어 날개가 달려 태어난 자손이 대국에 화를 입는 것을 막

았다. 종종 명풍담(명지관 활약형)에 주인공을 이인으로 취급하는 요건이 “가난한 사

람에게 명당을 내어 주었다.”, “조건을 따지지 않고 산 자리를 정성껏 봐주었다.”와 같

은 도덕적·윤리적 면모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긴 하다. 그러나 전승의 가닥을 살필 때, 

이 양상은 풍수의 성행이 도를 넘어 폐단을 일으킬 정도가 되어서야 끼어든 후대의 해

석일 가능성이 크다. 

그나마 지관에 대한 서사와 속설이 일치하는 맥락은 진정한 명당자리를 알려주면 지

관이 죽음에 이른다는 부분이다. 명당획득담(지관제공형)에 속하지는 않으나, 「별도봉 

오씨 선묘」에서는 명당의 획득을 위하여 수용자가 계략을 쓴 결과 묏자리를 봐 준 육

지 큰 신안이 죽음에 이른다. 이 또한 “지관은 천기를 안다.”는 전제가 걸려 있는 것이

므로 지관의 존재를 범인(凡人)과 다르게 생각한 활로(活路)이다. 역으로는 명당발복이 

뭇사람들에게는 신이한 존재를 죽음으로 몰아서라도 얻고 싶었던 강렬한 열망이라는 

사실의 반증이다. 

명당운용담(파손형)에서도 지관의 금기를 어겨 땅의 정기가 흩어지고 결국 명당이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서사가 존재한다. 충고를 위반하고 비극적 결말에 이르는 과정이 

윤리·도덕적 측면보다 단순히 지관의 충고를 어기는 쪽으로 묘사된다. 지관에 대한 믿

23) 「정승과 정시」, 『濟州說話集成(1)』, 3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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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 명당파손의 주요한 문제가 되니, 이 또한 제주도 풍수설화와 지관의 위상에 대한 

논의거리로 귀결시킬 수 있다.24) 

이처럼 지관의 존재와 당위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주의 풍수설화에서 회자되는 것은 

명당에 대한 욕구를 표현하는 전승 집단의 또 다른 방법이었다. 구산을 위해서라면 뭇

매를 맞으면서도 발복에 대한 신념 하나로 이를 견뎌내던 제주 사람들의 우습지만 구

슬픈 생활사의 일면이 투영된 것으로 이해하여도 좋겠다. 

2-2-2. 명풍담(명지관 좌절형)과 명당운용담(파손형)

명풍담의 8편(15.1%)를 차지하는 3순위의 유형이다. 명풍수가 지닌 자질로 보아 그

의 목적과 행위를 달성하여야만 하는 당위성을 지녔는데도 그와는 반대로 좌절에 이

른다.25) 고종달 설화가 전체 8편 가운데 7편을 차지한다. 고종달은 이 유형에서 임무를 

성공시키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거나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고려로 귀화하는 행보를 

보인다. 

이 유형은 명풍담(단맥형)과 함께 영웅(장수, 인재, 제왕감)의 지역적 탄생을 바라는 

기층민의 소망이 굴절되어 나타난다. “왕후지지(장수)의 터”였던 제주를 회구(懷舊)하

는 것이다. 『新增東國輿地勝覽』의 濟州牧 條에도 관련 설화가 전하여 오는데, 영웅 거

세와 고종달설화의 산포도(散布度)를 하나로 꿸 수 있는 연결의 흔적이 아닌가 싶다. 

두천(斗泉) 병문천(屛門川) 서쪽 50보에 있는데 그 모양이 말[斗] 같으므로 이

름지은 것이다. 세상에서 전하기를, “이 샘물을 마시면 능히 백 보를 날 수 있었

는데 호종단(胡宗旦)이 와서 그 기운을 눌렀기 때문에 마침내 없어졌다.” 한다. 

가물면 맑아지고 비가 오려면 금(金)기운이 물 위에 뜬다.26)

그래서 그런 는 장수가 많이 생겨나니까, 국난(國難)이, 나라이 어지로웁주

게. 어지러우니까 아마 이걸 장수를 나지 못도록이, 그런 위인을 나지 못도

24) “강원지역의 명당운용담(파손형)은 모두 파석(破石)이나 풍수적 금기 위반을 인간적인 욕망(또는 한계)에 기인한 것
으로 보려 하고 있다.” 정윤수, 「강원지역 풍수설화에 나타난 민중의식」, 『論文集』 제42집, 翰林聖心大學, 2012, 
225쪽.

25) 장장식, 앞의 논문, 72쪽.

26) “斗川 在屛門川四五十步 其形如斗故名世傳飮山泉能解飛百步 胡宗朝 來壓其氣遂亡旱則淸將兩則金氣浮水面.” 『新增
東國輿地勝覽』 第38卷>全羅道>濟州牧 條>斗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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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이 랴며는 이 산혈(山穴)을 떠야  뒌다.27)

혈맥을 뜨는 행위와 영웅 거세가 동기감응(同氣感應)하는 땅이 제주였다. 척박한 땅

을 풍수의 명당으로 여기고 이를 위안으로 삼았다. 마시면 백보를 날 수 있는 샘물이 

제주에 있었다는 사유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특히 이 유형은 고종달의 행위에 대한 응보(應報)에 관심을 두고 제주 사람들의 막연

한 기대감을 강조하고 굴절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 『耽羅志』의 사묘(祠廟) 條의 기록

에도 광양당의 영험담을 언급하며, 고종달 설화를 싣고 있는데 그 서사 구성이 견고하

다. 전승의 시원(始原)이 대략 어느 즈음으로 소급(遡及)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광양당은 주 남쪽 3리에 있는데 한라산 호국신사다. 옛날부터 전하는 말에 한

라산신의 아우는 성덕이 있었는데 죽어서 신이 되었다. 고려 때 송나라 호종(胡

宗)이 이곳에 와서 땅맥을 누르고 바다에 배를 띄워 돌아가니 신이 매로 화하여 

돛대 위를 나르자 잠시 후에 북풍이 크게 불어 닥쳐 호종의 배를 쳐부수어 서쪽 

비양도 암석 사이에 침몰시켜 버렸다. 조정에서는 그 영이(靈異)함을 칭찬하여 

식읍을 내려주고 광양왕을 봉해 주고 해마다 향과 돈을 내려 제사지내도록 하였

다고 한다. 본조에 와서는 본읍으로 하여금 제사지내도록 하였다. 상거하건대 호

종은 고려에 와서 벼슬을 하고 벼슬이 기거사인(起居舍人)에 이르러 죽었으니 이

곳에 와서 지맥을 누르고 물에 빠져 죽었다는 말을 믿을 수 없다.28)

여기서 고종달을 죽음으로 이끄는 것은 광양당신, 오백장군, 고산 차귀와 같이 신성 

존재 또는 그와 연결할 수 있는 단서가 남은 지역이다. 불리한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은 

이미 수긍하여 받아들였지만, 처지를 떨치고 일어설 수 있는 극복의지를 신화나 다른 

유형의 설화에서 찾았다. 고종달이 혈을 뜨려던 각 처의 샘물에는 수신(水神)이 존재하

여 노인(남여), 뱀, 청의동자 등의 모습으로 현현하는데, 육지부의 “이여송 설화”와 견

줄 때 신(神)의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특성을 도출할 수 있다. 민간신앙이 설화

에 개입하여 서사를 좌우하는 모습을 이 유형의 특색으로 견지할 수 있을 듯하다. 

27) 「고종달(Ⅲ)」, 『濟州說話集成(1)』, 646~647쪽.

28) 濟州大學校耽羅文化硏究所, 『耽羅志』, 耽羅文化叢書(9), 1991, 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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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당운용담은 180편의 제주도 풍수설화 중 77(25.6%)편이 속하는 2순위 유형이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분류는 “명당 파손”의 서사를 보유하고 있는 38편

의 각 편이다. 전체의 49.4%가 이 유형일 정도로 영역이 넓다. 이 유형은 주로 (1) 다른 

모티프들(아기장수형·장사형·악인불용형)과 결합하여 있는 양상, (2) 금기를 어겨 땅

의 정기가 흩어지고 결국 명당이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서사로 나뉜다. 서사의 결말이 

대체적으로 비극과 닿아 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명당의 정기는 주로 “새”로 형상화되는데 육지부에도 이러한 이야기가 전승된다.29) 

다만 제주에서는 신당(神堂) 자리의 내력과 신의 좌정담을 서사화 할 때도 동일한 모티

프를 종종 활용한다. 육지부가 이러한 활용양상을 지니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

도 제주에서는 이와 같은 모습에서 풍수설화가 당신화(堂神話)의 서사구성에 영향을 

끼칠 만큼 신앙화 되었던 상황이 드러난다. 

2-2-3. 명당발복담(아기장수형, 장사형)과 명풍담(단맥형)

명당발복담의 아기장수형과 장사형은 “화소의 출현 여부”를 내세운 것이고 나머

지 분류들은 “발복의 결과”를 중심으로 항목명을 지정한 것이다. 아기장수형, 장사형

의 군집(群集)은 제주의 풍수설화 중에서도 화소(또는 모티프)를 통하여 구조·의미(인

식)론 차원의 문제를 다루기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제주도 풍수설화에서는 “명당

의 선점”과 “이인의 출현”을 서로 귀착시킨 유형들이 다수 존재한다. 명당을 사용하여 

나타나는 “발복 양상”이 “날개”또는 “힘”의 형태로 가시화 된다. 분석 대상 180편 중 

“날개”또는 “힘”를 직·간접적으로 언급하거나 묘사한 자료는 총 26 편으로 대분류인 

명당발복담의 26.6%를 차지한다. 서사 내에서 날개 또는 장군 등을 의미하는 직·간접

적인 표지를 모두 인정한다면 명당발복담(아기장수형)은 16개의 자료가 도출되며, 대

분류 내에서 14.7%의 비율을 보인다. 장사형은 13개로 11.9%에 해당한다.

아기장수형의 결말은 비극 8편, 혼합 5편, 드러나지 않음이 3편이며 장사형은 비극 

7편, 혼합 5편, 희극 1편으로 나타났다. 장사형에서 1편의 긍정적 결말은 「조상묘 잘써

서 성공한 이야기」인데, 힘을 가진 특정인물의 일대기나 일화는 아니다. 명당으로 선묘

29) 『韓國口碑文學大系(6-5)』의 「파랑새가 날아간 명당자리」 따위가 같은 유형이다. 중을 박하게 대접한 결과 명당이 파
혈되고 그곳에서 파랑새 두 마리가 날아가 결국 그 집안이 망하였다는 서사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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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안치하여 힘 좋은 장사가 자손에 많이 나왔다는 단편적 구성을 취한다. 

이 유형은 세부적으로 명당의 지기를 받아 태어난 훌륭한 인물이 중앙정부의 술수와 

음모에 의하여 조상의 묘 자리가 파혈되고 곧 몰락한다는 내용이나, 영웅성을 부모(또

는 이웃사람)에게 거세당하고 좌절하는 유형, 금기파계나 경솔한 행동이 파혈을 초래

하여 집안이 망하는 유형, 영웅성을 거세당하거나 명당이 파혈되어도 범인들과는 다르

게 이인성을 간직하는 유형 등으로 재분류된다.30)

풍수의 모티프는 제주라는 한정된 좁은 공간에서 이인들의 인물담과 얽혀 활발히 전

승되어 왔다. 오찰방, 부대각, 문곡성 등과 같은 인물들의 이야기에 풍수의 삽화가 견

인되고 있는 현상은 이 유형의 특성이다. 이것은 전승집단이 나름의 논리적 근거로서 

풍수 모티프를 차용하기 때문이다. 지기에 의하여 인물이 나기를 바라는 염원 또한 이 

안에 들어 있다.31)

이때 풍수 모티프는 서사의 전체 맥락을 좌우하는 주요 구성단위로 격상된다. 명당

에 의한 지기를 받아야만 영웅이 될 수 있고 명당이 파손되면 발복한 것도 사라진다. 

금시발복의 형태로 날개가 돋아나는 명당발복담(아기장수형-1)의 경우 부모나 이웃사

람에게 자발적으로 영웅성이 거세되기보다 더욱 출세하려는 욕심, 장난질 등으로 중앙 

정부로부터 화를 자초하고 있는 단락소가 삽입된다. 

이러한 파생적 변이는 원래 이 같은 서사의 근원이 아기장수형에 있으며, 해당 서사

에 중점을 두어 전승되다가 풍수 모티프가 극대화되어 변이된 현상이다. 「산방산 금장

지」에서는 아예 장사지낸 시체에 명당의 지기가 감응되어 날개가 돋아나기도 한다. 풍

수의 위력을 전승 집단이 얼마나 신앙하였는가를 알게 하는 단서이자, 처음에는 부차

적인 도구였던 풍수 모티프가 점차 전승집단의 설화적 논리로 전환되어가는 형편이 담

겼다. 

이에 더하여 이 유형에서는 「한연 한배임재」, 「오찰방」 등의 서사도 눈 여겨 보아야 

한다. 이들은 모두 영웅성을 지녀 거세될 존재였으나 중앙정부의 공로자가 되어서 살

아남는다. 

30) 명당발복담(아기장수형), 명당발복담(장사형)에서 이와 같이 “생존형”의 변이가 일어나 전승되는 현상을 제주의 툭
성으로 보고 의미를 도출한 많은 연구들이 있다. 그러나 이는 울릉도뿐만 아니라 인천의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
고 있는 실상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이 양상은 섬이라는 지형적 특수성과 영웅성을 받아들이는 개방적 태도에 초점
을 맞추어 도서지역 전승양상의 특질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31) 허춘, 앞의 책, 1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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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광경을 보던 벽파진 사람들은 역적이 났다고 관가에 보고해 버렸다. 그만한 

장사면 역적이 될 법도 한 일이다. 관가에서 즉시 잡아다 서울로 보내었다. 조정

에서 조사를 해 보니 한연 한배임재였다. 이제까지 제주에서 진상(進上)을 올릴 

때, 다른 배는 수적에게 진상품을 자주 빼앗겨 못 올리는 일이 많았지만, 한 번도 

빼앗기는 일 없이 잘 올려 바친 한연 한배임재가 잡혀 온 것이다. 조정에서 조사

를 해 본 후 ‘이 사람은 나라의 공로자다’라고 하여 후한 상을 주고 돌려보내었다 

한다.32)

옷 벗으랜 헨(벗으라고 해서) 이제 신체검살 는디, , 거 멋을(무엇을) 끊어

부린(끊어버린) 게 있어. “아이코, 이거 실술 했다. 이런 잘난 사름을 이거 누게 

이 모냥으로 허였느냐?” “우리 부모님이 거 무시어 가지고) 무슨 그 국가에 어지

르는 사람이 뒐까 헤서 이렇게….” “음, 그럴 것이라. 이거 대단 잘못 뒜다. 그리 

아녀시민 이거 천아 명장 뒐 건디, 이거  아이 뒜다.”허여서 장군 벼슬은 못 주

고 그 때 찰방과거 하나….33)

위 예문에서 전승 집단의 변화한 사고가 엿보인다. 이런 유형에서 영웅이 죽지 않고 

삶을 영위하는 모습을 간직한 점이 제주 설화의 특이성이라면, 영웅이 죽지 않을 수 있

었던 요인들을 따지는 것도 실로 중요하다. 섬사람으로서의 자신의 한계를 합리화 시

켰던 흔적이자,34) 현실 수용적 측면에서 본토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사고의 흐름 또

한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35) 제주의 풍수설화에서는 제주 목사가 주로 어지리 정도의 

능력을 갖춘 인물로 등장한다. 목사는 때로 이야기에서 수용자에게 명당을 제공하기도 

하고 제주에서 날 큰 인물을 지술로써 제압하는 모습도 보인다. 

32) 「한연 한배임재」, 『제주도 전설』, 171쪽. 

33) 「오찰방」, 『한국구비문학대계(9-2)』, 157쪽.

34) 좌혜경, 「제주도 구비문학의 전승 변이적 특성」, 『제주도연구』 33집, 제주학회, 2010, 8쪽. 

35) 현길언은 이러한 특성을 중심부 지향성과 그에 맞서는 분리주의적 성향으로 설명하고 이것이 큰 범위에서는 제주문
화의 한 특징적 현상이라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각 편이 기록된 문헌의 편찬연도와  변이양상들을 통시적으로 살필 
때 이것은 시대·역사의 흐름에 따라 전승 집단의 인식 또한 자연스럽게 수용되는 방식으로 변화한 것이다. 덧붙여 인
식이 변화하였다 하더라도 그 전부터 전승되던 맥락들이 빠르고 쉽게 바뀌지 않는 다는 적층문학의 속성을 감안하면 
설화 연구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택하는 것이 조금 더 합당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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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리의 옛 이름은 조천관(朝天館)이었다. …(중략)… 어느 해엔가, 중국에서 

유명한 지관이 와서 이 바위를 보고, “저 바위를 보이지 않게 감추시오. 만일 감

추지 않으면 조천에는 불량한 사람이 많이 나서 이민(里民)이 못 살게 될 것이요, 

감추면 인물이 끊이지 않겠소.”라고 했다. 그래서 당시 조천면 관내 9개 리의 백

성을 부역시켜 성을 쌓는 동시에 이 조천석을 흙으로 덮어 메워 둥글게 높이 쌓

아 올렸다. 여기에 정자를 지어 ‘쌍벽정(雙璧亭)’이라 했다가 연군(戀君)의 의미

를 붙여 연북정이라고 고쳤다. 그 후로 조천에는 삼대문학이 나고, 현감, 군수가 

다수배출되고, 명월만호만도 열여덟 명이나 나왔다.36)

제주의 조천석은 동명성왕이 기린을 타고 올라 하늘과 소통하였다는 바위와 이름이 

같다. 이 「연북정」은 명담운용담(비보형)에 속하는 서사이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읽어

낼 수 있다. 한낱 섬에서 하늘과 소통하는 일은 지배논리에 어긋난다. 그래서 바위를 

불길한 것으로 치부하고 대신 연군, 충(忠)으로 무장된 연북정을 세워 발복하게 된다. 

중국지관이 압술(壓術)을 제안을 한 것도 간과할 부분은 아니다. 

명풍담(단맥형)은 대분류 명풍담의 19.2%를 차지하는 2순위 유형이다. 총 12편이며 

모두 고종달 설화의 이본들이다. 명풍담(명지관 좌절형)과 함께 이 유형은 전승집단의 

이불리현상(利不利現象)에 대한 인식이 가장 두드러지는 공통점을 갖는다. 

하지만 명풍담(명지관 좌절형)과의 차이는 고종달의 행보보다 단맥에 의한 제주의 

숙명론을 부각시킨 데 있다. 다른 하나는 진시황, 조선왕, 도선, 당나라, 만주, 호인(胡

人) 등으로 대립의 대상이 화소로서 구체화된다는 것에 있다. 상층과 하층, 보수와 진

보, 중앙과 변두리,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생겨나는 대립양상이 명풍담(명지관 좌절

형)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셈이다.

다른 방향으로 제주의 무속신화에서는 중국을 문명의 중심부로 여기고 위대한 신이 

중국 천자의 땅인 “강남천자국”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여, 권위를 높이고자 하는 변화

가 중세시대에 있었다.37) 유사하게 「호종단」(양남학 제보)에 할로산 영신이 고종달에

게 제주의 주요 혈을 다 실토하였다는 단락소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집된 자료에서도 특별한 서사이다. 명당발복담(신분상승형) 가운데 한 편인 「제주사

36) 「연북정」, 『제주도 전설』, 194~195쪽.

37) 허남춘, 『설문대할망과 제주신화』, 민속원, 2017, 3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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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 청나라 황제가 된 사연」에서는 오히려 역전된 모습이 드러나기도 한다. 이것은 명

당발복담(아기장수형)이나 명당발복담(장사형)과 정 반대의 입장에 놓여 있다. 

명풍담(단맥담)에는 비교적 물이 부족한 지질·환경적 요인을 해명하려는 시도도 두

드러진다. 샘물과 관련한 동서의 차이, 설촌 유래, 거주 마을의 샘물 존재여부 등으로 

자연·인문현상을 이해하려한 것이므로 감정적 대응과는 다르다. 이를테면 서귀포의 

홍리, 안덕면 광평리 창고천에 있는 ‘행기소’, 천미천이나 화북천의 ‘행기물’, ‘화순항’ 

전설과 같은 유형들이다.38)

풍수설화는 전승집단에 따라 현실 세계를 바라보고 인식하는 일종의 방법론이었다. 

그래서 전승 집단의 폭넓은 승인을 받고 오랜 세월을 거쳐 전승된 고종달형 설화는 특

정지역과 결부 되며 분리·확장될 수 있었다.39)

2-2-4. 명당발복담(신분상승형)과 명당획득담(우연형)

명당발복담 내에서는 신분상승형의 비중이 가장 크다. 총 29편으로 대분류 내 

26.6%의 비율을 차지한다. 의귀리 경주 김씨와 연결된 내용으로 후에 기르던 말이 번

성하여 이를 나라에 바치고 대대로 감목관이 되었다는 서사이다. 고종달 설화와 접목

하여 전승되는 각 편이 있는 반면 고종달과 관련된 흔적을 지우고 독립적으로 전하는 

경우도 있다. 음·양택의 서사가 섞인 양상도 의귀리 경주 김씨 발복담의 특성이다. 이 

서사의 각 편 가운데 「감목관 김댁」에서는 묏자리가 파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백년 

후에 다시 맥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 발복하였다는 내용도 전한다. 

절해고도(絶海孤島)의 제주에서 중앙정계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은 매우 협소한 것이

었다. 이 역사적 사실은 전승 집단에게는 설화마저도 넓고 다양한 해석으로 윤색되어 

전할만큼의 소재거리였다. 향교의 터나 과거 급제, 벼슬 등과 관련된 소재들이 제주의 

풍수설화에 관심거리가 된 것도 별반 이와 다르지 않다.40)

고전적이 부친의 묘를 잘 썼기 때문에 전적이라는 벼슬을 받게 되었다는 서사 구성

38) 좌혜경, 앞의 논문, 224쪽.

39) 하나의 설화가 話素가 덧붙여지면서 변형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고종달형 설화에서 그러한 점이 두드러진다. 前述
한 바 고종달의 討血과정의 主流를 이루는 本 說話는 자연적인 특수성(地形, 地名, 地質등)에 따라 그 특수성들을 合
理的으로 說明할 수 있도록 變形되었다. 玄吉彦, 앞의 논문, 49쪽.

40) 「대정 상교터」, 「삼읍 상교터」, 「정의 상교터」 모두 『남국의 민담』에 수록되어 있다. 그 외 「대정원 팡돌」(『濟州島 傳
說誌』), 「대정의 문과조사」(『제주도 전설』)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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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비슷하다. 명지관 활약담에서는 자신의 뛰어난 지술로 신분상승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반하여 여기서는 부친의 명당 안치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시되어 있다. 오찰방의 

경우도 그렇다. 

명당으로 인하여 상승된 신분은 집행장령, 군수, 현감, 감목관, 명월만호와 같이 구체

적인 직분을 들거나 벼슬, 무과, 대과, 귀(貴) 등으로 추상적인 개념을 내세우는 두 종

류로 대표된다. 전자는 실제 역사적 사실이 존재하거나 중앙부의 이데올로기와 편제

(編制)를 거부감 없이 수용하는 쪽이다. 아마도 후자가 더 오랜 전승을 가진 것이 아닌

가 한다. 

신분상승은 풍수설화 전승 집단의 선망이었다. 설화의 전승집단에게는 명당의 획득

으로나 이루어질 수 있는 꿈과 같은 일이었다. 그것은 육지부와 제주 모두가 갈망하던 

염원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육지부의 풍수설화가 정승, 영의정과 같은 고관대작을 논

하는 것과 제주의 풍수설화에 나타난 양상은 다르다.41) 육지부는 그들과 대등한 위치

를 선점함으로써 완전한 전세의 역전을 꿈꿨다면, 제주의 경우는 이보다 더 막연하고 

소박한 민중의 바람에 지나지 않는다. 황제, 장관을 내세운 두 편이 존재하지만 제주에

서 주로 전승되던 유형은 아니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발복의 형태로 부가 주어지는 각 편이다. 기타 유형에 14편이 

속하긴 하지만 우마번성 등과 같은 것들이 주요 비중을 차지하므로 부자형과 줄기가 

닿을 여지가 있다. 이 유형은 주로 신분상승형과 혼합되어 나타난다. 여기에는 “행복한 

삶”이  다른 어떤 것보다 “경제적 윤택함”으로 치환되는 사고가 반영되어 있다. 자손번

성을 명당의 효험으로 삼은 것은 8편에 지나지 않으며, 반려자 맞이와 관계된 것들도 

존재하지만 부수적인 발복의 형태로 나타난다. 결국 대부분의 풍수설화에서 명당 효험

의 최종처는 모든 것을 제치고 부 또는 신분상승으로 귀결된다. 

「베질럭 벤당장」에는 이 같은 인식이 짙게 배어 있다. 자손만대의 부귀영화가 한 사

람의 군수 벼슬보다 좋다는 것이다. 이처럼 “잘 먹고 잘 입는 것”의 문제가 자손의 생

산과 번성보다 앞선다는 측면은 제주의 풍수설화가 강하게 현세구복(現世求福)의 성격

을 띤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주 사람에게 풍수는 먼 훗날, 뒷일의 행복이 아닌 지금 현

재의 처지를 바꿀 수 있는 탈출구로 여겨졌던 것이다.  

41) 육지부의 풍수설화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분류 유형에 “고관대작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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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풍수설화가 지니는 또 다른 특성은 바로 명당획득담(우연형)의 범주에서 드

러난다. 

명당획득담(우연형)은 충남의 경우 명당의 발복담보다 획득담에 더 중점을 두고 전

승되는 양상을 보이며, 획득에 있어서도 우연보다는 선행이나 상쟁계략의 모티프가 더 

우위에 놓인다.42) 이는 호남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연히 명당을 얻게 된 이야기가 타 

지역에 비해 전승이 현저히 미약하며 전승력을 갖지 못하는 실정이다.43) 충청 역시 명

당발복담은 명당획득담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로 채록되었으며, 우연히 얻게 된 명당

의 이야기보다 선행이나 정성으로 얻은 명당이야기의 편수가 우세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44)

상대적으로 제주는 적선적공형의 풍수설화가 7편에 그친다. 동물보은담을 제외하고 

보은의 행위로 명당을 획득하는 경우도 3편밖에 없다. 남부지방의 풍수설화 690편을 

종합하였을 때 적덕보은형이 158편에 이른다는 것으로 미룰 때 그 확연한 차이는 달리 

말할 필요조차 없다.45)

아울러 명당획득담(우연형)에는 「금개판광 만석궁지지」, 「게와시광 번관지지」, 「변

댁 입도선묘」 등의 이야기가 속하여 있다. 명당의 형국(形局) 상 금개판을 마련해야 하

지만 젖은 보리짚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한 것이 햇빛에 반사되어 금개판의 효과를 낳았

다거나, 개판을 마련할 수조차 없는 형편으로 시신 위에 바로 흙을 덮었는데, 알고 보니 

그곳이 체백(體魄)을 엎어놓아야 발복할 수 있는 명당이었다는 내용의 풍수설화이다. 

김현숙은 『韓國口碑文學大系』의 풍수설화 931편을 분석하여 명당획득담(우연형) 

가운데 가장 전승이 미약한 화소가 시체를 굴린다거나, 아무렇게나 묻었는데 명당이었

다는 이야기로 전국 자료 수는 총 24편이며, 이 중 단 1편만이 호남에서 채록되었다고 

기술한다.46) 전국에서도 미미하게나마 전승을 유지하고 있는 이 유형들을 상대적으로 

제주에서 풍부하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 

「명당에 얽힌 이야기」는 폭설에 쓰러진 지관을 구하고 명당을 얻지만 그가 일러준 

42) 朴成秀, 「忠南地方의 風水說話 硏究」, 公州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2005, 57쪽 참조. 

43) 김현숙, 앞의 논문, 350쪽. 

44) 김명순·서훈정, 「風水說話의 유형과 의식세계-충청지역을 중심으로」, 『교육연구』 13(1), 한남대학교 교육연구소, 
2005, 45쪽 참조.

45) 李美賢, 앞의 논문, 10쪽 참조. 

46) 김현숙, 앞의 논문, 353~3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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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기를 어겨 명당자리가 그저 별 볼일 없는 산이 되어버렸다는 명당파손형 풍수설화이

다. 금기의 파계가 적선의 논리보다 더 상위 모티프로 서사에 관여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그동안 윤리·도덕의 문제가 설화와 같은 구비전승 속에 당연히, 대부

분 반영되어 있다는 일반론을 다시금 돌아보게 한다. 윤리와 도덕성의 문제는 중세 지

배 이념과 함께 구비전승의 맥락으로 더욱 활발히 전파되고 삽입되었다는 점을 생각한

다면, 단지“현실과 이상 사이”의 문제로 치부할 수도 없다. 

인간이 가진 본능과 소망을 솔직하고 대담하게 표출할 수 있는 것은 허황된 욕망이 

아닌 순수함의 역설이다. 늘 억척스럽게 삶을 일구었던 제주 사람들에게 우연형의 풍

수설화는 한순간도 놓을 수 없었던 삶에 대한 투지와 고단함을 잠시 잊을 수 있었던 위

안과 보상의 막연한 믿음 그 자체였다.   

2-2-5. 명당운용담(형국설명형)과 명당운용담(비보형)

명당운용담(형국설명형)은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명당운용담의 소분류이

다. 19편이 있으며 대분류 안에서 24.7%의 비중을 차지한다. 마을을 에워싼 오름의 높

이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다른 마을에 비하여 강수가 적게 내린다거나, 특정 오름

의 정기를 받아 마을에 미남·미녀가 많이 태어난다거나, 벌 형국의 오름이 있어 그 짝

이 되는 꽃 형국의 오름이 주위에 존재한다거나, 여인상을 한 봉우리가 마을에 영향을 

끼쳐 생활에서도 여성 우위의 형태가 나타난다는 식이다. 

그 오름도 잇어. 꼭 벌모냥으로,  가운디 등이가 여기서부터 요까지 등

오름 등오름, 벌오름이옌허여. 번널오름 번널오름. 그니깐 벌이 거기 이시니

깐 꼿이 잇어야 될건디. 그 앞에 오름이 또 잇어. 이거 머냐? 한가운데가 동글렝 

헤가지고 흠뻑 들어간데가 잇어. 그런 오름이 있는디 여기서 지금 말하길 벵고

롬 벵고롬 하고 잇어. 꼿이 핀 형국이라 이거야. …(중략)… 벌이 잇으니까 

꼿이 반드시 잇어야 되지? 되는거.47)

여기에 드러나는 풍수관은 자연의 형상을 앞세워 삶의 양상을 해석하려 한 자생풍수

(自生風水)의 경향이 강하다. 여기에서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 연관성이나 상호 영향 관

47) 「오름이야기」, 남제주군 토산리 현지학술조사보고서, 『백록어문』 제20집, 244~2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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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객관적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생태학적 인식을 도출할 수 있다.48) 한라산을 위

시(爲始)하여 360여개의 오름이 섬 안에 밀집한 땅 위의 형세, 그리고 화산암을 품은 

땅 안의 실상을 환경·생활사적 이해의 논리로 포섭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편이었을 

것이다. 

명당운용담(비보형)은 풍수설에 의해 부족함이 있는 것을 인위적으로 보완하거나, 

좋지 않은 기운이 서린 지형이나 땅에 대하여 인위적으로 탐이나 불상 같은 조형물을 

만들어 세움으로써 악을 누르는 것에 대한 설화를 의미한다.49)

제주의 풍수설화에서 이 유형은 총 16편의 설화를 포함하며 명당운용담 내에서 

20.8%의 비중을 보인다. 육지부에서 대부분의 비보형 풍수설화가 인위적인 풍수 형성

의 맥락을 담는 반면, 제주에서는 자연발생적인 지형이나 지물 자체를 이미 비보로 인

식하는 태도가 깃들여져 있는 이야기들이 발견된다. 그래서 제주의 풍수설화는 여타의 

명당운용담(비보형)과는 조금 색다른 점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섬 이동 설화군에 

속하는 비양도 설화 가운데 “우양호사”의 형국으로 본섬[本島] 밖의 도서를 사유하는 

각 편 따위이다. 

이미현은 남부지방의 풍수설화를 분석하며 육지부에서 이 유형은 도읍이나 큰 마을

이 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산이 이동하다가 한결같이 여자가 ‘산(섬)이 움직이다,’라

는 얘기를 들으면 멈춰서 그 이상의 발전이 없었다는 내용의 이야기로 귀결이 된다고 

말한다.50) 『韓國口碑文學大系』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제주의 풍수설화의 특성을 도

출하고자 한 시도가 연구의 한계가 되었다. 

『濟州說話集成(1)』에 수록된 「비양도 이야기(Ⅰ)」은 섬이 떠내려 오다가 어떤 사람

이 크게 소리를 질러 그 자리에 멈춰 섰는데, 이로 인하여 제주의 사방(四方)을 비보하

는 형국이 완성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이 측면에서 오히려 육지부와는 상대적인 제주의 

변별적 특성이 부각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 아쉽다. 척박한 환경

이나 역사적 고난을 표현한 다른 유형들과는 달리 또 한 편으로는 제주 사람으로서 자

48) 임재해, 「풍수지리설의 생태학적 인식과 한국인의 자연관」, 한국연구재단 연구보고서, 2001, 238쪽. 

49) 李美賢, 앞의 논문, 159쪽.

50) “좋은 터를 찾아 이동하던 산이 빨래하던 부인의 소리에 놀라 그 자리에 멈춰 더 큰 고을로 발전하지 못하였다는 내용
과 구룡봉 및 매화 낙지 명당 터가 있는데 이쪽으로 산이 움직여 오는 것을 웬 여자가 ‘떡 머물러 버려라’했더니 그 산
이 멈췄다는 이야기 그리고 매암섬과 둥굴섬 두 섬이 떠들어오는데 여자들이 ‘섬이 들어다’고 하자 두 섬이 그만 자리
에 멈춰서 이곳의 발전이 늦었다는 이야기 등 26편의 산 이동 설화가 전하는데 설화의 내용에서는 항상 여자가 나서
서 산이 멈추고 그곳의 발전이 늦거나 큰 고을이 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전한다.” 李美賢, 앞의 논문, 154~1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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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삶을 영위하는 터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았던 기질을 논하여야 할 듯

하다. 나아가 자연을 신비로운 힘을 가진 대상으로 여기고 신앙시 하였다는 오랜 신화

적 사유를 여전히 제주의 풍수설화가 견고히 지켜내는 것일지도 모른다.

3. 맺으며

지금까지 제주의 풍수설화를 유형화 하고 그 속에 내재된 지역적 함의를 논의하였

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주의 풍수설화에서는 명당발복담이 가장 많이 채록되었으나 대분류의 기타

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들도 편수에서 간극이 매우 큰 편은 아니었다. 이는 풍수와 관련

된 전반적인 요소들이 제주에서는 두루 이야깃거리였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또 지관의 존재와 당위의 문제가 끊임없이 회자되는데, 명당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지관이라는 존재에 투영되어 나타나는 표현 방식으로 보인다. 민간신앙, 신화, 이계의 

설화와 활발하게 교섭한 흔적도 풍수설화 내에 두루 보인다. 어떤 경우는 민간신앙이 

풍수의 맥락보다 우위를 차지하지만 당신화에 풍수설화의 모티프가 종종 활용되는 점

을 감안하면, 전승 집단이 해당 설화를 대한 태도와 시각을 알 수 있다. 

제주의 풍수설화는 환경·생활사적 제약을 인정하고 합리화 하는 측면도 있었으나, 

모티프의 측면에서는 서사의 구조적 차원에서 인과 관계를 전제하는 설화적 논리로 운

용되기도 하였다. 전승집단에 의하여 현실 세계를 바라보고 인식하는 일종의 방법론으

로서 기능한 측면도 있었다. 

육지부와의 비교를 통하여 끌어낼 수 있는 제주 풍수설화의 특성은 명당획득담(우연

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명당획득담(적선적공형)이 적다는 것이다. 나

아가 명당을 취한 후에 발복하는 양상은 신분상승과 부의 획득이 주된 것이었는데, 육

지부와 견줄 때 고관대작과 관련한 발복담이 적었다. 또 육지부는 인위적인 풍수 형성

의 맥락을 담은 비보형 설화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제주는 자연발생적인 지형이

나 지물 자체를 이미 비보로 인식하는 각 편이 남아있어 소중하다. 인간의 본능과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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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솔직하고 대담하게 표출할 수 있었던 순수함,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터전에 대한 긍

정적인 태도의 발현 등이 이 안에 스며들어 있다. 

설화는 고정되지 않고 변한다. 그 안에 담긴 인식도 그러하다. 여러 유형 중에서도 특

히 제주의 풍수설화가 이러한 변화를 심하게 겪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제주는 이제 

귀양의 땅이 아닌 누구나 한 번 즈음 오고 싶어 하는 이상향이다. 척박한 환경을 가진 

불모의 땅이기보다는 세계 자연유산 그 자체인 섬이 되었다.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

는 제주의 개표 결과를 보면 답이 나온다는 우스갯소리는 제주의 풍수설화와 만나 격

세지감을 불러일으킨다. 중국과의 국제적 관계는 물론 행정적 체계도 달라졌다. 제주

목사는 도지사가 되었다. 제주 출신의 장관이 탄생하기도 하였다. 생활용수에 대한 걱

정도 덜하다. 현재 채록되는 풍수설화는 이러한 세태를 반영하여 역동적으로 다시금 

재편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제주의 풍수설화를 연구하는 다른 방향은 이 같은 변화를 담아낸 

전승 양상의 측면과 전승되어 온 풍수설화를 대하는 현재의 태도가 될 것이다. 하루라

도 빨리 지역별·세대별로 이러한 설화를 단편적으로라도 기억하는 제보자를 찾아, 그

것을 채록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것을 절감한다. 

끝으로 이 글은 유형화 시킨 분류들을 상세하게 다루지 않았다. 다루었더라도 체계

적인 분석의 틀을 대입하지 못하고 두서없이 난잡한 사설을 풀어내기에 급급하였다. 

유형에 속하는 각 편의 서사들을 상세하게 소개하지 못한 과오도 저질렀다. 한계의 극

복은 다음의 과제로 넘긴다. 분석 대상을 일차적으로 분류한 자료를 첨부하는 것으로 

부족함의 공백을 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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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호
종

단
)

명
풍

담
(명

지
관

좌
절

형
),

명
당

획
득

담
(우

연
형

),
 명

당
발

복
담

(부
자

형
),

 명
당

발
복

담
(기

타
)

혼
합

(3
) 

단
맥

형
: 

12
편

1
고

종
달

이
양

기
(단

맥
)

×
×

◯
(고

종
달

이
)

명
풍

담
(단

맥
형

)
-

2
물

징
거

와
 고

종
달

이
양

기
(단

맥
)

×
×

○
(고

종
달

이
)

명
풍

담
(단

맥
형

)
-

3
고

종
달

이
양

기
(단

맥
)

×
×

○
(고

종
달

이
)

명
풍

담
(단

맥
형

)
-

4
호

종
단

양
기

(단
맥

)
×

×
◯

(호
종

단
)

명
풍

담
(단

맥
형

)
-

5
고

종
다

리
양

기
(단

맥
)

×
×

◯
(고

종
다

리
)

명
풍

담
(단

맥
형

)
-

6
거

슨
샘

이
와

 
단

샘
이

양
기

(단
맥

)
×

○
○

(고
종

달
이

)
명

풍
담

(단
맥

형
)

-

7
개

역
새

미
양

기
(단

맥
)

×
×

○
(고

종
달

)
명

풍
담

(단
맥

형
)

-

8
고

종
달

양
기

(단
맥

)
×

×
◯

(고
종

달
)

명
풍

담
(단

맥
형

)
-

9
용

머
리

양
기

(단
맥

)
×

△
(제

왕
감

)
◯

(고
종

달
)

명
풍

담
(단

맥
형

),
 명

당
운

용
담

(파
손

형
)

-

1
0

호
종

단
양

기
(단

맥
),

 음
택

×
×

◯
(호

종
단

)
명

풍
담

(단
맥

형
),

 명
당

획
득

형
(운

명
형

)
혼

합

1
1

행
기

물
 혈

을
 지

르
려

던
 고

전
적

양
기

(단
맥

)
×

×
◯

(고
전

적
)

명
풍

담
(명

지
관

 좌
절

형
)

-

1
2

고
종

달
이

양
기

(단
맥

)
×

×
○

(고
종

달
이

)
명

풍
담

(명
지

관
 좌

절
형

),
 명

풍
담

(단
맥

형
)

혼
합

(4
) 

가
풍

수
형

: 
1편

1
묘

 찾
아

주
고

  출
세

하
려

던
 이

야
기

음
택

×
×

×
명

풍
담

(가
풍

수
형

)
비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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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
당

발
복

담

(1
) 

아
기

장
수

형
: 

11
편

1


릿
장

군
양

기
(단

맥
),

 음
택

○
○

×
명

당
발

복
담

(아
기

장
수

형
)

비
극

2
날

개
 돋

힌
 아

이
양

기
(단

맥
),

 음
택

×
◯

△
(목

사
)

명
당

발
복

담
(아

기
장

수
형

),
 명

당
운

용
담

(파
손

형
)

비
극

3
날

개
 돋

은
 강

정
 김

씨
 자

손
양

기
(단

맥
),

 음
택

×
◯

×
명

당
발

복
담

(아
기

장
수

형
),

 명
당

운
용

담
(파

손
형

)
비

극

4
정

승
과

 정
시

음
택

○
○

△
(조

부
)

명
당

발
복

담
(아

기
장

수
형

),
 명

당
운

용
담

(파
손

형
)

희
극

5
날

개
 돋

은
 장

수
음

택
×

○
×

명
당

발
복

담
(아

기
장

수
형

),
 명

당
운

용
담

(파
손

형
)

비
극

6
두

럭
산

양
기

(지
형

)
×

△
(장

수
, 용

마
)

×
명

당
발

복
담

(아
기

장
수

형
),

 명
당

운
용

담
(형

국
설

명
형

)
-

7
날

개
 돋

은
 아

기
음

택
×

○
×

명
당

발
복

담
(아

기
장

수
형

),
 명

당
획

득
담

(계
략

탈
취

형
)

비
극

8
한

연
 한

배
임

재
양

기
(단

맥
),

 음
택

◯
◯

△
(지

관
)

명
당

발
복

담
(아

기
장

수
형

), 
명

당
획

득
담

(지
관

제
공

형
), 

명
당

발
복

담
(장

사
형

), 
명

당
발

복
담

(기
타

)
혼

합

9
장

사
나

게
 한

 명
당

자
리

 용
진

굴
양

기
(단

맥
),

 음
택

○
○

△
(지

리
사

)
명

당
발

복
담

(아
기

장
수

형
),

 명
당

획
득

담
(지

관
제

공
형

),
 명

당
발

복
담

(장
사

형
)

혼
합

1
0

백
정

시
양

기
(단

맥
),

 음
택

○
○

○
(백

정
시

)
명

당
발

복
담

(아
기

장
수

형
),

 명
풍

담
(명

지
관

 활
약

형
)

비
극

1
1

오
찰

방
음

택
◯

◯
◯

(고
전

적
)

명
당

발
복

담
(아

기
장

수
형

), 
명

풍
담

(명
지

관
 활

약
형

), 
 명

당
발

복
담

(장
사

형
), 

명
당

발
복

담
(신

분
상

승
형

)
혼

합

(2
) 

아
기

장
수

형
(-

1)
: 

5편

1
산

방
산

 금
장

지
음

택
×

○
×

명
당

발
복

담
(아

기
장

수
형

-1
),

 명
당

운
용

담
(금

장
형

)
-

2
산

방
산

에
 묘

 안
쓰

는
 이

야
기

양
기

(취
락

),
 음

택
×

◯
×

명
당

발
복

담
(아

기
장

수
형

-1
),

 명
당

운
용

담
(금

장
형

)
-

3
개

미
목

(육
혈

)
음

택
×

○
×

명
당

발
복

담
(아

기
장

수
형

-1
),

 명
당

운
용

담
(파

손
형

)
혼

합

4
문

국
성

과
 소

목
사

양
기

(단
맥

),
 음

택
◯

×
△

(국
지

리
 소

목
사

)
명

당
발

복
담

(아
기

장
수

형
-1

),
 명

당
운

용
담

(파
손

형
)

비
극

5
개

미
목

 명
당

자
리

양
기

(단
맥

),
 음

택
 

○
○

△
(목

사
)

명
당

발
복

담
(아

기
장

수
형

-1
),

 명
당

획
득

담
(계

략
탈

취
형

),
비

극

(3
) 

장
사

형
: 

13
편

1
조

상
묘

 잘
써

서
 성

공
한

 이
야

기
음

택
○

×
△

(정
당

장
)

명
당

발
복

담
(장

사
형

),
 명

당
발

복
담

(신
분

상
승

형
)

희
극

2
거

역
목

 밭
에

 묘
자

리
 쓴

 이
야

기
양

기
(단

맥
),

 음
택

○
×

×
명

당
발

복
담

(장
사

형
),

 명
당

운
용

담
(파

손
형

)
비

극

3
명

당
 한

수
음

택
◯

×
△

(지
리

사
)

명
당

발
복

담
(장

사
형

),
 명

당
운

용
담

(파
손

형
)

비
극

4
문

곡
성

양
기

(단
맥

),
 음

택
○

×
△

(목
사

)
명

당
발

복
담

(장
사

형
),

 명
당

운
용

담
(파

손
형

)
비

극

5
뜻

을
 못

 편
 고

좌
수

 자
손

들
음

택
○

×
△

(풍
수

사
)

명
당

발
복

담
(장

사
형

),
 명

당
운

용
담

(파
손

형
)

비
극

6
아

흔
아

홉
골

과
 문


랑

양
기

(단
맥

),
 음

택
○

×
△

(국
지

리
 

목
사

)
명

당
발

복
담

(장
사

형
),

 명
당

운
용

담
(파

손
형

)
비

극

7
파

혈
된

 고
좌

수
 무

덤
음

택
○

×
△

(지
관

)
명

당
발

복
담

(장
사

형
),

 명
당

운
용

담
(파

손
형

),
 명

당
발

복
담

(악
인

불
용

형
)

비
극

8
부

댁
 도

선
묘

양
기

(단
맥

),
 음

택
◯

×
×

명
당

발
복

담
(장

사
형

),
 명

당
운

용
담

(파
손

형
),

 명
당

운
용

담
(비

보
형

),
 

혼
합

9
오

별
장

음
택

○
×

△
(스

님
)

명
당

발
복

담
(장

사
형

),
 명

당
운

용
담

(파
손

형
),

 명
당

획
득

담
(상

쟁
형

),
 

비
극

1
0

장
사

나
게

 한
 명

당
자

리
 용

진
굴

양
기

(단
맥

),
 음

택
○

○
△

(지
리

사
)

명
당

발
복

담
(장

사
형

),
 명

당
획

득
담

(지
관

제
공

형
),

 명
당

발
복

담
(아

기
장

수
형

),
 

혼
합

1
1

한
연

 한
배

임
재

양
기

(단
맥

),
 음

택
◯

◯
△

(지
관

)
명

당
발

복
담

(장
사

형
), 

명
당

획
득

담
(지

관
제

공
형

), 
명

당
발

복
담

(아
기

장
수

형
), 

명
당

발
복

담
(기

타
)

혼
합

1
2

오
찰

방
음

택
◯

◯
◯

(고
전

적
)

명
당

발
복

담
(장

사
형

), 
명

풍
담

(명
지

관
 활

약
형

), 
명

당
발

복
담

(아
기

장
수

형
), 

명
당

발
복

담
(신

분
상

승
형

)
혼

합

1
3

소
목

사
와

 오
댁

묘
음

택
○

×
○

(소
목

사
)

명
당

발
복

담
(장

사
형

), 
명

당
발

복
담

(신
분

상
승

형
), 

명
풍

담
(명

지
관

 활
약

형
), 

명
당

운
용

담
(파

손
형

)
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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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신
분

상
승

형
: 

29
편

1
조

상
묘

 잘
써

서
 성

공
한

 이
야

기
음

택
○

×
△

(정
당

장
)

명
당

발
복

담
(신

분
상

승
형

),
 명

당
발

복
담

(장
사

형
)

희
극

2
연

북
정

양
기

(비
보

압
승

)
×

×
△

(중
국

지
관

)
명

당
발

복
담

(신
분

상
승

형
),

 명
당

운
용

담
(비

보
형

) 
 

희
극

3
대

정
원

 팡
돌

양
기

(비
보

압
승

)
×

×
×

명
당

발
복

담
(신

분
상

승
형

),
 명

당
운

용
담

(비
보

형
)

희
극

4
육

혈
(육

반
대

기
, 토

산
당

)
양

택
, 음

택
×

×
×

명
당

발
복

담
(신

분
상

승
형

),
 명

당
운

용
담

(파
손

형
),

 명
당

발
복

담
(부

자
형

)
희

극

5
소

목
사

와
 오

댁
묘

음
택

○
×

○
(소

목
사

)
명

당
발

복
담

(신
분

상
승

형
), 

명
당

운
용

담
(파

손
형

), 
명

풍
담

(명
지

관
 활

약
형

), 
명

당
발

복
담

(장
사

형
)

혼
합

6
삼

읍
 상

교
터

양
기

(취
락

)
×

×
×

명
당

발
복

담
(신

분
상

승
형

),
 명

당
운

용
담

(형
국

설
명

형
),

 명
당

발
복

담
(부

자
형

)
-

7
공

 갚
은

 의
붓

 자
식

음
택

×
×

△
(의

붓
아

들
)

명
당

발
복

담
(신

분
상

승
형

),
 명

당
획

득
담

(계
략

탈
취

형
),

  
희

극

8
딸

에
게

 도
둑

맞
은

 묏
자

리
음

택
×

×
△

(정
승

)
명

당
발

복
담

(신
분

상
승

형
),

 명
당

획
득

담
(계

략
탈

취
형

),
  

혼
합

9
명

구
(名

狗
)무

덤
음

택
×

×
△

(名
狗

)
명

당
발

복
담

(신
분

상
승

형
),

 명
당

획
득

담
(동

물
보

은
형

),
 명

당
발

복
담

(부
자

형
)

희
극

1
0

제
주

사
람

이
청

나
라

황
제

가
됐

던
사

연
 

음
택

×
×

×
명

당
발

복
담

(신
분

상
승

형
),

 명
당

획
득

담
(우

연
형

)
희

극

1
1

헌
마

공
신

 김
만

일
양

택
, 음

택
×

×
◯

(사
름

덜
(호

종
단

))
명

당
발

복
담

(신
분

상
승

형
),

 명
당

획
득

담
(우

연
형

),
 명

당
발

복
담

(기
타

)
희

극

1
2

고
종

달
이

양
기

(단
맥

)
×

△
(오

백
장

군
)

◯
(고

종
달

이
)

명
당

발
복

담
(신

분
상

승
형

),
 명

당
획

득
담

(우
연

형
),

 명
당

발
복

담
(기

타
)

-

1
3

감
목

관
김

씨
댁

(監
牧

官
金

氏
宅

)
양

택
, 음

택
×

×
△

(중
)

명
당

발
복

담
(신

분
상

승
형

),
 명

당
획

득
담

(우
연

형
),

 명
당

발
복

담
(기

타
)

희
극

1
4

목
장

의
 기

원
양

기
(단

맥
),

양
택

×
×

△
(풍

수
장

이
)

명
당

발
복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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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상

승
형

),
 명

당
획

득
담

(우
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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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당

발
복

담
(기

타
)

희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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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왈
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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侯

之
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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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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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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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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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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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형
),

 명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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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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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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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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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장

오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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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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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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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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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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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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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승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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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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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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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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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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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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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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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승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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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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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공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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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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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주

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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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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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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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 음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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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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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달

이
)

명
당

발
복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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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승
형

),
 명

당
획

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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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제
공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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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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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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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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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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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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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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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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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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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공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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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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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목

관
 김

댁
음

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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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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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목
사

)
명

당
발

복
담

(신
분

상
승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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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당

획
득

담
(지

관
제

공
형

), 
명

당
운

용
담

(파
손

형
), 

명
당

발
복

담
(기

타
)

희
극

2
1

고
종

달
(Ⅲ

)
양

기
(단

맥
),

 음
택

×
×

◯
(고

종
달

이
)

명
당

발
복

담
(신

분
상

승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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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풍
담

(명
지

관
 좌

절
형

)
혼

합

2
2

고
전

적
 부

친
 묘

음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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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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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복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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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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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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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관

 활
약

형
)

희
극

2
3

오
훈

장
과

 정
지

관
음

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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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지

관
)

명
당

발
복

담
(신

분
상

승
형

),
 명

풍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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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관
 활

약
형

)
혼

합

2
4

고
전

적
 부

친
묘

음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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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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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당
발

복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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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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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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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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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관

 활
약

형
)

희
극

2
5

지
관

 김
귀

천
음

택
×

×
◯

(김
귀

천
)

명
당

발
복

담
(신

분
상

승
형

),
 명

풍
담

(명
지

관
 활

약
형

),
 명

당
발

복
담

(부
자

형
)

희
극

2
6

고
전

적
(1

)
음

택
×

×
○

(고
전

적
)

명
당

발
복

담
(신

분
상

승
형

),
 명

풍
담

(명
지

관
 활

약
형

),
 명

당
발

복
담

(부
자

형
)

혼
합

2
7

도
원

리
 강

훈
장

음
택

×
×

◯
(강

훈
장

)
명

당
발

복
담

(신
분

상
승

형
),

 명
풍

담
(명

지
관

 활
약

형
),

 명
당

발
복

담
(부

자
형

)
희

극

2
8

오
찰

방
음

택
◯

◯
◯

(고
전

적
)

명
당

발
복

담
(신

분
상

승
형

), 
명

풍
담

(명
지

관
 활

약
형

), 
명

당
발

복
담

(아
기

장
수

형
), 

명
당

발
복

담
(장

사
형

)
혼

합

2
9

소
목

사
와

오
댁

(吳
宅

)묘
음

택
×

×
◯

(지


소
)

명
당

발
복

담
(신

분
상

승
형

),
 명

풍
담

(명
지

관
 활

약
형

),
 명

당
운

용
담

(파
손

형
)

혼
합

(5
) 

악
인

불
용

형
: 

9편

1
지

혈
난

 산
터

음
택

×
×

△
(정

시
)

명
당

발
복

담
(악

인
불

용
형

)
비

극

2
산

 파
는

 쇠
음

택
×

×
×

명
당

발
복

담
(악

인
불

용
형

)
비

극

3
명

풍
수

와
 이

괄
의

 난
음

택
×

×
△

(이
희

승
 박

사
)

명
당

발
복

담
(악

인
불

용
형

)
비

극

4
강

별
장

음
택

×
×

△
(중

)
명

당
발

복
담

(악
인

불
용

형
)

비
극

5
가

시
오

름
 강

당
장

음
택

×
×

△
(육

지
 중

)
명

당
발

복
담

(악
인

불
용

형
)

비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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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강
별

장
음

택
×

×
×

명
당

발
복

담
(악

인
불

용
형

),
 명

당
운

용
담

(파
손

형
)

비
극

7
목


의

 개
미

목
 설

양
기

(단
맥

),
 음

택
×

×
○

(목


)
명

당
발

복
담

(악
인

불
용

형
),

 명
당

운
용

담
(파

손
형

)
-

8
창

천
리

 강
별

장
음

택
×

×
△

(스
님

)
명

당
발

복
담

(악
인

불
용

형
),

 명
당

운
용

담
(파

손
형

)
비

극

9
파

혈
된

 고
좌

수
 무

덤
음

택
○

×
△

(지
관

)
명

당
발

복
담

(악
인

불
용

형
),

 명
당

운
용

담
(파

손
형

),
 명

당
발

복
담

(장
사

형
) 

비
극

(6
) 

부
자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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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편

1
육

혈
(육

반
대

기
,토

산
당

)
양

택
, 음

택
×

×
×

명
당

발
복

담
(부

자
형

),
 명

당
운

용
담

(파
손

형
),

 명
당

발
복

담
(신

분
상

승
형

)
희

극

2
가

사
봉

과
 염

통
오

름
양

기
(취

락
),

 음
택

×
×

×
명

당
발

복
담

(부
자

형
),

 명
당

운
용

담
(형

국
설

명
형

)
혼

합

3
삼

읍
 상

교
터

양
기

(취
락

),
 양

기
(비

보
압

승
)

×
×

×
명

당
발

복
담

(부
자

형
),

 명
당

운
용

담
(형

국
설

명
형

),
 명

당
발

복
담

(신
분

상
승

형
)

-

4
명

구
(名

狗
)무

덤
음

택
×

×
△

(名
狗

)
명

당
발

복
담

(부
자

형
),

 명
당

획
득

담
(동

물
보

은
형

),
 명

당
발

복
담

(신
분

상
승

형
)

희
극

5
시

체
와

 비
단

 바
꾸

어
 성

공
한

 사
람

음
택

 
×

×
△

(지


)
명

당
발

복
담

(부
자

형
),

 명
당

획
득

담
(우

연
형

)
희

극

6
금

개
판

광
 만

석
궁

지
지

음
택

×
×

△
(지

관
)

명
당

발
복

담
(부

자
형

),
 명

당
획

득
담

(우
연

형
),

 명
당

획
득

담
(운

명
형

)
희

극

7
게

와
시

광
 번

관
지

지
음

택
×

×
△

(지
관

)
명

당
발

복
담

(부
자

형
),

 명
당

획
득

담
(우

연
형

)
희

극

8
조

빈
석

부
지

지
(朝

貧
夕

富
之

地
)

음
택

×
×

△
(싀

 사
름

)
명

당
발

복
담

(부
자

형
),

 명
당

획
득

담
(우

연
형

),
 명

당
획

득
담

(적
선

적
공

형
)

희
극

9
매

촌
 장

남
산

음
택

×
×

△
(지

관
)

명
당

발
복

담
(부

자
형

),
 명

당
획

득
담

(운
명

형
)

혼
합

1
0

가
시

오
름

 강
당

장
음

택
△

×
△

(육
지

신
안

)
명

당
발

복
담

(부
자

형
),

 명
당

획
득

담
(적

선
적

공
형

)
희

극

1
1

도
원

리
 강

훈
장

음
택

×
×

◯
(강

훈
장

)
명

당
발

복
담

(부
자

형
),

 명
풍

담
(명

지
관

 활
약

형
),

 명
당

발
복

담
(신

분
상

승
형

)
희

극

1
2

묘
지

 덕
에

 부
자

된
 양

씨
음

택
×

×
◯

(배
큰

강
훈

장
)

명
당

발
복

담
(부

자
형

),
 명

풍
담

(명
지

관
 활

약
형

),
 명

당
획

득
담

(적
선

적
공

형
),

 
혼

합

1
3

호
종

단
과

 차
귀

섬
양

기
(단

맥
),

양
택

×
×

○
(호

종
단

)
명

당
발

복
담

(부
자

형
), 

명
풍

담
(명

지
관

좌
절

형
),명

당
획

득
담

(우
연

형
), 

명
당

발
복

담
(기

타
)

혼
합

1
4

고
전

적
(1

)
음

택
×

×
○

(고
전

적
)

명
풍

담
(명

지
관

 활
약

형
),

 명
당

발
복

담
(부

자
형

),
 명

당
발

복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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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상
승

형
)

혼
합

1
5

노
형

동
 광

평
당

양
택

×
×

◯
(고

전
적

)
명

당
발

복
담

(부
자

형
),

 명
당

획
득

담
(적

선
적

공
형

),
 명

당
발

복
담

(기
타

)
희

극

1
6

도
깨

비
 이

야
기

양
택

×
×

×
명

당
발

복
담

(부
자

형
),

 명
당

획
득

담
(적

선
적

공
형

)
희

극

1
7

물
 속

 강
씨

 무
덤

음
택

×
×

△
(이

정
시

)
명

당
발

복
담

(부
자

형
),

 명
당

획
득

담
(지

관
제

공
형

),
희

극

1
8

물
장

오
리

 용
과

 어
도

리
 이

찰
방

음
택

×
×

△
(백

발
노

인
)

명
당

발
복

담
(부

자
형

), 
명

당
획

득
담

(보
은

형
), 

명
당

운
용

담
(파

손
형

), 
명

당
발

복
담

(신
분

상
승

형
)

비
극

1
9

세
 발

 달
린

 개
와

 여
우

(Ⅰ
)

양
택

×
×

△
(지

관
)

명
당

발
복

담
(부

자
형

),
 명

당
획

득
담

(지
관

제
공

형
)

희
극

2
0

지
관

 김
귀

천
음

택
×

×
◯

(김
귀

천
)

명
당

발
복

담
(부

자
형

),
 명

풍
담

(명
지

관
 활

약
형

),
 명

당
발

복
담

(신
분

상
승

형
)

희
극

(7
) 

자
손

번
창

형
: 

8편

1
정

의
 상

교
터

양
기

(취
락

),
 음

택
×

×
△

(어
지

리
)

명
당

발
복

담
(자

손
번

창
형

)
혼

합

2
괴

야
음

택
×

×
△

(지
관

)
명

당
발

복
담

(자
손

번
창

형
),

 명
당

운
용

담
(파

손
형

)
혼

합

3
고

종
다

리
양

기
(단

맥
),

 음
택

×
×

○
(고

종
다

리
)

명
당

발
복

담
(자

손
번

창
형

),
 명

당
획

득
담

(계
략

탈
취

형
)

희
극

4
오

좌
수

광
 누

이
음

택
×

×
○

(오
좌

수
)

명
당

발
복

담
(자

손
번

창
형

),
 명

당
획

득
담

(계
탁

탈
취

형
)

혼
합

5
신

칩
 며

느
리

 홍
할

망
음

택
○

×
×

명
당

발
복

담
(자

손
번

창
형

),
 명

당
획

득
담

(상
쟁

형
))

희
극

6
변

댁
 입

도
선

묘
음

택
×

×
△

(지
관

)
명

당
발

복
담

(자
손

번
창

형
),

 명
당

획
득

담
(우

연
형

)
희

극

7
이

씹
 삼

두
 팔

족
지

지
음

택
×

×
△

(정
시

)
명

당
발

복
담

(자
손

번
창

형
),

 명
당

획
득

담
(지

관
제

공
형

)
희

극

8
현

지
관

음
택

×
×

◯
(현

지
관

)
명

당
발

복
담

(자
손

번
창

형
),

 명
풍

담
(명

지
관

 활
약

형
)

희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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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기
타

: 
14

편

1
왕

자
묘

음
택

×
×

×
명

당
발

복
담

(기
타

)
혼

합

2
광

령
 현

별
감

네
 백

정
무

덤
음

택
×

×
△

( 
도

)
명

당
발

복
담

(기
타

)
비

극

3
지

관
이

 된
 산

지
기

양
택

, 음
택

×
×

△
(산

지
기

)
명

당
발

복
담

(기
타

),
 명

당
획

득
담

(동
물

보
은

형
)

희
극

4
목

장
의

 기
원

양
기

(단
맥

),
 양

택
×

×
△

(풍
수

장
이

)
명

당
발

복
담

(기
타

),
 명

당
획

득
담

(우
연

형
),

 명
당

발
복

담
(신

분
상

승
형

)
희

극

5
고

종
달

이
양

기
(단

맥
)

×
△

(오
백

장
군

)
◯

(고
종

달
이

)
명

당
발

복
담

(기
타

),
 명

당
획

득
담

(우
연

형
),

 명
당

발
복

담
(신

분
상

승
형

)
-

6
감

목
관

김
씨

댁
(監

牧
官

金
氏

宅
)

양
택

, 음
택

×
×

△
(중

)
명

당
발

복
담

(기
타

),
 명

당
획

득
담

(우
연

형
),

 명
당

발
복

담
(신

분
상

승
형

)
희

극

7
헌

마
공

신
 김

만
일

양
택

, 음
택

×
×

△
(사

름
덜

(호
종

단
))

명
당

발
복

담
(기

타
),

 명
당

획
득

담
(우

연
형

),
 명

당
발

복
담

(신
분

상
승

형
),

희
극

8
지

지
관

음
택

×
×

◯
(지

지
관

)
명

당
발

복
담

(기
타

),
 명

당
획

득
담

(운
명

형
)

비
극

9
노

형
동

 광
평

당
양

택
×

×
◯

(고
전

적
)

명
당

발
복

담
(기

타
),

 명
당

획
득

담
(적

선
적

공
형

),
 명

당
발

복
담

(부
자

형
)

희
극

1
0

한
연

 한
배

임
재

양
기

(단
맥

),
 음

택
◯

◯
△

(지
관

)
명

당
발

복
담

(기
타

), 
명

당
획

득
담

(지
관

제
공

형
), 

명
당

발
복

담
(아

기
장

수
형

), 
명

당
발

복
담

(장
사

형
)

혼
합

1
1

감
목

관
 김

댁
음

택
×

×
△

(제
주

목
사

)
명

당
발

복
담

(기
타

), 
명

당
획

득
담

(지
관

제
공

형
), 

명
당

운
용

담
(파

손
형

), 
명

당
발

복
담

(신
분

상
승

형
)

희
극

1
2

호
종

단
과

 차
귀

섬
양

기
(단

맥
),

 양
택

×
×

○
(호

종
단

)
명

당
발

복
담

(기
타

), 
명

풍
담

(명
지

관
 좌

절
형

), 
명

당
획

득
담

(우
연

형
), 

명
당

발
복

담
(부

자
형

)
혼

합

1
3

이
씨

 선
묘

음
택

×
×

△
(강

훈
장

)
명

당
발

복
담

(기
타

),
 명

풍
담

(명
지

관
 활

약
형

)
희

극

1
4

진
거

사
와

 여
우

혈
음

택
×

×
○

(진
거

사
)

명
당

발
복

담
(기

타
),

 명
풍

담
(명

지
관

 활
약

형
),

 명
당

획
득

담
(지

관
제

공
형

)
희

극

3.
 명

당
획

득
담

 

(1
) 

적
선

적
공

형
: 

7편

1
호

랑
이

 굴
칩

음
택

×
×

×
명

당
획

득
담

(적
선

적
공

형
)

혼
합

2
가

시
오

름
 강

당
장

음
택

△
×

△
(육

지
신

안
)

명
당

획
득

담
(적

선
적

공
형

),
 명

당
발

복
담

(부
자

형
)

희
극

3
도

깨
비

 이
야

기
양

택
×

×
×

명
당

획
득

담
(적

선
적

공
형

),
 명

당
발

복
담

(부
자

형
)

희
극

4
명

당
에

 얽
힌

 이
야

기
음

택
×

×
△

(손
님

)
명

당
획

득
담

(적
선

적
공

형
),

 명
당

운
용

담
(파

손
형

)
비

극

5
조

빈
석

부
지

지
(朝

貧
夕

富
之

地
)

음
택

×
×

△
(싀

 사
름

)
명

당
획

득
담

(적
선

적
공

형
),

 명
당

획
득

담
(우

연
형

),
 명

당
발

복
담

(부
자

형
)

희
극

6
노

형
동

 광
평

당
양

택
×

×
◯

(고
전

적
)

명
당

획
득

담
(적

선
적

공
형

), 
명

당
획

득
담

(지
관

제
공

형
), 

명
당

발
복

담
(부

자
형

), 
명

당
발

복
담

(기
타

)
희

극

7
묘

지
 덕

에
 부

자
된

 양
씨

음
택

×
×

◯
(배

큰
강

훈
장

)
명

당
획

득
담

(적
선

적
공

형
),

 명
풍

담
(명

지
관

 활
약

형
),

 명
당

발
복

담
(부

자
형

)
혼

합

(2
) 

(동
물

)보
은

형
: 

6편

1
개

가
 가

리
킨

 무
덤

음
택

×
×

×
명

당
획

득
담

(동
물

보
은

형
)

희
극

2
명

당
과

명
구

(名
拘

)
음

택
×

×
×

명
당

획
득

담
(동

물
보

은
형

)
희

극

3
지

관
이

 된
 산

지
기

양
택

, 음
택

×
×

△
(산

지
기

)
명

당
획

득
담

(동
물

보
은

형
),

 명
당

발
복

담
(기

타
)

희
극

4
명

구
(名

狗
)무

덤
음

택
×

×
△

(名
狗

)
명

당
획

득
담

(동
물

보
은

형
),

 명
당

발
복

담
(신

분
상

승
형

),
 명

당
발

복
담

(부
자

형
)

희
극

5
영

산
이

골
음

택
×

×
△

(영
산

이
)

명
당

획
득

담
(보

은
형

)
혼

합

6
물

장
오

리
 용

과
 어

도
리

 이
찰

방
음

택
×

×
△

(백
발

노
인

)
명

당
획

득
담

(보
은

형
), 

명
당

운
용

담
(파

손
형

), 
명

당
발

복
담

(신
분

상
승

형
), 

명
당

발
복

담
(부

자
형

)
비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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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설의 특성과 활용 방안
(3

) 
지

관
제

공
형

: 
13

편

1
고

전
적

과
 월

계
 진

좌
수

양
기

(단
맥

),
 음

택
×

×
○

(고
전

적
)

명
당

획
득

담
(지

관
제

공
형

)
비

극

2
감

목
관

 김
댁

음
택

×
×

△
(제

주
 목

사
)

명
당

획
득

담
(지

관
제

공
형

),
  명

당
운

용
담

(파
손

형
),

 명
당

발
복

담
(신

분
상

승
형

),
 

명
당

발
복

담
(기

타
)

희
극

3
세

 발
 달

린
 개

와
 여

우
(Ⅰ

)
양

택
×

×
△

(지
관

)
명

당
획

득
담

(지
관

제
공

형
),

 명
당

발
복

담
(부

자
형

)
희

극

4
물

 속
 강

씨
 무

덤
음

택
×

×
△

(이
정

시
)

명
당

획
득

담
(지

관
제

공
형

),
 명

당
발

복
담

(부
자

형
)

희
극

5
경

주
댁

 입
도

 선
조

양
기

(단
맥

),
 양

택
, 음

택
×

×
△

(고
종

달
이

)
명

당
획

득
담

(지
관

제
공

형
),

 명
당

발
복

담
(신

분
상

승
형

)
희

극

6
베

질
럭

 벤
당

장
양

택
×

×
△

(지


)
명

당
획

득
담

(지
관

제
공

형
),

 명
당

발
복

담
(신

분
상

승
형

)
혼

합

7
감

목
관

 김
댁

양
택

×
×

×
명

당
획

득
담

(지
관

제
공

형
),

 명
당

발
복

담
(신

분
상

승
형

)
희

극

8
장

사
나

게
 한

 명
당

자
리

 용
진

굴
양

기
(단

맥
),

 음
택

○
○

△
(지

리
사

)
명

당
획

득
담

(지
관

제
공

형
),

 명
당

발
복

담
(아

기
장

수
형

),
 명

당
발

복
담

(장
사

형
)

혼
합

9
한

연
 한

배
임

재
양

기
(단

맥
),

 음
택

◯
◯

△
(지

관
)

명
당

획
득

담
(지

관
제

공
형

),
 명

당
발

복
담

(아
기

장
수

형
),

 명
당

발
복

담
(장

사
형

),
 

명
당

발
복

담
(기

타
)

혼
합

1
0

이
씹

 삼
두

 팔
족

지
지

음
택

×
×

△
(정

시
)

명
당

획
득

담
(지

관
제

공
형

),
 명

당
발

복
담

(자
손

번
창

형
)

희
극

1
1

오
백

장
군

양
기

(단
맥

),
 양

택
, 음

택
×

×
△

(지
관

)
명

당
획

득
담

(지
관

제
공

형
),

 명
당

운
용

담
(비

보
형

)
-

1
2

노
형

동
 광

평
당

양
택

×
×

◯
(고

전
적

)
명

당
획

득
담

(지
관

제
공

형
),

 명
당

획
득

담
(적

선
적

공
형

),
 명

당
발

복
담

(부
자

형
),

 
명

당
발

복
담

(기
타

)
희

극

1
3

진
거

사
와

 여
우

혈
음

택
×

×
○

(진
거

사
)

명
당

획
득

담
(지

관
제

공
형

),
 명

풍
담

(명
지

관
 활

약
형

),
 명

당
발

복
담

(기
타

)
희

극

(4
) 

우
연

형
: 

12
편

1
변

씨
 입

도
선

묘
음

택
×

×
×

명
당

획
득

담
(우

연
형

),
 명

당
획

득
담

(운
명

형
)

희
극

2
목

장
의

 기
원

양
기

(단
맥

),
 양

택
×

×
△

(풍
수

장
이

)
명

당
획

득
담

(우
연

형
),

 명
당

발
복

담
(기

타
),

 명
당

발
복

담
(신

분
상

승
형

)
희

극
3

시
체

와
 비

단
 바

꾸
어

 성
공

한
 사

람
음

택
 

×
×

△
(지


)

명
당

획
득

담
(우

연
형

),
 명

당
발

복
담

(부
자

형
)

희
극

4
게

와
시

광
 번

관
지

지
음

택
×

×
△

(지
관

)
명

당
획

득
담

(우
연

형
),

 명
당

발
복

담
(부

자
형

)
희

극
5

금
개

판
광

 만
석

궁
지

지
음

택
×

×
△

(지
관

)
명

당
획

득
담

(우
연

형
),

 명
당

발
복

담
(부

자
형

),
 명

당
획

득
담

(운
명

형
)

희
극

6
제

주
사

람
이

청
나

라
황

제
가

됐
던

사
연

 
음

택
×

×
×

명
당

획
득

담
(우

연
형

),
 명

당
발

복
담

(신
분

상
승

형
)

희
극

7
고

종
달

이
양

기
(단

맥
)

×
△

(오
백

장
군

)
◯

(고
종

달
이

)
명

당
획

득
담

(우
연

형
),

 명
당

발
복

담
(신

분
상

승
형

),
 명

당
발

복
담

(기
타

)
-

8
헌

마
공

신
 김

만
일

양
택

, 음
택

×
×

△
(사

름
덜

(호
종

단
))

명
당

획
득

담
(우

연
형

),
 명

당
발

복
담

(신
분

상
승

형
),

 명
당

발
복

담
(기

타
)

희
극

9
감

목
관

김
씨

댁
(監

牧
官

金
氏

宅
)

양
택

, 음
택

×
×

△
(중

)
명

당
획

득
담

(우
연

형
),

 명
당

발
복

담
(신

분
상

승
형

),
 명

당
발

복
담

(기
타

)
희

극
10

변
댁

 입
도

선
묘

음
택

×
×

△
(지

관
)

명
당

획
득

담
(우

연
형

),
 명

당
발

복
담

(자
손

번
창

형
)

희
극

11
조

빈
석

부
지

지
(朝

貧
夕

富
之

地
)

음
택

×
×

△
(싀

 사
름

)
명

당
획

득
담

(우
연

형
), 

명
당

획
득

담
(적

선
적

공
형

), 
명

당
발

복
담

(부
자

형
)

희
극

12
호

종
단

과
 차

귀
섬

양
기

(단
맥

),
 양

택
×

×
○

(호
종

단
)

명
당

획
득

담
(우

연
형

),
 명

풍
담

(명
지

관
좌

절
형

),
 명

당
발

복
담

(부
자

형
),

 명
당

발
복

담
(기

타
)

혼
합



발표 1 : 제주도 풍수설화의 특성과 지역성 모색

47

(5
) 

운
명

형
: 

8편

1
왈

호
지

지
(王

侯
之

地
)

음
택

×
×

△
(정

시
)

명
당

획
득

담
(운

명
형

),
 명

당
발

복
담

(신
분

상
승

형
)

희
극

2
지

지
관

음
택

×
×

◯
(지

지
관

)
명

당
획

득
담

(운
명

형
),

 명
당

발
복

담
(기

타
)

비
극

3
매

촌
 장

남
산

음
택

×
×

△
(지

관
)

명
당

획
득

담
(운

명
형

),
 명

당
발

복
담

(부
자

형
)

혼
합

4
호

종
단

양
기

(단
맥

),
 음

택
×

×
◯

(호
종

단
)

명
당

획
득

형
(운

명
형

),
 명

풍
담

(단
맥

형
) 

 
혼

합

5
고

전
적

(2
)

음
택

×
×

○
(고

전
적

)
명

당
획

득
담

(운
명

형
),

 명
풍

담
(명

지
관

 활
약

형
)

희
극

6
금

개
판

광
 만

석
궁

지
지

음
택

×
×

△
(지

관
)

명
당

획
득

담
(운

명
형

),
 명

당
획

득
담

(우
연

형
),

 명
당

발
복

담
(부

자
형

)
희

극

7
배

 큰
 강

훈
장

음
택

×
×

◯
(강

훈
장

)
명

풍
담

(명
지

관
 활

약
형

),
 명

당
획

득
담

(운
명

형
)

희
극

8
변

씨
 입

도
선

묘
음

택
×

×
×

명
당

획
득

담
(우

연
형

),
 명

당
획

득
담

(운
명

형
)

희
극

(6
) 

계
략

탈
취

형
: 

7편

1
대

정
 상

교
터

양
기

(취
락

),
 음

택
×

×
△

(지
관

)
명

당
획

득
담

(계
략

탈
취

형
)

-

2
딸

에
게

 도
둑

맞
은

 묏
자

리
음

택
×

×
△

(정
승

)
명

당
획

득
담

(계
략

탈
취

형
),

 명
당

발
복

담
(신

분
상

승
형

)
혼

합

3
공

 갚
은

 의
붓

 자
식

음
택

×
×

△
(의

붓
아

들
)

명
당

획
득

담
(계

략
탈

취
형

),
 명

당
발

복
담

(신
분

상
승

형
)

희
극

4
날

개
 돋

은
 아

기
음

택
×

○
×

명
당

획
득

담
(계

략
탈

취
형

),
 명

당
발

복
담

(아
기

장
수

형
)

비
극

5
개

미
목

 명
당

자
리

양
기

(단
맥

),
 음

택
 

○
○

△
(목

사
)

명
당

획
득

담
(계

략
탈

취
형

),
 명

당
발

복
담

(아
기

장
수

형
-1

)
비

극

6
고

종
다

리
양

기
(단

맥
),

 음
택

×
×

○
(고

종
다

리
)

명
당

획
득

담
(계

략
탈

취
형

),
 명

당
발

복
담

(자
손

번
창

형
)

희
극

7
별

도
봉

 오
씨

 선
묘

음
택

×
×

○
(육

지
신

안
, 지


)

명
당

획
득

담
(계

락
탈

취
형

),
 명

풍
담

(명
지

관
 좌

절
형

),
 

혼
합

(7
) 

상
쟁

형
: 

4편

1
신

칩
 며

느
리

 홍
할

망
음

택
○

×
×

명
당

획
득

담
(상

쟁
형

),
  명

당
발

복
담

(자
손

번
창

형
)

희
극

2
오

벨
장

광
 투

장
음

택
○

×
×

명
풍

획
득

담
(상

쟁
형

)
-

3
오

별
장

음
택

○
×

△
(스

님
)

명
당

획
득

담
(상

쟁
형

),
 명

당
발

복
담

(장
사

형
),

 명
당

운
용

담
(파

손
형

) 
 

비
극

4
용

왕
황

제
국

 말
재

딸
애

기
음

택
×

×
×

명
당

획
득

담
(상

쟁
형

)
희

극

(8
) 

기
타

: 
3편

1
왕

자
묘

음
택

×
×

×
명

당
발

복
담

(기
타

),
  명

당
획

득
담

(기
타

)
혼

합

2
정

당
장

 유
언

음
택

×
×

△
(정

당
장

)
명

당
획

득
담

(기
타

),
  명

당
운

용
담

(파
손

형
)

혼
합

3
제

주
 육

대
명

혈
과

 주
씨

무
덤

음
택

×
×

△
(주

자
)

명
당

획
득

담
(기

타
),

  명
당

운
용

담
(형

국
설

명
형

)
희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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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명
당

운
용

담
 

(1
) 

금
장

형
: 

4편

1
군

산
 금

장
지

양
기

(취
락

)
×

×
×

명
당

운
용

담
(금

장
형

)
-

2
군

산
(軍

山
)

양
기

(취
락

)
×

×
×

명
당

운
용

담
(금

장
형

)
-

3
산

방
산

 금
장

지
양

기
(취

락
),

 음
택

×
×

△
(신

통
한

  사
람

)
명

당
운

용
담

(금
장

형
)

-

4
흐

리
물

음
택

×
×

×
명

당
운

용
담

(금
장

형
)

-

(2
) 

파
손

형
: 

38
편

1
비

둘
기

 날
아

 버
린

 묘
음

택
×

×
△

(통
물

  
오

좌
수

, 
고

씨
 선

세
)

명
당

운
용

담
(파

손
형

)
비

극

2
오

리
수

음
택

×
×

×
명

당
운

용
담

(파
손

형
)

-

3
파

혈
된

 명
당

음
택

×
×

△
(통

물
 오

좌
수

)
명

당
운

용
담

(파
손

형
)

비
극

4
새

비
육

음
택

×
×

△
(유

명
한

  지
관

)
명

당
운

용
담

(파
손

형
)

비
극

5
고

성
목

과
 산

방
덕

양
택

×
△

(날
램

)
△

(관
아

)
명

당
운

용
담

(파
손

형
)

비
극

6
괴

야
음

택
×

×
△

(지
관

)
명

당
운

용
담

(파
손

형
),

 명
당

발
복

담
(자

손
번

창
형

)
혼

합

7
굿

물
 파

혈
지

음
택

×
×

△
(지

관
)

명
당

운
용

담
(파

손
형

)
비

극

8
산

터
광

 흰
둘

기
음

택
×

×
△

(육
지

  정
시

)
명

당
운

용
담

(파
손

형
)

-

9
이

괄
음

택
×

×
×

명
당

운
용

담
(파

손
형

)
비

극

1
0

좋
은

 묏
자

리
와

 어
머

니
의

 비
밀

 누
설

음
택

×
×

△
(정

승
)

명
당

운
용

담
(파

손
형

)
비

극

1
1

명
당

에
 얽

힌
 이

야
기

음
택

×
×

△
(손

님
)

명
당

운
용

담
(파

손
형

),
 명

당
획

득
담

(적
선

적
공

형
)

비
극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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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성장사설화의 전승양상

 사)한국아동국악교육협회 제주지부장    송  정  희

[  목  차  ]

1. 들어가며

2. 여성장사설화 유형별 분석

3. 여성장사설화 전승양상에 나타난 특징

4. 나오며

1. 들어가며

장사설화는 크게 두 분류로 나누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남성장사설화와 여성장사설

화로 나눠 생각할 때 우선 남성장사설화는 크게 아기장수설화와 아닌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혹은 신분으로도 나눌 수 있다. 종의 신분인 장사들과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난 

장사들이다. 대식가의 장사, 혹은 그렇지 않는 경우 등으로도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여

성장사설화에는 대식가의 모습이나 신분의 격차 같은 것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아기

장수설화에 잘 나타나는 날개, 용마 같은 것은 없다. 세상을 향한 도전이나 혹은 개혁

을 바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지도 않다. 민중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없다. 

단지 힘이 센 여성의 이야기일 뿐이다. 하지만 여성장사설화는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한번쯤 여성장사설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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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여성장사설화에 설문대할망 설화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그 이유는 

설문대할망 설화는 창세신화의 흔적을 가지고 있고 거인여성신화의 모습도 있다.1) 이

러한 모습은 단순한 여성장사설화로 분류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물론 여성장사설화의 

모습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할지라도 이 글에서는 설문대할망 설화를 제외하기

로 한다.

여성장사설화에 대하여 기존연구검토를 하고자 하였으나 남성장사설화 혹은 장수설

화만큼 여성장사설화만을 연구한 논문은 그리 많지 않았다. <오누이 힘내기>설화 연구

에 포함된 연구 내용이 많아서 기존연구검토가 마치 <오누이 힘내기>설화 기존연구

검토로 보일 수 있다. 기존연구검토는 다음과 같다.

현길언은 여성장사에 관한 들음돌 모티브를 통해 여인들의 힘셈을 형성화시키고 있

고 이러한 여성들의 힘셈은 전통적인 관념에서 볼 때에는 남자의 힘셈보다 더 부정적

일 수 있으나, 이들 인물들이 평범한 여인으로 살았음을 볼 때 힘이 세다는 것이 바로 

삶의 한 방편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2)

허춘은 제주에는 유난히 힘 센 여성에 관한 이야기가 많고 힘 센 제주 여성은 본토에

서도 채록된다고 설명하며 이들이 자신의 힘을 창조적인 데 쓰지 못하는데 것은 여성

의 능력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는 전통적 관념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3)

임재해는 여성장사설화에 대하여 남성주의의 허위를 비판하면서 여성의 생물하적 

힘의 우위를 주장하는 한편, 가부장제의 권위 때문에 여성의 타고난 능력들이 정상적

으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부당하게 꺾일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의 모순을 안타

깝게 드러낸다고 주장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이름을 날린 인물 가운데에도 누나나 누

이 덕분에 성공한 이야기가 적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은 사회구조의 모순으로 앞

에 나서지 못하고 뒤에서 돕는 조력자의 역할이라고 주장한다.4)

1) 허남춘, 『설문대할망과 제주신화』, 민속원, 2017.

2) 현길언, 「제주도의 오누이 장사전설 - 본토와의 대비를 통한 제주 인물전설의 의미」, 『탐라문화』 1, 1982.

3) 허춘, 「설화에 나타난 濟州 女性考」, 『탐라문화』 16,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1996.

4) 임재해, 「설화에 나타난 여성주의다운 상상력 읽기와 민중의 여성인식」, 『구비문학연구』 12, 한국구비문학회, 2001, 
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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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은 <오뉘힘내기> 설화를 통해 이 설화의 신화적 성격과 그 변모 상에 주목하

였다. 설화에서 나오는 어머니는 대모신이자 여산신의 원초적 모습으로 보인다고 하

고, 누이가 치마로 돌을 날아 성을 쌓는 행위는 이야기의 결말에 증거물로 성이 강조된

다는 점에서 창조신의 성격을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5)

김영희는 <오뉘힘내기>에서의 여성의 존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신

성하고 초월적인 여성의 존재속성이 비극적 파국을 초래하는 결함으로 작용하고 이 비

극적 파국으로 인해 남성이 치명적 결핍과 한계를 안게 된다는 정체성의 시나리오를 

구현한다고 한다. ‘누이의 죽음’이라는 결말은 여성 신성의 배제를 표상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남성은 필연적으로 무의식적 상실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한다.6)

김준희는 <오누이 힘내기>설화를 오라비에 대한 어머니의 공모와 누이의 패배, 희생 

등이 이야기되는 ‘여성 담론’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어머니가 누이를 방해하는 

‘공모형’에서는 남성 지배와 국가 권력을 명분으로 누이의 패배를 정당화하는 ‘순응’과 

누이를 연민하고 모성의 역설을 노출시키는 ‘균열’적 지향이 함께 관찰된다고 하였다. 

반면 누나가 동생을 살리고자 스스로 패배를 택하는 ‘희생형’에서는 남동생을 부정적

인 인물로 그리면서 남동생을 위해 희생하는 누나를 굴절적으로 이상화시키는 인식이 

드러난다고 하였다.7)

이 글의 목적은 여성장사설화의 의의나 혹은 어떤 의미를 분석하고 하는 것은 아니

다. 단지 여성장사설화가 어떻게 전승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선택한 자료는 『남국의 민담』8) 1편, 『제주도 전설』9) 4편, 『한국구비문학대계 9-2』10) 

5) 이지영, 「<오뉘힘내기 설화>의 신화적 성격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3.

6) 김영희, 「‘여성 신성’의 배제와 남성 주체의 불안-<오뉘힘내기>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6, 한
국고전여성문학회, 2013.

7) 김준희, 「‘오누이 힘내기’ 설화에 나타난 여성담론의 특성」, 『민족문학사연구』 60, 민족문학사연구소, 2016.

8) 진성기, 『남국의 민담』, 형설출판사, 1976. : 조사시기는 1956년~1976년까지 300여 편 조사한 것 중 103 편을 가
려 뽑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9) 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96. : 특별히 조사 경위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각 편마다 조사일시를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한 바 1959년 ~ 1975년까지 조사된 것을 나타난다. 총 90편이 수록되어 있다.

10) 현용준·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 9-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 조사는 1980년에 한 것이고 지역은 제주시 
- 노형동, 용담동, 삼도동, 오라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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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편, 『한국구비문학대계 9-3』11) 2편, 『제주설화집성(1)』12) 4편, 『제주도전설지』13) 3편, 

『백록어문 2권』14) 1편, 『국문학보 12권』15) 1편, 『백록어문 12권』16) 1편, 『백록어문 17

권』17) 1편, 『백록어문 20권』18) 1편,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9-4』19) 2편이다. 그리고 필

자가 2016년 현지조사하여 채록한 설화 4편을 포함하였다. 총 28편이다.

다음 표는 자료에서 뽑은 설화를 조사시기로 순번을 정한 것이다. 

<표 1> 여성장사설화 28편 분류표

번호 제목 설화내용 제보자 지역
조사
시기

출처

1
할망광 할으방 
싸움

부부갈등 2가지
부재임
(남, 69세)

표선리 1960 남국의 민담

2 오찰방 오누이 힘겨루기+날개 달린 장수
강문호
(남, -)

안성리 1975 제주도 전설

3 심돌 강씨 할망 들음돌 들기
양기빈
(남, 69세)

시흥리 1975 제주도 전설

4
시흥리 현씨 
남매

오누이 힘겨루기
양기빈
(남, 69세)

시흥리 1975 제주도 전설

5
태흥리 경김댁 
며느리

들음돌 들기
김기옥
(남, 70세)

태흥리 1975 제주도 전설

6 오찰방 날개 달린 아기장수+오누이 힘겨루기
양형회
(남, 56세)

노형동 1980
한국구비문학대
계 9-2

7 장사남매 오누이 힘겨루기(비극적 결말)
양구협
(남, 71세)

오라동 1980
한국구비문학대
계 9-2

8 부대각 남매 오누이 힘겨루기
송기조
(남, 74세)

오라동 1980
한국구비문학대
계 9-2

11) 현용준·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 9-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 조사는 1981년에 한 것이고 지역은 서귀포
시와 남제주군. 남제주군 - 표선면, 안덕면,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이다.

12) 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2003. : 조사는 1983년에 했고 총 217편 
설화가 수록되어있다.

13) 제주도·문화공보담당관실, 『제주도 전설지』, 제주도, 1985.

14)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학과 국어교육연구회, 『백록어문 2』,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학과 국어교육연
구회, 1987.

15)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회, 『국문학보 12』,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6) 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12』,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학과 백록어문학회, 1996.

17) 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17』,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학과 백록어문학회, 2001

18)  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20』,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학과 백록어문학회, 2005.

19) 허남춘·강정식·강소전·송정희,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9-4』, 한국학중앙연구원, 역락, 2014. : 조사는 2008년부
터 2009년까지 조사한 것이고 지역은 제주시 - 건입동, 삼도2동, 삼양1동, 영평하동, 해안동, 회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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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설화내용 제보자 지역
조사
시기

출처

9
김초시와 그의 
누이

오누이 힘겨루기 2가지+부부갈등
김재현
(남, 85세)

중문동 
대포

1981
한국구비문학대
계 9-3

10 홍리 고대각
고대각 논 물 대기 해결+오누이 힘겨
루기 

김택효
(남, 85세)

중문동 
하원

1981
한국구비문학대
계 9-3

11
장수인 현씨 
남매

오누이 힘겨루기
양기빈
(남, 75세)

시흥리 1981 제주설화집성(1)

12
들음돌 내던져 
버린 할머니

들음돌 들기
오문복
(남, 46세)

신풍리 1983 제주설화집성(1)

13
신칩(申宅) 
며느리 홍할망

힘 뽐내기+풍수
고기원
(남, 85세)

광령2리 1983 제주설화집성(1)

14 힘이 센 할머니 부부갈등
김승추
(남, 76)

어음1리 1984 제주설화집성(1)

15 홍리 고대각 오누이 힘겨루기
김두옥
(남, 72세)

호근동 - 제주도전설지

16 오찰방 누님 힘 뽐내기(산돼지 사냥)+결혼 미상 미상 - 제주도전설지

17
심돌 강씨(姜氏) 
할망

들음돌 들기
양기빈
(남, 77세)

시흥리 - 제주도전설지

18
힘센 며느리 
이야기

부부갈등
고려삼
(남, 66세)

온평리 1986 백록어문 2

19
힘센 각시 
이야기

부부갈등
강창익
(남, 71세)

수산1리 - 국문학보 12

20
힘센 거문덱이 
여자

형제와 씨름하기
(오누이 힘겨루기 변형)

강원학
(남, 88세)

금덕리 - 백록어문 12

21
지붕 위의 남자
(도평의 여장사)

부부갈등+풍수+들음돌 들기
김치하
(남, 66세)

도평동 2000 백록어문 17

22 힘센 할망 부부갈등
문창립
(남, -)

청수리 2004 백록어문 20

23
장군내의 여장군
석과 힘센 마누라

부부갈등+풍수
김치하
(남, 75세)

삼도2동 2009
증편 한국구비문
학대계 9-4

24
힘 센 홍씨 
할망

들음돌 들기
김치하
(남, 75세)

삼도2동 2009
증편 한국구비문
학대계 9-4

25
부대각 하르방과 
그 누님

날개 달린 아기장수+오누이 힘겨루기
고순안
(여, 70세)

하도리 2016
현지조사
(송정희)

26 힘쎈 할망 부부갈등
안인순
(여, 81세)

가시리 2016
현지조사
(송정희)

27 힘쎈 할망 부부갈등
한신화
(여, 95세)

가시리 2016
현지조사
(송정희)

28 힘쎈 벤할망 힘 뽐내기(소 잡은 이야기)
조인흥
(남, 82세)

성읍1리 2016
현지조사
(송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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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장사설화 유형 분석

<표 1>를 중심으로 제주 여성장사설화의 전승양상을 보면 다음과 같이 유형이 분류

된다. (1) 오누이 힘겨루기 11편, (2) 부부갈등 10편, (3) 들음돌 들기 6편, (4) 힘 뽐내

기 3편이다. 이 유형들은 이야기 속에서 중복되기도 하고 결합되는 양상이 보인다.

(1) 오누이 힘겨루기형

<오누이 힘겨루기>는 전국 광포설화이다. 이 밖에도 오누이에 관련 된 설화는 <남매

혼설화>, <여우누이>, <해와 달이 된 오누이> 등이 모두 오누이가 대립하는 서사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대립에서의 승리는 모두 남성인 오빠이다. 그런데 또 다른 특징은 

오빠의 승리가 자신의 능력보다 제3의 조력자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내

용을 정제호는 여성의 패배를 당연시 하면서 남성 중심의 지배 질서를 존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20)

제주도는 조금 다른 전승양상을 보이고 있다. 오누이 중 여성이 누나라는 점이나 결

말 부분도 남성의 승리보다는 여성의 승리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큰 특징은 비극적 결

말이 아니라는 점이다.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부모가 힘쎈 자식을 얻기 위해 임신을 했을 때 소를 잡아먹는다. 첫째는 아

들인 줄 알고 열 마리를 잡아먹었는데 딸이고, 둘째는 또 딸인 줄 알고 아홉 마리

를 잡아먹었는데 아들이다. 그래서 장사 오누이가 얻었다.

② 누나는 힘을 자랑하고 다니는 동생이 걱정되어 남장을 하고 씨름판에 나가 

동생을 이겨 그 기개를 꺾어 동생이 큰 화를 면한다.

크게 이렇게 두 개의 삽화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소 잡아먹는 어머니의 모습은 마치 

20) 정제호, 「오누이 대립 서사의 전개양상과 계승의 문제」, 『한성어문학』34권, 한성어문학회, 2015, 208쪽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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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식가의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힘쎈 자식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소를 잡아

먹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현길언은 제주의 오누이장사설화는 부모 의지에 의

하여 장사인 오누이를 얻게 되는데, 그것이 모두 합리성을 바탕으로 엮어진다는 데 특

징이 있다고 하였다. 또 이런 모습은 진취적인 제주민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한다.21) 

둘째 누나의 재치로 화를 면한 동생이 이야기에서 여성장사로써의 모습을 그리고 있

다. 이 이야기는 ‘김덕령 오뉘 힘내기’ 설화에서도 잘 나타난다.22) 씨름대회에 나가 매

번 이기고 돌아오는 동생이 화를 당할까봐서 누나가 그 기개를 꺾어주는 내용은 외부

의 고난이나 내부의 갈등이 아니다.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차원의 행동

으로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본다.

9번 ‘김초시와 그의 누이’에서 <오누이 힘겨루기>가 두 내용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씨름을 화소로 한 일반적인 오누이 힘겨루기 내용이고 하나는 동생에게 연자방아가 떨

어졌다고 올려달라는 내용으로 동생이 연자방아를 들지 못하니 그렇게 무겁냐며 자신

이 연자방아를 올리는 이야기이다. 연자방아 화소는 <들음돌 들기>와도 유사하다. 이 

내용은 <오누이 힘겨루기>와 <들음돌 들기> 유형이 결합된 변형으로 보인다.

<오누이 힘겨루기> 유형은 삽입형이 많다. <날개 달린 아기장수>와 결합되어 나타나

는 설화가 3편정도 있다. <표 1>의 2번 ‘오찰방’ 같이 <오누이 힘겨루기> 이후에 동생 

오찰방의 이야기로 전환되고, 10번 ‘홍리 고대각’처럼 <날개 달린 아기장수>설화는 아

닌 장사설화로 도둑을 무력이 아닌 재치로 해결하는 이야기에 삽입되기도 한다.

10번 ‘힘센 거문덱이 여자’ 설화는 거문덱이에 사는 힘 센 여자가 물을 길러 왔다가 

우연히 힘 센 형제가 연자방아를 옮기는 것을 보게 된다. 이 여자는 동생에게 씨름을 

하자고 청한다. 지고 있는 동생을 본 형이 그 여자에게 다시 씨름 청하는데 두 번의 씨

름으로 힘이 빠진 여자는 형에게 지는 내용이다. 이것은 힘 센 여성이 힘을 뽐내는 것

으로 보이지만 <오누이 힘겨루기>의 변형으로도 보인다. 보통은 여성이 이기는 결말인

데 여기서는 지는 결말로 이루어진 것은 남성우월주의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

다고 결말이 비극적인 것은 아니다. 단순히 이기고 지는 내용으로 끝이 난다. 

하지만 7번 ‘장사남매’ 설화는 비극적 결말이 특징이다. 이야기의 전개상 다른 점이 

21) 현길언, 「제주도의 오누이 장사전설-본토와의 대비를 통한 제주 인물전설의 의미-」, 『탐라문화』1권, 제주대학교 탐
라문화연구원, 1982, 37쪽.

22) 임재해, 「설화에 나타난 여성주의다운 상상력 읽기와 민중의 여성인식」, 『구비문학연구』12, 한국구비문학회, 2001, 
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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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것은 아니다. 단지 결말이 동생이 자신을 이긴 사람이 누나라는 사실을 알고 죽

여 버렸다는 것이다. 육지에서 전승되고 있는 <오누이 힘겨루기>설화의 결말과 매우 

유사하다. 하지만 이 결말이 만들어지기까지 제3의 조력자가 나타나거나 외부 혹은 내

부의 다른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특이하다. 여기서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씨

름에서 진 동생 즉 힘이 누나보다 약한 동생이 어떻게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고 누나를 

죽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제보자의 마지막 말이 의미심

장하다.

“아니, 너놈의 지집년이 날 이겻느냐?”

면서 려들언 죽여 부런. 그루후젠(그 다음엔) 소문이 아니 낫는디, 누님인

디 그. 기영난 그걸 원 졸바로 듣도 아니곡 도시리고정도 아니여. [웃음] 

기영 말이 잇어. 하여간.23)

위 내용을 보면 결말이 비극적이라서 사람들이 기피하는 모습을 알 수 있다. 어쩜 이

런 결말이 전승되다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거부하여 전승의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닌

가 생각해 본다.

(2) 부부갈등형

이 이야기는 흔히 육지부에서 <이 호박딸까, 저 호박딸까>로24) 전승되고 있는 이야

기이다. 내용은 힘 센 각시가 남편과 싸우다가 남편을 지붕 위로 집어던져 버려 난처한 

남편이 동네사름들에게 지붕에 호박 따러 왔다고 둘러대는 우스운 이야기이다. 여기

서 봐야 할 것은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인가이다. 주인공이 힘 센 각시인가 남편인가

가 많이 혼동되어 있다. 이야기는 지붕위로 올라간 남편이 자신의 모습이 창피하여 딴

청을 피우는 말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남편이 주인공인 것처럼 보인다. 남편의 설정도 

각시가 힘이 세기도 하지만 남편이 몸이 약하다든지 혹은 꼬마신랑으로 되어있는 것을 

23) 현용준·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 9-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704쪽.

24) 임석재, 『한국구비설화』, 평민사, 1989. <이 호박딸까 저 호박딸까>가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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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여성장사설화로 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설정은 설화가 

남성중심으로 전승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여성장사설화 중 가장 짧은 이야기

이다. 

21번과 23번이 풍수설화와 결합된 이야기인데 제보자가 동일하다. 내용은 도평에는 

‘장군내’에 여장군석이라는 큰 바위가 있어서 옛날부터 힘 센 여성장사가 많이 나왔다. 

하루는 각시가 남편을 지붕 위로 던져버렸는데 그때 지나가던 지관의 도움으로 여장군

석을 깨뜨려 버림으로써 마을에 더 이상 여장사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

의 특징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가가 삽입된 것이다. 이는 다른 부부갈등유형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 부분이다. 

(3) 들음돌 들기형

<들음돌 들기> 유형은 육지에서 <들독거리유래설화>로 전승되고 있는 설화이다. 주

로 육지에서 여성장사와 관련하여 전승되는 내용은 힘 센 여성이 치마에 들돌을 싸서 

옮겼다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들돌들기와25) 연관이 많은 이야기이다. 제주도에서

도 동일한 풍습이가 있다. 육지인 경우는 지명유래와 세시풍습이 결합된 양상으로 전

승되고 있다.

최덕원은 들돌은 고대의 주술적 신앙과 관계가 깊고, 제의(祭儀의 신의(神意)를 알게 

하며, 생식(生殖)과 풍요의 신으로 당산에 모셔지기 한다고 한다. 여성이 치마에 싸서 

들고 오는 행위는 외형적 상징으로 생명을 수태시키는 모습이라고 주술성이 강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들돌이 마을로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데 이

런 들돌이 있는 마을의 이름이 들독거리라고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 돌은 동구 

밖 길목에서 마을의 재액(災厄)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고대의 생산신앙(生産信仰)의 

제의(祭儀)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한다.26)

제주도 <들음돌 들기> 유형에서 육지부와 같이 여성이 치마에 싸서 돌을 운반하는 

25)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는 거석행위(擧石行爲)로서 소동(小童)들이 진쇠(成人)가 되는 관례의식이며, 노작(勞作)의 협
동관행의 두레의례이다. (한국민속대백과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11972&cid=50
221&categoryId=50232)

26) 최덕원, 「들돌(擧石) 信仰考」, 『한국민속학』 20, 한국민속학회, 1987, 262~2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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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21번에서 나타난다. 동일한 내용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많은 부분 유사하다. 

이 설화는 <부부갈등>형과 <풍수설화> 결합된 설화와 <들음돌 들기>가 그 뒤를 이어 

채록된 것이다. 사실 두 개의 설화로 봐도 무방하다. 내용은 도평에 유명한 홍씨 할머

니가 있었는데 외도 청년들이 도평 들음돌을 가져가 버렸다. 홍씨 할머니가 우연히 외

도 청년들이 환호하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인가 하다가 도평 들음돌을 발견하고 치마폭

에 들음돌을 싸서 도평으로 가져왔다는 이야기이다. 들음돌을 치마에 싸서 가져오는 

것은 여기에서만 보인다. 마을에서 들음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나타나

는 것은 아니지만 마을 청년들이 몰래 다른 마을 들음돌을 가져 오면 그 마을 이긴 것

이라고 한다.

마을 내부에서 청년들과의 갈등으로 들음돌을 옮기는 경우, 마을 청년들 끼리 들음

돌 들기 시합을 하는 것을 보고 본인 나서서 옮겨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들음돌은 대부

분 제자리를 찾는다. 들음돌이 제자리를 찾지 못한 설화는 12번이다. 지금도 장제못이

라는 밭에 그 들음돌이 있다고 한다.

(4) 힘 뽐내기형

사실 장사설화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힘 뽐내기> 모티브를 하나의 유형으로 

선택한 것은 총 3편의 이야기인데 그 화소가 딱히 하나로 규결되지 않아 현재로써는 

단순하게 이렇게 유형분류하였다. 

13번 ‘신칩 며느리 홍할망’, 16번 ‘오찰방 누님’, 28번 ‘힘쎈 벤할망’ 이렇게 3편이다.

13번은 홍할망이 힘이 너무 세서 나이가 먹도록 시집을 못가고 있었다. 24세가 되어

서야 신씨 집안으로 시집을 갔는데 집이 하도 가난하여 마를 파서 살았다. 우연히 마

를 파다가 장사(葬事)를 지내는 사람들을 보고 자신에게 음식을 나눠주지 않는다는 이

유로 장사 지내는 곳에 돌을 던지면서 횡포를 부려 음식을 얻었다. 또 묏자리를 가지고 

다투게 되었는데 힘으로 이겨서 그 곳에 묘를 써 아주 잘 살았다고 하는 내용이다. 여

성장사설화와 풍수설화가 결합된 전승양상이다.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남

성장사설화와 매우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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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은 오찰방 누나는 오찰방보다 힘이 셌다. 그 이유는 오찰방은 소 아홉 마리 먹고 

태어나고 누나는 열 마리 먹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누나가 열네 살이 되던 해에 고사리

를 꺾으러 산에 갔다가 산돼지를 사냥하는 토평 김씨를 만난다. 김씨가 산돼지를 총으

로 쏘았는데도 산돼지가 죽지 않고 오찰방 누나에게로 달려든다. 오찰방 누나는 아무

런 힘든 기색 없이 한손으로 산돼지를 잡아 사냥꾼 김씨에게 준다. 김씨는 잡은 산돼지

를 오찰방 누나와 나누려고 하지 않고 실랑이를 하다가 오찰방 누나가 김씨의 손목을 

잡게 된다. 오찰방 누나는 자신이 남자 손을 처음 잡는 거라면서 당신에게 시집을 가겠

다고 하고는 열다섯 살에 토평 김씨에게 시집을 갔다는 내용이다. 

오찰방 남매 이야기와 동일한 소 먹는 화소는 있지만 <오누이 힘겨루기>가 없다. 이

야기의 전개가 당신본풀이와 매우 유사한 점이다. 손목으로 인연맺기 사건은 ‘세화본

향당본풀이’ 잘 나타난다. 소천국이 백줏도의 손목을 잡자 백줏도는 화를 내며 손목을 

깎아 버리며 단호하게 인연 맺기를 거부하지만 결국은 그 사건으로 인연을 맺게 된다. 

‘토산여드렛당본풀이’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나타난다. 여기서 다른 점은 오찰방 누나

은 본인이 손목을 잡은 것이고 백줏도는 잡힌 것이다. 그리고 백줏도는 인연 맺기를 거

부하였지만 오찰방 누나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인연 맺기를 한다. 결말은 둘 다 

동일하게 인연 맺기에 성공한다는 것이다. 

‘금악본향당본풀이’와도27) 매우 유사하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하루는 최지국의 아들이 총을 들고 사냥을 하러 산으로 갔는데 풀을 뜯으러 

나온 정좌수 딸을 만난다.

②   최지국의 아들이 정좌수 딸을 붙잡으니 정좌수 딸은 최지국의 아들을 나무

에 묶어버린다.

③   최지국의 아들은 정좌수 딸에게 사정을 하고 풀려난다. 하지만 그 조건이 

누나라고 부르라는 것을 승락한다.

④   정좌수은 딸을 시집보낼려고 하는데 정좌수 딸이 자신의 남편은 하늘이 태

운 사람이여야 한다고 거절을 한다.

27)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2002, 567~5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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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최지국의 아들이 정좌수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정좌수 딸은 저 사람이 

자신의 남편 될 사람이라고 말하여 둘은 부부가 된다.

이야기의 전개가 당신으로 좌정한 부분들을 빼면 거의 동일한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첫째 사냥 화소, 둘째 여성 승리, 셋째 여성이 자신의 남편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매

우 흡사하다. 이 본풀이의 다른 이본에 보면 “최지국의 아들이 할로산에 사농갔다가 그

디 정좌수안티 잽혀 들어가니까 두 부배간을 삼아 난는 식덜이 다성제라,….”28) 

이렇게 전승되는 내용도 있다. 가장 간단하게 모든 내용을 포함한 이본으로 보인다. 신

화와 설화가 어느 쪽이 어떻게 서로에게 영향을 끼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서로 분명히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28번은 ‘힘쎈 벤할망’은 산에 마구 달려 내려오는 소를 변씨 할머니가 손으로 잡는 

이야기이다. 그 외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없다. 단 이 여성을 후에 하늘 모시듯 했다고 

한다. 여성장사가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모습만 그려져 있다.

3. 여성장사설화 전승양상에 나타난 특징

여성장사설화 전승양상의 특징은 먼저 <오누이 힘겨루기>에서는 이 설화가 전국 광

포설화이지만 육지에 분포되어 있는 설화의 내용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씨름 화소를 제외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으며 어머니나 혹은 하늘 등의 제3의 조력자

도 등장하지도 않는다. 1편을 제외하고는 비극적 결말 또한 없다. 

오누이 힘겨루기에서 동네 청년과 씨름으로 힘겨루기를 하는 변이 형태도 존재한다. 

그리고 남성장사설화와 결합된 양상을 보인다. 

총 11편에서 5편은 결합형이고 6편은 독립형이다. 결합형은 남성장사설화가 이야기

28)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2002, 5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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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심에 있고 <오누이 힘겨루기>는 삽입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많다. 9번 ‘김초

시와 그의 누이’에서 보이는 <오누이 힘겨루기>와 <들음돌 들기>가 결합된 변형도 존

재한다.

<부부갈등>은 육지에서 전승되고 있는 <이 호박딸까 저 호박딸까> 설화와 구분을 못 

할 정도로 동일하게 전승되고 있다. 지역적 특색도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풍수설화 

결합하여 조금 다른 양상도 보인다.

<들음돌 들기>는 <들독거리유래설화>와 유사한 내용이다. 내부적인 갈등 요인이든 

외부적인 갈등 요인이든 들음돌을 잃어버린 마을 청년들을 대신하여 여성장사가 문제

를 해결하는 내용이다. 대부분의 들음돌을 제자리를 찾는다.

<힘 뽐내기>에서는 남성장사설화에서 흔히 나타나는 무력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

하는 모습도 보이고, 당신본풀이와 같은 신화적 면모도 보인다. 혹은 단순히 힘을 과시

하는 모습도 있다. 28번 ‘힘쎈 벤할망’에서 보이는 달려오는 소를 잡는 모티브나 16번 

‘오찰방 누님’에서 달려드는 산돼지를 잡는 모티브는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여성장사설화 전승양상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1편을 제외하고는 결말

이 비극이 아니라는 점을 둘 수 있다. 또는 남성장사설화에서처럼 남성과 남성이 힘이

라는 매개체를 통해 대립하는 이야기보다는 남편, 동네 청년들 등 대부분 남성과 힘으

로 대립하는 이야기가 많다. 여성과 여성이 대립하는 경우도 보기 힘들다. 남성이 힘을 

대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것이다. 또한 여성장사설화에서 

볼 수 없는 부분은 힘이 장사인데도 불구하고 대식과 관련된 것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 

부모가 힘 센 자식을 얻기 위해 대식가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여성장사가 직접적

으로 대식가인 모습은 없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제주도 여성장사설화의 특징은 제주 여성의 진취적이고 자주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또한 긍정적인 삶을 표방하는 모습도 보인다. 

허무맹랑한 이야기보다는 합리적인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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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오며

이 글에서는 제주도 여성장사설화의 전승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기존자료와 

현지조사를 통해 수집한 총 28편의 설화를 중심으로 <오누이 힘겨루기>, <부부갈등>, 

<들음돌 들기>, <힘 뽐내기> 이렇게 4가지로 유형 분류하였다. 

<오누이 힘겨루기>, <부부갈등>, <들음돌 들기> 유형은 전국적으로 분포된 설화이

다. 하지만 결말 부분이 비극이 아닌 희극에 가깝다. 이 설화들은 남성장사설화와 결합

되거나 풍수설화와 결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9번 ‘김초시와 그의 누이’에서처럼 

이 세 가지 유형이 모두 결합된 모습도 보인다. <힘 뽐내기> 유형은 여성이 진취적이고 

자주적인 모습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제주도에 채록된 설화가 너무 많아 자료를 다 수집하여 분석을 못한 점이 매우 아쉽

게 생각한다. 향후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제주도 여성장사설화 전승양상을 분석하고, 

기호학적 의미 분석, 여성심리를 중심으로 분석, 타 지역과의 비교 분석 등 다양한 방

법으로 연구한다면 제주도 여성장사설화 연구가 발전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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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1. 머리말

도깨비는 우리 설화 가운데 등장하는 아주 흥미로운 존재다. 지역이나 연령에 관계

없이 또한 그 정체성의 선량하고 사악함을 떠나서 친밀도에서만 살펴본다면 손에 꼽을 

수 있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는 듯이 최근에 우리 설화 속의 도깨비를 발견하여 도깨

비가 가진 신비감과 신통력을 보여주는 영상물을 제작하는 등 새로운 문학 해설이 이

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처럼 도깨비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도깨비

에게 홀렸다’, ‘낮도깨비 같다’, ‘도깨비불’. 이런 말들이 어색하지 않은 이유는 도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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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존재가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이미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자가 한 체험이

나 접했던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도깨비를 만나왔다. 하지만 우리가 도깨비의 존재를 

인식하기는 해도 정체가 모호해서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도깨비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찾아보면 “동물이나 사람의 형상을 한 잡된 귀신의 

하나. 비상한 힘과 재주를 가지고 있어 사람을 홀리기도 하고 짓궂은 장난이나 심술궂

은 짓을 많이 한다고 한다. 괴귀, 독각대왕, 망량”이라고 나온다. 도깨비를 잡귀의 하나

라고 하고 있지만 죽은 사람의 혼령을 귀신이라고 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도깨비의 존

재감은 귀신과는 거리가 있다. 비록 이전 기록에서 보면 도깨비를 귀(鬼)라고 적고 있

지만 그것은 한자로 옮겨 쓰면서 귀신과 도깨비의 경계가 더욱 모호해진 것이라고 본

다.1) 중국의 귀(鬼)의 하나인 독각귀(獨脚鬼)를 도깨비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독각귀

는 다리가 하나인 산에 살고 있는 귀인데 그 성격이나 모습이 다른데도 우리 도깨비를 

한자로 표기한 것으로 보이지만 명확한 근거나 설명이 부족하다. 

도깨비 명칭과 관련해서 또 다른 견해는 비형랑설화에서 기원한 두두리(두두을) 어

원설이다.2) 두두리는 절구질을 할 때의 작업 모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도깨비라는 말이 

돗구(절구)와 아비가 결합된 것이라는 견해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두두리가 신라시대

의 민중 신앙이었다는 점에서 관련성이 있는 듯 보이지만 용어만을 놓고 보았을 때 어

원적 변화를 밝히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15세기부터 보이는 돗가비라는 말에

서 도깨비의 명칭을 추적하는 것이 타당하다. 『석보상절』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

온다. 

돗가비를 請야 복비러 목숨길오져다가 乃終내 得디 몬니 어리며

미 흑야邪曲보 信 곧 橫死야 地獄에드러날 그지업스니 이 첫 

橫死가라니라.(『석보상절』제9 36.)

1) 조선왕조실록에는 도깨비를 이매망량(魑魅魍魎)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매는 중국의 귀(鬼)이다. 실록에서 임금을 해하
는 자나 행실이 나쁜 사람을 도깨비를 뜻하는 이매로 지칭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 궁 안에서의 변괴에도 귀매(鬼
魅)라는 말을 쓴다. 도깨비가 하는 짓처럼 보이는 대목마다 이매나 귀매라고 쓰고 있는데 이것은 한자로 도깨비를 표현
할 적당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유사한 귀(鬼)로 쓴 것으로 보인다. 

2) 박은용, 「목랑고」, 『한국전통문화연구』 2집, 효성여대 한국전통문화연구소, 1986.53~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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돗가비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한글과 한자가 함께 쓰였 있는 본문에서 도깨비를 지칭

하는 말은 한자가 아니라 돗가비이다. 당시 사람들에게 도깨비라는 존재가 널리 인식

되었고 이를 한글로 쓴 것이라고 본다. 돗가비는 ‘돗’과 ‘아비’가 합쳐진 말로 돗가비 > 

돗비 > 도까비 > 도깨비로 정착되었다. 물론 지역마다 도깨비라는 말은 도채비, 도까

비, 돛찌비, 토찌비 등의 별칭으로 불린다.3) 돗아비의 ‘돗’의 뜻을 놓고도 해석이 다양

하다. ‘돗’의 의미가 불이나 종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가 하면 ‘돗’이 ‘능청맞고 

수선스럽고 변덕스럽다’는데 비중을 두기도 한다. 최근에는 돗(dot)+아비의 발음 표기

가 돼지를 뜻하는 고어 돝(dot)으로써 도깨비를 돝+아비(돼지남자)로 분석하여 수퇘지 

신앙의 관련여부를 다루기도 하였다.4) 

도깨비가 가진 존재감은 분명하다. 그러나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존재의 성격을 확정

짓는 것과 정의 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도깨비가 지닌 초자연적인 능력과 신비

감으로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설화문학이라는 장르 특성상 발생과 

재창작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특정 작가에 의해 만들어진 특정 캐릭터가 아니라 전승

되는 가운데 변화와 조정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도깨비의 어원이나 특성을 밝히는 일

은 모호하고 까다로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그런 모호한 특성으로 인해 설화문학 속에

서 도깨비의 정체가 왜곡되고 도깨비이야기가 소멸되어 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제주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설화의 향유층이 줄어들고 옛이야기들은 다른 매체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주입되고 있다. 

이 글은 제주도에서는 도깨비가 어떤 역할을 하고 그동안 채록된 제주도 도깨비담의 

변모 양상은 없는지 살펴 볼 것이다. 아울러 제주도 도깨비담의 특징을 탐색하는데 관

심을 두고자 한다. 왜곡과 소멸의 길을 걷기보다 우리 설화 속에서 도깨비의 존재를 돌

아보고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3) 김종대, 『도깨비, 잃어버린 우리의 신』, 인문서원, 2017.16~17쪽.

4) 박수미, 「원시 수퇘지신앙을 통해 본 도깨비의 기원 연구」, 『민속학연구』 제25호, 국립민속박물관, 2009. 186~1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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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도 도깨비담의 유형과 분석

가. 신성을 내포한 도깨비담

제주도에서는 도깨비를 도체비라고 한다. 그러나 ‘영감’, ‘참봉’, ‘야채’, ‘뱃선왕’이

라는 다양한 호칭으로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도깨비를 가리키는 말

로 도체비라고도 하지만 ‘영감’이라고도 부르는 것이다. 도깨비가 사람도 아닌, 그렇다

고 귀도 아닌 異物이라는 존재를 인지하는 것은 본토와 다를 것이 없지만 전해오는 이

야기를 통해서 보면 그것을 특정한 ‘영감’이나 ‘참봉’, ‘뱃선왕’ 등으로 부르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주도 도깨비담에서는 도깨비라는 말의 어원적 추적보다 그 존재의 역할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도 하다. 

일찍이 장주근은 자신이 채록한 영감본풀이를 통해 도깨비가 제주도에서 영감이라

든가 참봉, 야채들로 불리며 지역의 공동체신으로서 부신, 풍어신, 야장신, 역신 등의 

성격을 지닌다고 밝혔다.5) 그러나 특정 본풀이로 제주도 무속의 도깨비 신앙을 규명한

다거나 도깨비 성격을 단정 지은 것은 무리가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주도 도깨비의 

신앙적 의미를 밝힌 이른 연구 자료로써 큰 의의를 지닌다. 장주근이 채록한 영감본풀

이6)는 채록자가 밝혔듯이 설화적 모티브를 수용하여 잘 정연된 것이 아니라 횡설수설

한 느낌이 있지만 도깨비의 행적이 드러난다. 

① 영감의 출생지는 진도 안섬 진도 바깥섬 울둘목 서안도

② 아방국은 벽파진 어멍국은 송지장

③ 강경 청빌레서 일대장군, 이대장군, 삼대장군 위로 삼형제가 나오고

④  대국천자국 들어가서 칼판머리에 노는 영감 사대장군, 오대장군, 육대장군 

가운데로 삼형제가 나오고

⑤  일본 주년국으로 들어가서 일본 선왕 가미상 신중 선왕 놉니다. 칠대장군, 

팔대장군, 9대장군 알로 삼형제가 나오니 

5) 장주근, 「제주도무속의 도깨비 신앙에 대하여」, 『국어교육』 18,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72. 460~462쪽.

6) 장주근, 위의 논문, 460~4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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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전국 각지 산신대감으로 놀고, 성주대감으로 놀고, 몸대감으로 논다.

⑦  제주 한라산에서 장군선왕 놀고 서귀당산봉 영감또로 놀고 선흘 아기씨 신

중 선왕으로 논다. 떼미곶은 각시 선왕, 정의곶은 영감 선왕 대정곶은 도령 

선왕 논다.

⑧  수수밥에 수수떡, 계란 안주에 술과 돼지고기, 백돌래 백시루 떡 상을 받으

며 노는 영감 

⑨  영감은 산으로는 산신군졸로 놀고 마을로는 본향군졸로 놀고 물로 가면 용

왕 군졸로 놀고 배로 가면 선왕 군졸로 논다. 

⑩ 물이 들면 강변에 놀고 물이 싸면 수중에서 논다. 

⑪ 청사초롱 불 밝히고 낮에는 연불로 놀고 밤에는 신불로 논다.

⑫ 여자를 만나면 남자로 변하고 한순간에 천 리도 가고 만 리도 가는 영감이다.

아홉 형제인 영감들이 어디에서 나고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한 내력이 있다. 영감

들은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수수밥과 수수떡을 좋아하는 식성을 가졌으며 술과 고기를 

좋아하며 여자를 좋아하여 여자를 만나면 남자로 변한다. 한 순간에 천리만리를 갈 만

큼 신통력이 있는 존재며 신불을 지닌 존재이다. 영감으로 불리지만 수수떡을 좋아하

고 여자를 좋아하는 모습이나 한순간에 천리만리를 가는 신통한 능력을 지닌 도깨비

다. 본풀이를 통해 산신이나 본향당의 신격으로 좌정하여 공동체의 신앙의 대상이 되

는 것을 살필 수 있었다. 제주도 이야기 안에서 도깨비는 단순한 異物이라기보다 마을

이나 조상의 내력이 되는 공동체신의 역할과 기능을 갖는다. 또 생업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 능력을 지녔다. 본문요약에는 빠졌으나 “안근 멜망 한 멜망”이라는 대목에서는 

大小滅亡을 가져오는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도깨비신인 ‘영감’에 대한 이야기는 <영감놀이>7) 가운데 내력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영감본풀이>에서도 볼 수 있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옛날 서울의 먹자고을의 허정승(또는 유정승)이 아들 칠형제를 둔다.

②  이들은 각기 명산 일대를 차지하고 지내는데 첫째는 서울의 삼각산, 둘째는 

7) 현용준, 『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473~4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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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경도의 백두산, 셋째는 강원도의 금강산, 넷째는 충청도의 계룡산, 다섯

째는 경상도의 태백산, 여섯째는 전라도의 지리산, 일곱째는 제주도 한라산 

일대를 차지하고 지낸다.

③  육지의 여섯 영감이 막내 동생을 찾아 제주도에 들어오는데, 그들은 갓양테

만 붙은 패랭이, 깃만 있는 베 도포, 줄줄이 누빈 무명바지, 다 떨어진 미투

리를 신고 있다.

④ 영감들은 한 손에는 담뱃불을 한 손에는 신불을 들고 있다.

⑤  썰물에는 강변에서 놀고 밀물에는 수중에서 놀며 육지로 가면 한라산 장군

선왕으로 선흘에 가면 애기씨 선왕으로 대정골에 각시선왕으로 남원에 도령

선왕으로 논다. 산으로 가면 어승생악 아흔아홉골 백록담 갈대밭에서 논다.

⑥  비온 날 안개 낀 날 좋아하고 여름철 물맞이 가서 열두 가지 흉험을 주어 꿈

에 나타나 어서 같이 살자거나 하여 병을 유발하고 마음씨 좋다 해야 의탁 

부탁이 되어서 흉험을 없앤다. 

‘영감’은 서울에서 온 양반의 자식으로 묘사되고 있고 양반을 이르는 말인 ‘영감’, 

‘참봉’이라고 부르는 대목은 용어 자체로는 낯설어 보이지 않다. 이러한 점에 대해 현

용준은 도깨비를 영감이라고 부르는 것은 도깨비신을 인격화 것이라고 말한다. 한국의 

일반적 도깨비 이야기가 흥미 위주의 설화로 되어 있는 반면 제주도에서는 영감본풀이

라는 신화로 무의에서 노래 불리고 도깨비를 신으로 숭앙하고 있었음을 강조하였다.8) 

사실 도깨비가 사람도 아닌, 그렇다고 귀도 아닌 異物이라는 데에는 반론이 없지만 그 

정체를 밝히는 것은 쉽지 않다. 제주도에서는 도깨비가 신비함이나 신통력을 지닌 존

재인 동시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신으로 여겨지고 도깨비 이야기는 본풀이라

는 신화로 남게 된 것이다. 특히 영감이라고 도깨비를 높여 부르는 것은 도깨비가 인간

도 아닌 귀신도 아닌 지점과 대치되기는 하지만 인격화된 신으로 여기는 경외심 때문

이라고 볼 수 있겠다. 

도깨비가 지닌 신성이 더 잘 드러나는 것은 <낙천리 도깨비당본풀이>9)다. 

8) 현용준, 「영감본풀이와 영감놀이」, 『백록어문』 제5집, 제주대 국어교육과, 1988. 8쪽.

9) 문무병, 「제주도 당신앙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 박사학위논문, 1993. 271~2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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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 사는 진씨 아들 삼형제가 부량하여 동네 처녀들의 몸을 더럽히니 만주 

‘드른들거리’로 쫓겨나 귀양정배 되었다.

② 만주 ‘드른들거리’에 사는 가난한 송영감이 삼형제 도깨비를 만나 그들이 

좋아하는 돼지를 잡고 수수떡 수수밥을 하여 전몰제를 지내니 송영감은 삽시에 

천하거부가 되었다.

③ 도깨비를 사서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지자 송영감은 병이 들어 

쇠약해져갔다. 

④ 송영감은 꾀를 내어 도깨비들이 세경 넓은 밭을 문밖에 놓으면 데리고 살고 

그렇지 않으면 쫓아버리겠다고 제의하였고 도깨비들은 이에 열심히 밭을 떼어 

문밖에 놓으려 하였으나 실패했다.

⑤ 이를 핑계 삼아 송영감은 도깨비를 나무에 묶고 네 토막으로 쳐 죽여서 쫓

아버리고 백마를 잡아 문 밖에 말가죽을 잘라 붙이고 집 좌우로 돌아가면서 말피

를 뿌리고 백마의 고기를 걸어 도깨비가 걸어오지 못하도록 예방하였다. 

⑥ 네 토막으로 잘려 쪽겨난 죽은 도깨비는 열 두 도깨비가 되어 천기 별자리

를 짚어 점을 치고, 각기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위로 삼형제는 서양 각 나라 기계

풀무(야장신)이 되고 그 아래 삼형제는 일본 가미산 맛주리 대미리 공원 청도 청

돌목(철도 철도목) 철공소, 방직회사 초하루 보름 제의를 받는 신이 되고, 그 아

래 삼형제는 서울 호적계로 좌정하였다. 막내 삼형제는 갈 길을 몰라 방황하다가 

흉년이 들어 장사하러 온 제주 선주의 아들에게 “나를 잘 사귀면 부귀영화를 시

켜준다”하여 제주 절섬에 실어다 줄 것을 부탁한다. 두 형제의 허락을 받은 세 도

깨비는 제각기 일월조상이 되었다. 

⑦ 도깨비 삼형제는 모두 도민이 모시는 일월조상이 되었는데 한 가지는 갈라

다 뱃선왕으로 모시고 한 가지는 갈라다 산신일월또로 모시고 한 가지는 갈라다 

솥불미또로 모시게 되었다. 

도깨비는 원래 진씨 영감네 삼형제였다. 이 삼형제가 동네 처녀를 허주내고 마을에

서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가 계속되자 마을 사람들은 멀리 만주로 귀양을 보내려는데 

가는 길에 도깨비들은 송영감 집에 하룻밤 묶을 것을 부탁하고 들어간다. 다음날 삼형

제는 “우린 잘 멕이믄 잘 먹은 값을 고 못 먹으면 못 먹은 값 네다. 우릴 잘 대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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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우릴 잘 대접민 부귀영화를 시겨동 가쿠다.”하고 송영감에게 이른다. 이 대목은 

도깨비가 인간에게 선과 악의 양면을 모두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

한 내용은 제주도에 입도하기 위해 제주 선주 아들을 만난 시점에서도 한번 더 나오는

데 이것 역시 인간을 시험하는 대목이다. 부귀영화와 패가망신은 동전의 양면처럼 도

깨비의 마음에 달린 문제이다. 결국 송영감은 부탁대로 전몰제로 수수떡과 수수밥으로 

대잔치를 벌이니 삽시에 거부가 되었다. 그러나 사람인 줄로만 알았던 삼형제가 도깨

비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송영감은 병이 든다. 아무런 약을 써도 낫질 않고 그 

도깨비들을 내쫓으려고 해도 후한이 두려워 내쫓을 수도 없다. 도깨비가 인간에게 이

롭거나 혹은 해로운 존재로서의 면모가 이 본풀이에는 모두 들어 있는 셈이다. 

도깨비는 신통한 능력으로 풍요로움을 주는 동시에 화를 끼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처럼 도깨비가 가진 양면성은 도깨비의 전형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특성을 

지닌 도깨비는 부신, 풍요신인 동시에 질병을 주는 역신이며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재

앙신이기도 하다. 도깨비의 이러한 양면성 때문에 인간이 도깨비에게 가지는 경외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 <낙천리 도깨비본풀이> 속에 등장하는 막내 삼형제 도깨비는 도깨

비의 신통하고 기묘한 능력을 강조하는데 신성을 두드러지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도

깨비는 인간이 자신들에게 하는 대접을 통해 자신의 힘을 증명하려고 한다. 도깨비 삼

형제는 목축과 사냥을 관장하는 산신일월로 좌정하고 무역과 상업 어업을 관장하는 뱃

선왕이 되고 쇠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기구를 제작하는 솥불미또(야장신)로 좌정하였

다. 구체적인 본풀이가 남아 있다는 것은 도깨비를 모시는 신앙민과 마을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도깨비가 종교적 의례의 대상이며 신앙의 대상으로서 존재했다는 증

거이기도 하다.

의례의 대상이면서 민간 신앙과 유착하여 신앙민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것을 보여주

는 것은 비단 본풀이만이 아니었다. 채록된 설화 속에서도 도깨비를 모시고 풍어와 부

를 가져다주는 풍어신과 부신의 성격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다.

도채비를 모시면 고기가 많이 잡힌다고 한다. 도채비가 고기 떼를 마구 몰아다 

잡게 해 주기 때문이다. 옛날 어등개에 살던 어떤 어부가 하도 고기가 안 잡히므

로 도채비를 모실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이 어부는 도채비를 모시되 그리 오래 

모실 것은 못된다 하고 한 자본 거두어 들여지기만 하면 이놈을 쫒아 내기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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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먹었다. 도채비란 놈은 잘 모시면 부자가 되게 해 주되 약간 방심하면 집을 망

하게 해 버리는 놈이기 때문이다. 

어느 날 어부는 도채비를 모시러 나섰다. 깊은 밤중, 동네에서 도채비가 잘 나

타나는 곳에 가서 언약을 하는 것이었다. 

“영감, 영감이 나를 천망, 만망 일게 해주민 대죽 범벅 해주지.”하고 수수

범벅을 올리고 돌아왔다. 그랬더니 의외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 어부는 그로부터 

항상 수수범벅을 해다가 여기에 올리고 사망 일게 해 달라고 빌었다. 연일 대풍

어가 되어 날로 부자가 되어 갔다.

얼마간 돈이 모이자 어부는 이제는 도채비 힘을 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수

수범벅을 올리는 것을 중지했다. 그랬더니 얼마 뒤 꿈에 도채비가 나타났다. ‘나

는 사망 일게 너를 도와 줬는데 수수범벅 해 준다고 약속을 해 놓고 왜 아니 해 

오느냐?’는 것이다. 어부는 이때 요놈을 딱 끊어 놓아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이튿날 아침 어부는 버드나무 막대리를 들고 그 도채비 나오는 언덕으로 갔다. 

“이놈, 너 왜 간밤에 우리 집에 왔다 갔느냐! 다시 발뜨집을 하다간 살려 두지 

아니겠다.” 큰 소리를 지르며 어부는 버드나무 막대기로 언덕을 여기저기 막 

후려 갈겼다. 그리고는 ‘이놈 이 똥이나 먹어라’하며 똥을 누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와 보니, 벌써 집 네 귀에는 불이 벌겋게 타오르고 있었다 한다. 이 불은 

도채비가 붙여 놓은 것이다. (구좌면 한동리 허술, 남, 79세.)10)

이 도깨비 이야기에는 도깨비신의 내력담은 없고 의례에 관한 이야기는 없지만 도깨

비가 가진 능력과 신통력에 대한 표현은 등장한다. 도깨비가 좋아하는 수수범벅을 올

리고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비는 모습은 도깨비신을 믿는 신앙민의 모습을 그린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본풀이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신의 좌정 과정을 늘어놓으면서 신앙

민을 설득하려는 바가 사라지고 오히려 도깨비에게 원하는 바를 들어 달라는 신앙민의 

기복신앙이 더해졌다. 도깨비신의 능력을 이미 알고 있으므로 필요하면 모시고 그렇지 

않으며 버릴 마음 태세다. 이야기 속에서 도깨비가 나를 모시면 복이 오고 그렇지 않으

면 보복을 하겠다는 위협과 타협은 사라졌지만 인간을 능가하는 도깨비의 신통력은 여

10) 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96. 256~2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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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보인다. 

나. 경험형 도깨비담
 

제주도에는 도깨비가 신으로 좌정하는 과정을 풀어내는 본풀이와 같이 신성을 내포

한 도깨비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도깨비를 직접 보았다는 경험자가 등장하는 이

야기, 도깨비를 만난 사람을 알고 있다는 목격자가 등장한다거나 경험하고 목격한 실

존인물을 거론하면서 전개되는 경우가 경험형 이야기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1) 기존 채록자료 분석

아래에 나오는 ①~⑤의 이야기에 밑줄이 그어진 부분은 경험형 도깨비담의 성격을 

잘 보여 주는 구문이다. ‘나는 실제로 도깨비를 본 적이 있다’거나 실존하는 ‘아무개가 

~했다’는 표현은 사실담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도깨비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모든 경험형 이야기가 믿을 수 있는 사실은 아니다. 이미 이야기라

는 것은 주관과 허구가 개입된 것이다. 경험형 도깨비담에서는 이야기 자체의 사실성 

여부보다 그 이야기 속에 내포하는 의미찾기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① 도채비 (제주도 민담)

나는 실제로 도깨비를 본 적이 있다. 삼 년 전 어느 날 밤 한 시경이었다. 나는 당시 

서문교 위쪽에 살았는데 술에 얼근히 취하고 집으로 가다 보니 집 앞 고목나무 아래 내 

바닥에 큰 화로 만큼한 불이 훨훨 타오르고 있었다. 무당이 불을 피우고 무슨 고사나 

하는가 생각하고 가까이 다가가 가니, 불이 갑자기 주먹만큼 작아져 갔다. 그땐 겁이 

더럭 나고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그러나 무당이 고사를 하다가 순경이 와 

가니 발로 불을 문질러 끄는 것이겠지 고쳐 생각하고 불을 자세히 보았다. 그랬더니 불

은 팔뚝만큼 굵은 줄기가 되어 한 두어 자 높이나 위로 쭐럭쭐럭 오르다가 전주만큼 높

이 올랐다. 그러다가 덩어리 불이 되어 서쪽으로 날아가서 향교 자리에 가 사라져 버리

는 것이었다. 그 후 겁이 나서 다시는 거기에 다니지 아니 한다.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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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 여기에 항상 도채비가 나타나므로 비가 올 것 같은 날씨면 모두 문을 막아 안 보

이게 한다고들 했다. (제주시 용담1동, 성명 미상, 남, 37세, 1959년 채록.)11)

② 도채비 (제주도 민담)

제주시가 남쪽의 남수각 길은 부근이 어수선한 풀밭으로 덮여 있고 내 바닥이 깊숙

한데다 무덤까지 있어 전에는 보통 밤에 다니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시내 오

현중학교 앞쪽에 사는 아무개가 거기를 지난 일이 있었다. 이 분은 매우 직성이 센 분

이어서 조금한 일에 겁을 내는 일이 없는 사람인데 밤에 다닐 때는 꼭 사금파리 가루

를 가지고 다녔다. 이 날 밤도 사금파리 가지고 여기를 지나가는데 파르스름한 불이 나

타나 점점 앞으로 다가오는 것이었다. 그는 도채비로구나 하여 꼼짝하지 않고 서서 바

라보다가 불이 아주 기꺼이 오므로 사금파리 가루를 싹 뿌렸다. 순간 불은 사라져 버렸

다. 요게 어떤 것인가 알아보고 싶었지만 밤이 너무 캄캄하므로 그 장소를 잘 확인해 

두었다가 다음날 아침 가보니 헌 빗자루와 말똥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제주시 용

담동, 강 모씨, 남, 33세, 1959년 채록.)12)

③ 도채비 (제주도 민담)

나는 도채비를 실제로 본 적이 있다. 도채비를 헛불이라고도 한다. 일제 때의 일인

데, 어느 날 구좌면 하도리에 볼 일이 있어 갔다. 일을 끝내고 돌아오려 하는데 비가 몹

시 왔다. 비가 개기를 기다려도 아니 개고 날은 어두워 가서 할 수 없이 저녁 일곱 시경

에 비를 맞으며 출발했다. 조천면 북촌엘 오니 비가 멈춰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걸음을 

재촉했다. 

서무목다리까지 왔는데 여기는 예전부터 어지러운 곳이라는 말을 자주 들은 터라 마

음이 조금 어중간했지만 별일 없겠지 하고 걷는데 사방을 보니 하늘과 땅 사이가 온통 

반딧불 천지였다. 푸른 불이 마치 콩 씨 뿌려 놓은 것 같았다. 나는 순간 ‘도채비로구나, 

생이도채비면 몰라도 요까짓 것 정도야 방제 못 하겠나’ 생각하고 걸음을 멈추어 신장

주를 목청 높여 세 번 읽었다. 그래도 요 놈들이 꺼지질 않았다. 이번에는 옥경주를 세 

11) 현용준, 『제주도 민담』,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6년, 236~237쪽.

12) 현용준, 앞의 책, 240~2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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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읽어 가니 반딧불 같은 놈들이 한 덩어리로 모여지면서 서무오름 쪽으로 가더니 서

무오름이 환했다. 조금 있더니 이 불덩어리가 싸아하게 바매기오름 쪽으로 날아 가더

니 바매기오름도 환하였다. 한참 보아도 사라지지 않았지만 멀리 가 버렸으니 괜찮겠

다 생각하고 조천에 오니 밤 한 시 반이었다. (조천면 조천리, 양영호, 남, 71세,1975년 

채록.)13)

④ 도채비 (제주도민담)

구좌면 한동리에는 개판루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도채비가 잘 나온다고 소문난 

곳이다. 한동리의 한 노인이 여기에서 도채비를 잡은 일이 있다. 

이 노인은 대단히 담이 커서 무서움을 타지 않고 지금까지 도채비 이야기를 들으면

서도 실제로 도채비를 본 일이 없다. 그래서 도채비란 놈이 어떻게 생겼는지 실제로 보

고 싶어 하였다. 어느 날 음산한 바람이 불고 비가 축축이 내리는 날 오늘 같은 날은 도

채비가 잘 나온다고하니 한번 잡아 보야야 하겠다고 하고 밤이 깊어가니 개판루에 

갔다. 

혼자 우장을 쓰고 앉아 도채비를 기다리는데 비는 오고 밤은 점점 깊어가도 도채비

가 나타나지 않았다. 처음에는 조금 무서운 기가 들었지만 도채비가 아니 나타나니 조

금 마음이 놓였다. 한밤중이 되어가니 저 쪽에서 반딧불만한  불이 나타나 이리저리 왔

다 갔다 하더니 점점 커지면서 다가왔다. ‘옳지, 이것이 도깨비로구나.’ 생각하고 마음

을 단단히 먹고 도채비가 아주 가까이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얼마 없이 도채비는 노인 

앞에 손에 잡힐 듯이 스쳐가려 했다. 노인은 ‘이때다’하고 재빨리 도채비를 두 손으로 

확 쥐어 잡았다. 손에 무언가 잡혀졌다. 노인은 ‘되었다’하고 이놈을 손에 단단히 쥔 채 

집으로 돌아와 손에 꼭 잡은 채 잠을 안 자고 앉아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 날이 밝아서 

꼭 잡아 있던 손을 보니 손에는 말똥과 사기그릇 조각과 머리털만이 쥐어져 있었다. 

그래서 그후부터 한동리에서는 도채비는 이런 것으로 되어 있다고 믿어지고 있는

데 그 후 도채비를 실제로 잡아 본 사람은 없다. (구좌읍 한동리, 송자윤, 제주상고 2년, 

1959년 채록.)14)

13) 현용준, 위의 책, 241~242쪽.

14) 현용준, 앞의 책, 240~2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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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도채비 (제주도민담)

약 120년 전 종달리에 고원상씨라는 이가 살았다. 당시 종달리에는 마소 수가 적어 

조농사를 하려면 하도리에 가서 말을 빌어다가 밭을 밟았다. 고원상씨도 조를 가려고 

하여 어느 날 저녁 하도리에 가서 말을 빌어 알종달밭을 밟아달라고 맞추어 두고 돌아

오는 길에 날이 어두웠다. 밤중에 종달리에 거의 와 릿복에 다다랐다. 이 길은 매우 

협소한 데다 실거리나무가 양 옆에 무성하여 겨우 사람이 지나다닐 정도였다. 음침한 

이 길을 지나노라니 종달리에 사는 동감 친구인 고창백의 부친을 만났다. 이 이는 벙거

지를 쓰면 끈을 목에 매고 벙거지는 등으로 내려 걸쳐 다니는 것이 특징이어서 만나자 

곧 알 수 있었다. 고창백 부친은 동갑 친구니까 반가운 듯이 인사말을 하는 것이었다.

“어디 갔다 옴서?” 

“ 빌레 갔단 왐주.”

“난 빌어 둰 오단 다리 쉬젠 앚았주.”

“거 기영 줄 알아시민 찌 갈 걸.”

이렇게 인사말을 나누고 담배 한 대 같이 피우고 가자고 하는데 고창백의 부친이 “이 

리로 가젱 민 질도 궂고 저 알총달로 가민 어떤고?” 하는 것이다.

“아멩이나 허주.”하고 같이 걸어오는데 이상하게도 발을 옮겨 디딜 때마다 물에 발

이 질퍽질퍽했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물어보았다. 

“이디가 어디라?”

“알총달이 샛질 아닌가.”

고창백의 부친은 태연히 대답했다. 알총달이 샛길이면 발이 젖을 리가 없는데 이상

하다고 생각하고 살펴보니 정상 길이 아닌 것 같았다. 정신을 바짝 차려 사방을 살피고 

생각하니 혹시 도깨비한테 홀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 놈,내 누군 

줄 알고 사름을 속이젠 나!” 하며 짚었던 지팡이로 갈기려 하니, 그제야 “엣 그거 속

이젠 난.” 하면서 그놈이 도망가 버렸다. 고원상 씨는 가만히 앉아 자세히 보니 전분

공장 아래쪽 바다에 와 있더라는 것이다. 이것이 도채비다. (구좌읍 종달리, 고인봉, 남, 

63세, 1975년 채록.)15)

15) 현용준, 앞의 책, 244~2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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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채록된 경험형 도깨비담에는 다양한 유형의 이야기가 있다. ①~④의 이야기

에서 눈여겨 봐야 할 점은 도깨비가 불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사실 제주도에서 도깨비

는 도깨비불로 인지되는 경우가 많다. 채록된 이야기의 제목도 도깨비지만 실상 그 주

된 내용은 도깨비불에 관한 이야기다. 

도깨비불이 등장하는 이야기는 그 불이 나타난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도깨비

불이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경험한 일이며 도깨비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분명하게 하

기 위해서다. 도깨비불의 크기도 ‘화로만했다가 주먹만큼’해지고, ‘점점 앞으로 다가오

다가 사라져버리’기도 한다. ‘콩씨 뿌려 놓은 것’처럼 흩어져 있다가 ‘한 덩어리로’ 모

이기도 하고 ‘반딧불만하다가 점점 커지는’ 역동적인 존재로 그려진다. 도깨비불이 나

타나는 것은 어느 날 밤, 술에 얼근히 취해 있거나 풀숲으로 뒤덮인 음산한 곳이거나 

비가 내리는 날이다. 도깨비들이 어둡고 축축한 곳을 좋아하기 때문일 것이다. 

④와 ⑤는 등장인물들과 도깨비와의 일화이다. 도깨비를 잡으려는 자와 자기도 모르

는 사이 도깨비에게 홀렸던 자가 등장하는데 도깨비와의 직접적 경험을 화자를 통해 

이야기 하고 있다. 도깨비를 물리치는 이야기에서는 그 인물이 힘이 세거나 덩치가 크

거나 하여 도깨비와 충분히 겨룰만한 인물로 설정된다. ④에서는 마을에 사는 노인이 

담이 크고 무서움도 없으며 도깨비가 어떻게 생겼는지 호기심도 많다. 결국에 도깨비

를 붙잡고 날이 새고 살펴보니 보잘 것 없는 사금파리 조각과 머리카락, 말똥이 전부였

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경외시하는 도깨비가 잡고 보니 별 것 아니었다는 조롱거

리로 만들어 버린 셈이다. 완결한 영웅담은 아니지만 도깨비를 잡은 노인에게서 영웅

적 요소를 찾을 수 있다. ⑤는 반면에 주인공이 도깨비에게 홀린 사건이다. 친한 동창

인 것처럼 가까운 사람의 형상을 꼭 닮게 만들어 ‘고원상’을 혼란에 빠뜨렸다. 지름길

로 빨리 가려 하던 것이 오히려 도깨비에게 홀려 바다까지 나와 있었다. 하지만 도깨비

가 왜 사람을 속이려고 했는지는 드러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고원상’이 도깨비가 속

이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도깨비를 쫓아냈기 때문에 어떤 피해여부도 나타나 있지 않

다. 다른 이야기 속에서 도깨비에게 홀리거나 속으면 병들어 아프거나 죽는다는 이야

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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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조사 자료16) 분석

경험형 도깨비 이야기는 기존의 채록에서 수량은 많지 않지만 도깨비에 홀린 이야

기, 도깨비를 물리친 이야기, 도깨비가 좋아하는 음식과 도깨비의 성격이 드러나는 이

야기 등 대체로 이야기성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도깨비담들은 대체로 

195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에 채록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 자료는 찾아보

기 어렵다. 제주도 전역에 걸친 설화 조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주설

화 특히 도깨비담의 채록 자료가 없는 것 같다. 여기에서 분석하게 될 최근의 자료는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제주 설화 등 문화원형 종합 기록화 사업>을 통해 필자가 

조사한 설화이다. 기존 자료들과 비교했을 때 최근에 조사된 설화 자료들은 대체로 이

야기성이 떨어진다. 제보자의 성향이나 구술능력이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현재 제

주 전역에 걸쳐 보이는 양상이었다. 

최근 자료에서 특히 주목하고자 했던 부분은 기존 자료에서 드러나 있는 도깨비불에 

관한 대목이다. 제주도에서 도깨비는 특정한 형상이나 사람처럼 인격화되기도 하지만 

불로 현신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각 편에서 도깨비불로 등장하는 점을 찾아보려 했다. 

그리고 도깨비 물리치기에서 어떤 국면을 보이는지도 살펴보려고 한다. 

① 낮도깨비 

[제보자] 봄나민 ㉠도체비옌 헌게 벨롱 벨롱해도 나 눈에는 안 비추와, 게도. 그것도 

비추는 사람, 안 비추는 사람이 잇곡. 도체비도 비추는 사람, 안 비추는 사람 하는 구라. 

우린 도체비를 한번도 못 봐서. 한번도. 

㉡딱 한번 본 거. 나, 도체비옌 헌거 일생 살앙 번 봐서이. 어디 봐시냐 허믄. 그것

도 오월 장마. 사람이옌 헌건 애기라도 조끄디 이시믄 막 의지가 크는 거라라. 옛날 막 

보리 갈 때난. 이디서 갈 때민 저 어디 감만이나 되카? 멧 거리나 되코? 하튼이 가름 떨

어진 디라이. 떨어진 딘디 냇 에염에 신 밧인디 강 보리 묵끄노렌 허난에 “오늘 보리를 

몬 묶어비어사주, 낼은 비오민 보리 쎅여빈엉 안된다.”

허난 우리  그거 답 에 그걸 앙 가서이. 간 보리 묶엉으네,  오월에  

16)  여기에 사용된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한 <제주 설화 등 문화원형 종합 기록화 사업>(2016.04.18.~ 
2017.03.31.)의 조사 작업으로 필자가 조사한 내용이고 그 중 일부분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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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시난에 어슬어슬해서. 겨난 어둑안 어슬어슬해가난에 ㉢파랑한 불이 그디 원 동네도 

엇고 질도 아닌딘디. 냇 에염으로 존질존질 올라왕 똑 사름지 걷는 것지 내터레 톡 

들어가는 거라. 그땐 머릿발이 완 서는 거라. 이젠 더레 댄 말도 못 하고 

“야, 가게. 집이 가게.” 허난 

“보리 어떵해.” 허관테, 

“내불라, 보리 젖고되고.” 

집이 그냥 와났져. 그때 번, 딱 본거. 내 눈에는 도체비는 안 뵈야. 매 사름이 어디 

가믄 봐졈져, 어디서도 봐져라 해도. 

[조사자] 이 동네 도체비 잘 나는디는 어디꽈?

[제보자] 도체비 잘 나는디이, 일로 저러레 쏙 나가민 3리 넘어사민, 저펜이 가면. 

싸 소곰막. 소곰막이옌 헌디 있잖아. 이제 저 귤 판매헴서. 옛날이 그디가 젤로 무서운

디라났져. 옛날에 그디 사람은 하영 아니 죽었주만은. 옛날은 아기들이라도 죽으민 아

땅 묻어부느녜. 그난 그디 사름 안 사는디고 허난 그디 강 농사 안 짓는 디난 그디 에염

더레 그런걸 앗땅 하영 논 셍이라. 게난 그디 젤 도체비 하영 난덴 허는 거. (남원읍 태

흥3리. 오윤생, 여, 85세, 2016년 채록.)

①에서 도깨비는 ‘벨롱 벨롱한’ 도깨비불이다. ㉠과 ㉢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것은 

‘파랑한 불’로 나타난 사람처럼 ‘존질존질’ 걷는 것처럼 멀리서 가까이로 이동하여 다

가오는 모습이다. 제보자는 매 사람 눈에 보인다 하더라도 자신 눈에 잘 안 보이고 일

생 딱 한번의 경험이라는 말을 넣어서 흔하지 않은 경험담의 사실성을 높였다. 팔십 평

생이 넘도록 단 한번 마주친 도깨비불에 관한 이야기는 기억에 남은 사건이기는 해도 

기존 자료에서 보이는 것처럼 흥미진진한 서사를 남기지는 못하고 있다. 

② 도체비와 반딧불

[조사자] 도체빗불 봐낫수과?

[제보자] ㉠ 아, 옛날 봤었지. 그 불 쫘락 가다가 없어지고. 그게 우리  열 살 때. 한 

60년 전. 휏불처럼 삭 가다가 없어지고. 주로 언제 그러냐 하면 ㉡안개 끼고 하는 날. 

주로 여름에. 또 그 시절엔 반딧불도 많이 있었는데 이젠 반딧불도 사라지고. ㉢도체빗

불이 나타나면 정신 상태를 바짝 차려야 되어. 도체비가 나타난다고 할 때는 사람이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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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될 때니까 머리카락이 거스릉해진댄 하던데. 주로 어떤 데가 있느냐 하면은 그 이 천

리 터, 이장했던 터에 주로 날아다닌다는 얘기가 가만히 들어보면 사람의 인이 남아 있

댄 허니까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이제 와서는 도시가 되어 버리니까 나타날 수가 없

고. 옛날 나이든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그렇게 느껴지고. (서귀포시 토평동, 오

응석, 남, 73세, 2016년 조사.)

경험담의 특성상 제보자는 자신의 경험담을 한다. 때로는 들었다고도 하고 때로는 

자신이 직접 겪기도 한 일을 이야기한다. 도깨비불을 60년 전에 봤다는 제보자는 ‘쫘락 

가다가 없어지고 횃불처럼 삭 가다가 없어지고’하는 도깨비불을 설명한다. 도깨비불이 

사람에게 어떻게 한 것도 없이 도깨비와 아무런 관련 없이 단순히 불로 나타났다 그냥 

불처럼 사라지고 마는 존재로 기억되고 있을 뿐이다. 다만 도깨비의 존재감을 표현하

는 말은 ㉢에서 보인다. ‘머리가 거스릉해지’는 위압감과 공포가 도깨비와 동반하는 것

이기 때문이다. 해코지를 하고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경계

의 말은 분명 도깨비에게 홀리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③ 사름  피 내오민 엇어지는 도체비

[제보자] 도체빗불은 봐나긴 해연.

[조사자] 아이고, 도체빗불도 봐낫수과?

[제보자] 응. 나이, 그 역적수울 물 질레 아침 세벡이 저, 침침한 날인디 슬 땐디 침

침한 날엔디. 슬 때가 아니고 봄이로구나. 물질레 나가는디, 밤이  네시건 뒈믄 아

니  세시만 뒈믄 그디 물을 강 두어번 강, 멀어도난에 두어번 강 질어동 강 밥을 허주

게. 애가 아놓고 밥허젠 해가믄 막 바빠, 바쁘난. 물을 질레 아침 세벡이 나 아정 물

을 질레 가단 보난, 전 웬당 알아지카? 웬당. 그 ㉠웬당 넘은 딜로 무신 이만이 헌 초롱

불, 초롱이 이만헌 게 벌랑벌랑 와가난, 아, 저건 요기 동섹이 할아버지 밧 시난에 밧디 

무신 지들커 덖을 거 시난에 비왐직허난에 덖으레 인가. 어우에 나가 요만이 간디 그

냥 어염들에 바싹 ㉡기냥 파랑한 게 이만이 헌게 벌랑벌랑 허난. 아따 나 모르겠다 그

냥, 콥으로 니를 그냥 꽉 찔르난 피가 쫙 난거라.

[조사자] 예, 예.

[제보자] 게난 그 피가 나오난 엇어져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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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자] 겅헤야 하는 거꽈? 도체빗불을 보면 영 피 내와야 뒈어?

[제보자] ㉢피 내와야주게. 도체비는 사름  피 나와불민 엇어진댄.

[조사자] 아,  피 나오민 엇어진댄 마씸? 

[제보자] 응. 엿날 그런말 잇어낫어. 

[조사자] 겅헹 일부러 피 내왓수과?

[제보자] 응, ㉣니끕으로 딱 깨물와앙 피가 나오라니까 도체비 어느새라 간질 알앙 

어디사 가빈지 몰라. 탁 앞이까지 앙 오당. 근디 그때도 경 와 베지도 안헤고. 도

체비다 허멍도. 아이고 딱 게시리 니빨을 딱 그치난 그자 피가 픽허게 난. 거자 엇어

져불연. 게난 아이고 도체비구나. 집이 오란 아장 그 말 아낮주게. 아이고 도체비 영

헹 피 내오난 엇어졋저게 아낮주게. 나 잇당도 아져. 어디 놀래가난도. ㉤나 경헌

거는 봐나서. 파랑헌게, 등알등알. (제주시 봉개동, 신준희, 여, 87세, 2016년 조사.)

도깨비불을 봤다는 제보자는 당당하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다. ㉠과 ㉤에서처럼 

그 불은 초롱처럼 ‘벌랑벌랑’ 다가오고 ‘파랑헌 게 등알등알’ 눈 앞에 그려질 것 같다. 

도깨비라는 존재를 인식하는 방법은 도깨비불의 출현이다. 신비하고 파란 불이 곧 도

깨비이고 도깨비는 한 순간에 이동을 할 만큼 신통력을 지닌 불빛이다. 도깨비를 물리

치는 방법은 피를 보게 하는 것이다. 도깨비가 말을 싫어하고 특히나 말피를 보면 사라

진다는 이야기는 잘 알고 있는 바다. 제보자는 ㉢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피를 보여야 

도깨비가 사라진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과 ㉣에서처럼 실제로 입에 상처를 내어 피가 

나도록 해서 도깨비를 내쫓았던 경험을 여러 번 강조하였다. 피를 내자마자 도깨비가 

사라진 이야기이다. 

④ 고산리 도체빗불

[조사자] 이 동네는 도체비는 안 나와낫수과?

[제보자] 이디 도체비는 저, 디 가면은 추락구지, 질 쪼곰 나가면은 추락구지가 잇

어. 그 추락구지에서 그 매고무동산에서 ㉠도체비가 나오면 그게 사람 조름에 졸졸졸

졸 쫓아 오다가 동네 들어 와가면 ‘씽’하면서 저 녹고물더레 아 낫젠 헤여. 

[조사자] 도체비가 마씸?

[제보자] 어, 도체비가. 도체빗불, 불,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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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자] 할머니는 안 봐낫수과?

[제보자] ㉡우린 안 봐낫고. 들어본 소리. ‘씽’하게 저 노꼬더레. 그때 우리 시아주

범님은 묘제 보러 저 애월 수산더레 가는디 거기가 본 고향인 셍이라. 이 박씨 집이가. 

우리 하르방은 박 씨주기. 그디 강으네 묘제 봐 아졍 낮이 못 오주기. 밤이 오주기. ㉢밤

이 오민 또 매고무동산이엔 헌디 오민 도체빗불이 버룽하게 그디 앚앙. 아이고 저게 무

신 불인고 허당 보민, 하르방 그디 걸어오당 보민 그 불이  곹이 와. 동네 다 오

라가가민 ‘씽’하는 소리 나면서 저레 노꼬더레 저레 아가분다고 그 말은 들엇구

나. (한경면 고산리, 서안생, 여, 85세, 2016년 조사.)

④에 나오는 도깨비불은 소리를 동반한다. ㉠~㉢에서처럼 ‘씽’하는 소리를 내며 나

타나고 이동한다. 도깨비는 도깨비불이라고 재차 강조하는 제보자는 도깨비불이 소리

를 내고 이동한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불의 존재는 이미 도깨비이다. 도깨비불은 파란 

불빛으로 ‘버릉하게’ 사람과 함께 움직이다가 삽시간에 먼 거리를 날아오른다. 순식간

에 날아오르는 모습이 ‘씽’하는 소리로 형상화되고 있다. 하지만 제보자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은 아니고 ‘들어본 소리’라고 마무리 짓는다. 

⑤ 낮도체비

[조사자] 옛날 들어난 말들 엇수과?

[제보자2] ㉠옛날 밤이 드르밧디나 가민 도체비나 나민 사금바치나 돌이나 아은에 

싹 허게 뿌리면은 도체비가 삭아져불주기.

[제보자1] ㉡불란지 불 모냥으로 밤에 불 필롱필롱 나는 도체비는 무섭지 안헌댄 했

주게. 

[조사자] 그믄 뭐가 무서웁니까?

[제보자1] 낮도체비.

[조사자] 낮도체비도 이수과?

[제보자1] 으게. ㉢낮이옌 헌건 우리 고사리 걲으레도 가면 바로 해 나민 낮이지. 사

름으로 벤장허여. 도체비가. 헛개로게. 바로 사름으로 홀량.

 아, 홀영.

[제보자1] ㉣그디 고사리 걲으레 간 사람 추룩 해영 디 오렌해영. 경허민 고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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걲으레 간 사람이 그 도체비를 비치면 그 사람 말을 따라 가지게. 어디 아무디라도 거

렁청헌디. 으게. 경허영 죽어. 도체비 비청 죽어. 

[조사자] 그게 낮도체비.

[제보자1] 낮도체비. ㉤낮도체비가 무섭댄 허는거. 밤도체비는 필롱필롱 불은 해어

도 홀리지는 아니 허는 거.

[제보자2] 옛날에 ㉥우리 어머니 사발 사례 가멍 도체비 나오란 홀리난 바로 내에 냇 

가운디 가졌댄. 나중에 뵈련 보난 냇 가운디 사저시난 확 냇돌 부수왕, 돌로 닥닥 벌렁 

앗앙 뿌리난 그 살아져랜.

[제보자1] 우리 어멍도 겅해나신예게. ㉦고사리 걲으레 가난 누게가 그자 앞이 상 여

기 고사리 있젼 오랜난 그 어른 조름에만 꽈짝 가난에. 밤이 고사리 걲으레 강 오라

서. 오지 안 허난. 우리 중문이난에, 친정이 중문이난 회수 성제가 사난 회수레 몬 전화

하난 려오란. 으레 밤이 올라강 해봐도 어디랑 강 지 못행 허당 보난. 뒷날 아침

은 동네 사름들이영 으레 강 보난 ㉧저 른 오름이믄 안덕면 지경 저 우이. 그디까

지 할망이 간. 비지근히 앙. 할망이 밤새낭 걸언. 그디지 가노렌 허난 비지근히 
아가난에 할망이 정신이 나신고라. 거렁청이 질 몰라 헤어젼. 경해신디 정신 령 할망

이 오람선게. 겅행 죽지 안행 아 오라나서. (서귀포시 중문동, 이순옥, 여, 87세. 김순

자, 여, 83세, 2016년 조사.)

⑤에서는 도깨비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개 뒤엉켜 나온다. 밤도깨비와 낮도깨비 이

야기이다. 밤에 불빛으로 나오는 밤도깨비는 ‘필릉필릉’ 보이기나 할 뿐이고 그것마저

도 사금파리나 돌가루를 흩뿌리면 사라지고 마는 한낯 불빛이다. 반면에 낮도깨비는 

사람을 홀리는 존재다. 사람으로 변장하여 나타나 사람들을 홀린다. ‘도깨비 비추다’는 

것은 홀린다는 말이다. 도깨비에 홀리면 ㉣처럼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다행히 ㉥처럼 

손에 사발을 들고 있다가 사금파리 가루를 만들어 뿌릴 수 있으면 물리칠 수 있을지 모

른다. 아니면 밤새도록 걸어 다닌 ㉧에서 말하는 할머니처럼 강철 체력을 타고 나면 정

신을 놓고 있다가도 도깨비를 따돌릴 수 있을지 모를 일이다. 모두 도깨비에 홀려도 아

무 탈 없이 돌아온 것을 행운으로 여기는 이야기이다. 사람에게 해코지 하는 낮도깨비

는 병이나 죽음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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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도 도깨비담의 특징

가. 도깨비신 이야기

도깨비신은 있는가? 제주도에서는 그 신앙의 형태를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도깨비

를 신격화하였고 그 의례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은 도깨비신을 모시는 의례

에 관심을 두기보다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전개하였다. 

제주도에서는 도깨비를 영감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도깨비를 높여 부르는 말이다. 

일반 설화에서도 도깨비가 영감으로 등장할 때에는 그 신성스러움이나 영향력 면에서 

신격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깨비가 가진 길흉화복을 조절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

과 삽시에 천리만리를 갈 수 있는 신통력으로 사람들은 도깨비를 신처럼 모시고 경외

했다. 도깨비가 선택한 사람에게 자신을 받들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가 수용되었을 때 

엄청난 부와 풍요를 안겨준다. 부신과 풍요신의 면모를 한껏 보이는 것이다. 반면에 도

깨비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거나 불신하였을 때에는 여지없이 화가 미치는데 병을 준다

거나 재산과 생업이 망치게 되는 불행을 주는 역신과 재앙신의 모습도 가지고 있다.    

도깨비신의 좌정을 그리고 있는 본풀이에서 도깨비가 신이 되고 마을 공동체의 신앙

의 주체가 되어 가는 과정을 알 수 있었다. 앞에서 살펴 본 <영감본풀이>류 이야기들은 

신성을 내포한 도깨비담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주도 무속은 전반적으로 과거보다 후

퇴한 것은 맞다. 다른 종교의 영향이거나 현대화라는 이유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무속

이라는 것이 종교행위보다 문화 양식의 형태로 남아서 보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

서 사라져 가는 의례에서 불리는 본풀이보다 자료의 채록으로 본풀이를 접하는 기회가 

훨씬 많을 수밖에 없다. 비록 많은 양의 이본 자료들을 볼 수 없었지만 기존의 채록 자

료를 살펴보더라도 도깨비신앙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바꿔 말하면 도깨비를 신

격화하여 숭앙하던 신앙민들이 만들어 놓은 도깨비담에는 신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

이다.

또 설화 가운데 ‘영감’의 능력에 주저함이 없이 동경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다. 그것은 이미 도깨비를 신격화하여 신앙으로 숭앙하던 사람들의 일화라고 볼 수 

있다. 도깨비가 지닌 풍요신, 부신의 힘을 이용하고자 하였고 신앙민이 직접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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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복신앙이 더 첨가된 것이라고 본다. 이런 설화들에서도 도깨비의 신성을 발견할 수 

있다.

나. 도깨비불

경험형 도깨비담에서는 도깨비는 어떤 존재라고 설명하는 법이 없이 ‘불’로 그려진

다. 그것은 ‘벨롱벨롱’하기도 하고 ‘등알등알’거리고 ‘벌랑벌랑’한다. 사람처럼 ‘존질존

질’ 걷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쫘락’ 가다가 없어지고 어떤 때는 ‘씽’ 소리를 내며 멀리 

날아 올라간다. 그러나 그 불빛은 해코지 할 능력 없는 그냥 ‘필릉필릉’거리는 파란 불

빛에 불과하다. 최근에 조사된 경험형 도깨비담에는 이처럼 불빛에 대한 표현이 다양

하다. 이 많은 의태어, 의성어를 제주어 감성으로 가늠하다 보면 도깨비라는 존재가 눈

에 그려질 수도 있겠다. 최근 조사 가운데 제보자들이 이야기한 도깨비불은 모두 60여 

년 전에 보았던 도깨비불에 대한 기억이다. 지금은 도깨비라는 존재에 대한 인지나 믿

음이 희미해졌지만 그때만 해도 친숙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것 같다. 

오래 전 기억을 풀어냈음에도 구체적인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였다. 반면에 1950년

대부터 1980년대까지 조사된 기존 자료를 보면 이야기는 지금보다 풍부하지만 도깨비

불에 대한 묘사는 담담하다. 도깨비와 관련된 일화가 많아 이야기를 전달하다 보니 그

런 것 같기도 하다. 도깨비불을 만났던 사건 중심이거나 도깨비불을 묘사하는 것이거

나 제주도 도깨비담의 특징으로는 불로 등장하는 도깨비를 들 수 있다. 

다른 지역 설화에서는 도깨비의 모습이 불빛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는데 이와 

달리 제주도 도깨비담에서는 도깨비의 다른 형상화를 발견하기 어렵다. 다리가 하나라

든가 뿔이 하나라든가 털이 많다라든가 누린내가 난다든가 하는 도깨비에 대한 구술이 

전혀 없이 불빛으로 한정된다. 심지어 우리 동화 속에 침투한 외래 도깨비인 오니나 갓

파 등과 같은 일본 요괴나 중국의 귀와 같은 존재가 있음에도 제주도 도깨비담에는 등

장하지 않는다. 

도깨비불은 불빛에 불과하지만 불빛의 크기가 변한다거나 수가 갑자기 늘어난다거

나 혹은 날아다니고 소리를 내는 등 불빛의 변화로 단순한 불이 아님을 보여준다. 보통

이 불이 붉은 색을 띠는 것이라면 도깨비불은 푸른빛을 낸다. 그 색깔에서 오는 평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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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음도 도깨비불을 신비스러운 존재 여기게 만든다. 단순한 불이 아니라 도깨비처

럼 신통한 능력을 지닌 것이어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 같다.  

다. 도깨비 퇴치

제주도 도깨비담에는 다른 지역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도깨비방망이 이야기가 

없다. 부와 행운을 쥘 도깨비방망이 얘기 대신에 영감신이 재화와 복을 관장하기 때문

인지는 모를 일이다. 반면에 도깨비불이야기와 도깨비에 홀리는 이야기는 있다. 도깨

비불을 만나면 머리가 ‘거스릉해지는’ 위압감과 공포가 생기는 법이어서 도깨비에게 

홀리지 않으려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이다. 때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불빛을 

따라가거나 친숙한 사람으로 변장한 도깨비를 따라 어디론가 가고 있다. 이때에는 사

금파리 가루를 흩날리거나 돌가루를 뿌려서 퇴치한다. 도깨비와 겨루거나 물리치는 이

런 이야기가 드물게 보이는 제주도 도깨비담에서 도깨비에 홀리는 이야기나 도깨비를 

퇴치하는 이야기는 그것과 대치될 만하겠다. 

특이한 점이라면 사람의 피를 보여서 도깨비를 퇴치한다는 이야기의 등장이다. 사실 

도깨비를 물리치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도깨비를 잡아 보니 사소한 집안 집기이거나 

여자의 월경이 뭍은 어떤 물건이었다고 해서 여자의 청결이나 행동을 단속시키는 이야

기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또 도깨비가 싫어하는 백마나 말피를 뿌려 도깨비를 퇴치

하는 이야기도 있다. ‘피 내어’ 사람의 피를 내어서라도 그 피를 보게 하여 도깨비를 

물리치는 것은 그것의 연장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피’가 주는 인상은 부정(不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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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도깨비는 지역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친밀도에서 우리 모두에게 친숙하다. 도깨비라

는 존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도깨비에게 홀렸다’, ‘낮도

깨비 같다’, ‘도깨비불’. 이런 말들이 어색하지 않은 이유는 도깨비라는 존재가 많은 사

람들의 인식 속에 이미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자가 한 체험이나 접했던 다양한 이

야기를 통해 도깨비를 만나왔다. 하지만 우리가 도깨비의 존재를 인식하기는 해도 정

체가 모호해서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존재의 성격을 확정짓는 것과 정의 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

고 도깨비의 어원이나 특성을 밝히는 일도 모호하고 까다로운 일이다. 그러나 그런 모

호한 특성으로 인해 설화문학 속에서 도깨비의 정체가 왜곡되고 도깨비이야기가 소멸

되어 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제주도의 경우도 설화의 향유층이 줄어들고 옛이야

기들은 다른 매체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주입되고 있다. 더불어 설화가 소실되고 소멸

되는 과정을 겪는 것처럼 보인다. 

이 글은 제주도 도깨비담의 특징을 탐색하는데 관심을 두고자 하였다. 다른 지역과 

차별하여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신격화되어 있는 이야기로서 <영감본풀이>류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도깨비방방이 이야기 유형의 이야기는 나타나지 않는다. 

도깨비방망이 이야기 속 도깨비는 실제로 만나기 어려운 허구이기도 하거니와 제주도 

도깨비담에는 영감신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번 자료 조사의 범위가 한정되었고 탐색하는 자료의 수가 제한적이어서 제주도 도

깨비담의 특징은 포괄적이라기보다 단편적일 수 있다. 설화 조사를 마무리하는 마음으

로 글을 맺으려고 한다. 더 천착된 연구 결과를 약속하며 결론은 다음으로 미루려고 한

다. 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 제주도 도깨비담을 돌아보고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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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설의 교육 활용 방안1)

- 애월읍 지역 전설을 대상으로 -

제주연구원 위촉연구원    김  은  정

[  목  차  ]

1. 머리말

2. 제주지역 전설 교육의 필요성

3. 애월읍 지역 전설의 교육 활용 방안 

4. 맺음말

1. 머리말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삶과 세계를 의미화 한다. 오래 전승되어 온 이야기들은 인간

의 본질적인 측면에 대해 통찰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를 설화라고 하는데 설화는 신화, 전설, 민담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다. 설화의 전승 과

정을 보면 신화는 대부분 민족적 단위로 전승되고, 민담은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다양

1) 이 글은 필자가 ‘2016 제주 스토리랩 스토리텔링 공모전’에서 「우리 마을 이야기 여행, 물에 비친 달의 마을 ‘涯月’」
이라는 제목으로 장려상 수상한 글을 기반으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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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나타나는데 반해, 전설은 마을이나 지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이유로 전설은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가 제시되고 특정한 증거물 갖

는다. 일정한 지역을 발판으로 하는 전설의 이러한 특징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적

인 유대감을 가지도록 하고 애향심을 고취하기 때문에 다른 설화에 비해 가장 향토색

이 짙다. 또한, 전설은 자연과 혈연을 묶는 사회적 기능을 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오랫

동안 전해지는 그 지역만의 지니는 살아있는 역사로 남기도 한다.

지역전설은 지역의 역사와 지역 주민의 정서가 깊이 스며든 소중한 우리의 구비문학 

자원이지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교육에서는 지역전설에 대한 관심과 관련 연구

는 부족하다. 또한 전설이 사회적인 기능이 점점 약화되어 지역의 이야기를 제공하는 

이야기꾼도 점점 줄어들면서 지역전설은 급격하게 사라져 가고 있다. 그러나 지역전설

은 아직도 미미하지만 전승되고 있으며 증거물도 남아 있다. 내용의 뼈대만을 보면 아

무 것도 아닌 것 같은 전설일지라도 그 안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가치와 커다란 

의미를 품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청소년들이 지역의 문화정체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소중한 

문화 자원인 제주도 전설을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기존의 지역전설 교육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김연희2)는 전주 지역의 전설에 담긴 삶

의 의미를 교사가 학생들에게 생각하게 한 후 학생들이 상상력으로 새롭게 이야기를 만

들어 학급 친구들에게 들려주게 하는 교육을 진행함 후 연구하였다. 이 방법은 지역전

설을 활용한 표현력 교육으로는 적합하나 내가 사는 지역을 알게 하고 애향심을 갖게 

하는 지역화교육 방안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배은미3)는 교사가 저창 지역의 전설

을 실험반과 비교반 학생들에게 동시에 들려주고 학생들이 들은 전설을 다른 학생들에

게 전하게 하였는데 이 때 구전의 특성을 사전에 교육을 실시한 실험반과 들은 이야기

를 단순하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비교반의 전달 모습의 차이를 전설의 단락 단위

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교사가 읽은 전설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은 전설의 전승

체험으로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지역 전설 자체의 교육적 방안에 대해 고민한 고정연
4)의 연구도 있는데 ‘아기장수 설화’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말하기·듣기·쓰기·읽

2) 김연희. 「중학생 표현력 신장을 위한 지역전설교육」,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3) 배은미, 「옛이야기하기 지도가 문학 창작력 기르기에 미치는 영향」,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4) 고정연, 「설화의 통합적 교육방법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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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교육의 교육적 가치와 적용의 통합적 교육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교육 시 활용

한 전설은 실제 현장에서 채록한 지역전설이 아니라 교과서에 수록된 동화 형태의 전설

을 제재로 삼아 현장교육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박홍규5)는 충주 지역의 ‘장자못 전설’

을 이용하여 설화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살펴보았는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

는 방안을 제안하고 최종적으로 직접 지역의 전설을 채록하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글에서는 제주도 전역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는 물론, ‘애월읍6)’이라는 한 마을을 

정하고 마을에서 이전부터 전해오는 이야기를 아동·청소년들에게 전해주고자 마을 구

석구석에서 세세하게 나오는 이야기를 선택하였다.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와 연관된 다

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이야기를 느낄 수 있는 교육안을 작성하였다. 

이로 인해 이 교육을 받는 아동·청소년들에게 내가 사는 마을이 더 정겹고 가깝게 느껴

지게 하고 제주만이 가질 수 있는 정체성에 대해 알게 해주기 위함이다. 마을에서 전해

지는 이야기는 주민들에게 자연이나 역사에 대한 지식을 주고 생활에 지혜를 부여하고 

숭조 사상과 애향심 등을 굳게 하면서 사회적 공명심을 충족시켜 주는 기능을 수행하

는 역할을 할 것이다.

2. 제주지역 전설 교육의 필요성

지역 전설은 구체적인 증거물의 특성 상 대부분 지역적인 범위 내에서 전승된다. 여

기서 지역이란 지리적·행정적인 경계선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개념을 좀 더 확장하면 

공동생활권에 기초한 지역사회, 사회문화적 공동체로서의 지역을 의미한다. 

지역 전설은 지리적 특징, 풍속 등의 유래가 전래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야기는 

유명해서 전국적으로 전해지거나 어디서든 생겨날 수 있는 것이어서 전국적으로 전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광포전설이라고 한다. 전설은 전래되는 증거물의 

5) 박홍규, 「설화의 교육적 활용 연구: 충주 지역 ‘장자못 전설’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6) 애월읍의 총면적은 202.16k㎡이며, 인구는 13,500세대 31,859명(남 16,422명, 여 15,437명), 행정구역으로는 
법정리는 24개, 행정리는 26개리(2016년 10월 기준)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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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 따라서 자연전설, 인문전설, 인물전설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주도의 경우, 전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식이 거의 일치하는 편이다. 우리가 말

하는 전설도 특이한 자연이나 역사적인 인물과 사건, 그리고 마을의 신앙이나 관습 등

의 유래를 설명하는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설은 구체

적인 증거물을 댄다. 이러한 점이 신화와 민담과는 다른 점이다. 설화 중에서 지역성이 

가장 강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전설은 특정한 시대와 장소가 이야기 배경으로 등장하

기 때문에 어느 지역의 이야기인지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 아동·청소년들은 옛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고 교육현장에서도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청소년들은 학교 일과에 참여하기에도 벅차고 거

기에다 설화를 기억하고 전달할 수 있는 이야기꾼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과거 제주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이와 관련된 현장 활동을 통해 선조들이 남긴 

이야기와 현재의 아동·청소년들과 교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함에 있다. 지역전

설을 교육하는 것은 아동·청소년들에게는 삶의 터전인 지역에 대한 관심과 자신의 삶

에 대한 이해를 할 시간을 가지게 할 수 있는 데 의의가 있다. 

제주도 전설에는 섬이라는 지역적 범주에서 세계 속의 제주도로 바뀌어 온 내력이 

담겨있으며, 이웃 중국과 관련해서는 자부심을 드러내는 큰 섬으로 나타나서 대외적

인 자존감이 잘 드러나고 있다. 제주는 불로초가 있는 장수의 섬이면서 중국 천차가 위

협의 대상으로 여길만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곳으로 인식되어 왔다. 날개달린 아기

장수나 장사와 같은 힘센 인물, 힘센 여성, 효자, 열녀, 열부들에 관한 이야기들은 그 마

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소재가 되고 있다. 역사인물 전설인 경우는 후손이

나 소재하는 전설지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전설의 역사적 가치를 인식시키고, 마을 이

야기 유산지인 전설지 관리를 통해 지역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로 삼으며, 효·열·충

에 대한 인물전설과 마을을 대표하는 인물은 집안과 지역에서만이 아닌 마을공동체나 

읍면, 제주도의 상징적 인물로 삼도록 하며, 관련 정려문이나 비석 등 유적을 보존하여 

교육적 표상으로 삼는다.7)

 

7) 좌혜경, 「제주도 전설지의 특성 및 자원화」, 『영주어문』 제33집, 영주어문학회, 2016, 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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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애월읍 지역 전설의 교육 활용 방안 

이 교육안의 대상은 초등학생 3~6학년 대상이며 애월읍 관내 초등학생을 우선 대상

으로 선정하였다. 제주도내 다른 지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도 무관하나 이 교육

안의 전체 주제가 우리 마을 이야기를 이해하고 체험하기 때문에 가급적 애월읍 지역

의 아동·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애월읍 지역과 관련이 

있는 전설 중에 6편을 선정하여 스토리텔링을 하고 현실감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각

각의 전설에 맞는 체험활동을 배정하였다. 6편을 선정한 이유는 아동·청소년들에게 전

달이 용이하고 삶의 가치를 전하며 이와 관련된 체험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육

안의 기본 방향은 강의 및 체험활동으로 총 8회 차(1회당 2시간 기준) 교육안으로 구성

하였다.

전체 교육 계획안은 다음과 같다.

<표-1> 전체 교육 계획

회차 주제/마을 설화 및 수업 내용 비고

1 제주도 이야기 알아보기

- 왜 우리는 이야기를 좋아할까?

- 제주도의 설화에 대해 알아보기(개념, 유형)

   (다른 지역 설화와의 차이점)

- 제주 설화 관련 내용 및 애니메이션 영상 감상

- 우리 마을 형태 및 이야기 알아보기

- 체험 : 제주설화를 스토리텔링한 동화책 읽기

2 애월읍 하가리
- ‘쇠죽은 못’ 전설

- 체험 : 로컬 푸드 요리활동, 연꽃 만들기

3 애월읍 신엄리
- ‘충효 박계곤’ 전설

- 체험 : 효도쿠폰 만들기

4 애월읍 고성리
- ‘김통정 장군’ 전설

- 체험 : 전통놀이 체험

5 애월읍 곽지리
- ‘늘우시 동산’ 전설

- 체험 : 늘우시 동산 걷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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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주제/마을 설화 및 수업 내용 비고

6 애월읍 납읍리
- ‘명필 김용징’

- 체험 : 캘리그라피 활동

7 애월읍 광령리
- ‘날개달린 아기장수’

- 체험 : 아기장수 날개 만들기

8
내가 그려보는 

‘애월읍 이야기 지도’

- 우리 마을 이야기 지도 그리기

   (우리 마을의 산책길, 관광지, 자랑거리 소개)

3.1. 1회차 교육: 제주도 이야기 알아보기

오늘날은 이야기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이야기들이 도처에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스토리텔링의 소재로써 문화콘텐츠로 활용되는 이야기는 그리 많지 않다. 이

야기의 양보다 가치에 주목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그러므로 오랜 시간을 거쳐 많은 

사람들이 공통된 의식 구조를 거친 옛이야기의 원형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옛이야

기는 인류의 삶과 더불어 인간의 삶의 방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그 해답

을 모색하여 왔다. 신화는 초기의 인류가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을 비유와 상징으로 이

야기한 것이다. 그 안에 담긴 신화적인 세계관은 인간의 보편적 사유방식과 연관 지을 

수 있다.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란 스토리, 담화, 이야기가 담화로 변하는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기존의 스토리와의 차이점이라면 기존의 스토리는 수용자가 확정

된 스토리를 수용하는 것으로써의 감상과 소유로 끝이 나지만, 이에 반해 스토리텔링

은 수용자가 확정된 스토리를 수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용된 스토리를 새로운 스

토리로 이어가는 일을 중요시하며, 확장된 스토리와 그것에서 다시 스토리를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교육내용은 왜 우리는 이야기를 좋아할까?, 제주도의 설화에 대해 알아보기, 다른 지

역 설화와의 차이점, 스토리텔링의 의미, 제주 설화 관련 내용 및 애니메이션 영상 감

상, 우리 마을 형태 및 이야기 알아보기 등이다. 교육 내용과 관련된 설화에는 설문대 

할망, 천지왕 본풀이, 삼성신화, 삼공 본풀이, 원천강 본풀이 등이 있는데 이를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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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링한 동화책을 직접 읽음으로써 체험활동을 할 예정이다. 교육에 사용할 도서 목록

은 다음과 같다.

서정오, 『오늘이』, 봄봄, 2007.

송재찬, 『설문대할망』, 봄봄 출판사, 2007.

임정자, 『농사와 사랑의 여신 자청비』, 한겨레 아이들, 2009.

장영주, 『설문대할망(탐라창조여신)』 글사랑, 2009.

조현설, 『자청비(칼 선 다리 건너 세상 농사 돌보니)』, 휴머니스트, 2012.

허난희, 『오늘이』, 키움, 2008.

이를 통해 제주의 이야기가 예로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전해져 왔고 전해지는 과정에

서 어떤 화소들이 변하였는지 살펴보게 된다.

3.2. 2회차 교육: 애월읍 하가리 ‘쇠죽은 못’ 전설

대부분 전설의 구체적인 증거물은 특정한 사건과 결부되어 있어 그 사건의 유래와 

배경을 설명하는 데 긴요하게 작용하지만 증거물의 비중에 따라 언제나 일정하게 작용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전설은 특정 장소의 지명에 관하여 명확하게 전해져오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애월읍 하가리에 살던 과부가 1천여 평의 밭을 하루에 급히 다 갈

고 갈증이 있는 소를 끌고 못으로 가 물을 먹이던 중 소가 죽었다는 데서 이 못을 ‘쇠죽

은못’이라 한다는 전설이다. 이 교육안에서는 전설과 관련하여 마을의 농촌 산업과 연

계하여 체험 활동을 기획하였다.

애월읍 하가리는 제주시 서남쪽 17km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마을을 중

심으로 남쪽으로는 야산에 감귤과수원이 조성되어 있고 북쪽으로는 양배추 생산단지

가 조성되어 있다. 마을 중앙에는 제주에서 가장 큰 연하못이 있어 연꽃이 만발할 때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보여준다. 자연마을로는 감지낭거리, 물막은거리, 수덕이 마을 등

이 있다. 감지낭거리 마을은 하가의 복판에 있는 마을로 감저낭(홍귤나무)이 많았다 해

서 붙여진 지명이며, 물막은거리 마을은 큰 밭이 있는데, 여러 곳의 물이 흘러들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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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밭 임자가 둑을 쌓아 물막이를 하였다고 해서 이름 붙여지게 되었다. 수덕이 마을

은 대뿌룩목 서쪽에 있는 마을로 수덕이 있었다는 의미에서 명명되었다. 

‘쇠죽은 못’의 전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옛날 애월면 하가리에 한 과부가 남편이 남겨준 밭에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다.

하루는 천 여 평되는 밭을 갈려고 일꾼을 빌었다. 과부는 일꾼을 불러 아침 식사를 대

접하면서 많이 먹고 일을 많이 하도록 권유했다.

“밥이 일합니다. 밥이 일합니다.”

과부가 한 말은 다름이 아니라 일꾼은 밥을 배불리 먹어야 기운을 내어 일을 잘할 수 

있다는 말이었다. 힘은 세지만 좀 멍청한 장남(일꾼)은 과부의 말을 곧이 곧대로 들었다. 

과부는 점심식사를 광주리에 담아 일꾼에게 주어 일하러 보냈다.

점심때가 되어 과부는 일꾼이 얼마나 일을 했나 살펴보러 밭에 가보니 일꾼은 보이지 

않고 쟁기에 밥이 담긴 광주리만 매달려 있었다. 밭은 조금도 갈지 않았으니 과부는 걱정

이었다. 과부가 일꾼을 찾아보니 나무그늘 아래서 잠을 자고 있었다. 화가 치밀어 오른 

과부는 일꾼을 깨울 생각도 하지 않고 바로 소를 몰아 밭을 갈기 시작했다. 햇볕이 쏟아

지는 더운 날씨에 조금도 쉬지 않고 해저물기 전까지 밭을 다 갈았다. 소도 과부도 쉬지 

않고 일을 한 까닭에 아주 목이 바싹바싹 타올랐다. 과부는 급히 소를 몰고 길가 조그만 

우물로 달려가 소에게 물을 먹이고 자신도 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셨다.

물을 마시던 과부가 고개를 들어 소를 살펴보니 소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어 가는 것

이었다. 달려가서 소를 끌어내려고 했으나 막무가내였다. 소가 매우 목말라 있다가 갑자

기 물을 너무 많이 먹게 되자 죽은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하가리 동남쪽 중산간도로 바로 

밑에 있는 조그만 우물을 소죽은 못(牛死池)라고 한다.                                     

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p.212.

이 전설과 관련된 전설은 연하못, 연하지, 입니물, 하물 전설, 김수못 전설, 절물, 좌

랑못, 고명숙(高明淑)과 남죽이물 등이 있다. 이 전설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때 중요한 

삶의 가치는 배려와 소통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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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설은 옛날 농업을 다룬 이야기이다. 애월읍 지역에 특산물 중에서 농산물(브로

콜리, 비트, 콜라비, 수박, 양배추, 단호박 등)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로컬 푸드의 의미

와 로컬 푸드를 이용해야 하는 경제적 순환, 6차 산업(고소리술, 선인장 초콜릿, 오메기

떡) 등에 대해 설명하고 로컬 푸드를 이용한 간단한 요리실습을 한다. 요리실습은 지역 

내에 요리실습을 하는 체험 업체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요리는 가급적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면서 아이들의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간단한 것으로 준비한다. 요리는 수박화채, 

브로콜리, 비트, 콜라비 샐러드 등을 만들 수 있다. 요리 실습을 통해 마을의 전설과 현

재 이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농업에 대해 체험 할 수 있다. 두 번째 체험으로는 연꽃 

만들기를 있는데 관련 설화 중 연못과 관련된 내용이 많다. 이와 관련하여 한지를 이용

하여 연꽃을 직접 만들어 본다.

3.3. 3회차 교육: 애월읍 신엄리 ‘ 충효 박계곤 전설’

애월읍 신엄리는 북쪽으로 남해와 바로 접해 있는 반농반어촌 마을이다. 해안가 와 

구릉성 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자연마을로는 신엄, 당거리, 동산거리 마을 등이 있다. 

신엄 마을은 구엄리의 엄장이 남서쪽에 새로 마을을 이룩하였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

름이다. 당거리 마을은 당집이 있었다 해서 이름 붙여지게 되었으며, 동산거리 마을은 

신엄리 북쪽 동산 밑에 위치한다는 의미에서 명명되었다. 

이 전설은 효를 주제로 하는 역사인물 전설이다. 효를 주제로 하는 전국적으로 분포

되어 있는 광포전설이며 부모를 위해 자식들이 희생하여 효심을 행하는 행위도 대부분 

비슷하다. 이 전설은 애월읍에 실제로 존재했던 박계곤이란 인물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와 관련하여 지금은 점점 사라져 가는 효에 관하여 아동· 청소년들이 생각할 

수 있는 활동을 기획하였다. 

전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조 숙종 때, 북제주군 애월읍에 박계곤(朴繼崑)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큰 글공부는 

안했지만, 글재주가 좋고 나라에 충성심과 부모에게 효심이 지극하였다. 



108

제주도 전설의 특성과 활용 방안

이 전설과 관련된 전설에는 충효가선대부 이필완, 충효 송경천(宋擎天)의명 인명 삼

부자, 봉성리 효자 현원상, 효자 고찬원, 진대석 효자문 등이 있다. 이 전설을 통해 아

동· 청소년들에게 가르칠 삶의 가치는 충성, 나라사랑, 효도, 공경이 있겠다. 체험활동

은 효도쿠폰 만들기가 한다. 

이 전설은 孝와 忠을 다룬 이야기이다. 忠孝를 다룬 이야기를 다른 지역에도 많지만 

유달리 애월읍에 忠孝를 주제로 한 인물 중심의 이야기가 많이 전래되고 있었다. 아이

들에게는 어른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와 실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효도 사례에 대해 토

론을 하고 부모님께 전해드릴 효도쿠폰을 만들어 봄으로써 효도에 관하여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를 실행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때마침 나라가 흉흉하다는 소문이 왔다. 박계곤은 비통해한 나머지, 자진하여 30명의 

역군을 거느려 능(陸)을 쌓으러 장안으로 올라갔다. 각도에서 모여든 역군들과 능을 쌓는

데 각각 노래를 지어 불러 자랑으로 삼았다. 박계곤은 ‘대만민회천안(代萬民回天顔)’이라

는 후구(後句)를 부르니 역군들은 물론 거기 있는 관원들이 모두 놀랐다. ‘저 사람이 어디

서 온 사람인가?’ 제주에서 온 역군임을 알자 칭찬의 소리가 더욱 자자하였다.

능 쌓기를 마치고 박계곤은 고향으로 향하였다. 섬 하나 보이지 않은 바다에 이르자 돌

연 강풍이 몰아닥쳤다. 배는 깨어지고 목숨이 경각에 이르렀다. 박계곤은 모든 것을 체념

하고 나무 조각을 하나 뜯어내었다. ‘하느님이 나를 살릴 터이면 보살피소서’라고 손가락

을 끊어 나무 조각에 혈서를 써 바다에 띄우고 몸을 바다에 던졌다. 이 혈서 한 나무 조각

이 북제주군 한림읍(輪林邑) 옹포리(瓮浦里)의 바닷가에 떠 올라왔다. 마침 박계곤의 처

가 바닷가에 물을 길러 가서 허벅(물 걷는 항아리)에 물을 긷는데, 이 나무 조각이 허벅 

속으로 들어온 것이다. 이것을 보고 남편의 죽음을 알고 친족에게 알리었다.

이 사실이 궁중에까지 전하여져서 ‘충효 박씨 정문(忠孝朴氏旌門)’이 내려졌다. 그 정

문은 애월읍 신엄리(新嚴里)에 있다.

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6, pp.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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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4회차 교육: 애월읍 고성리 ‘김통정 장군’ 전설

애월읍 고성리는 한라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는 중산간 마을이다. 동쪽으로 진군로, 

남쪽으로 안오름, 서쪽으로 성동산, 북쪽으로 던덕모를로 둘러 싸인 분지의 형태를 이

루고 있다. 비교적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성천이 산심봉 서쪽 움부리에서 발

원하여 마을 중앙을 가로질러 흐른다. 자연마을로는 고성, 동카름, 서카름 마을 등이 

있다. 고성 마을은 옛 성 항파두성이 있어 항바도리, 항파두리라고 불리다가 후에 고성 

마을이라 개칭되었다. 

김통정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는 제주 전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대표적인 이야기

이다. 김통정 장군 설화는 김통정의 탄생과정과 삼별초군의 항몽 과정, 제주 진입 후의 

왕국을 건설하는 내용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여몽연합군의 토벌 작전과 아기

업개에 의해 최후를 맞는 이야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통정 장군 전설에서는 죽임을 

당하지만 변신 대결을 통해서 초인적인 면모가 부각되고 있다. 

전쟁과 관련하여 활동을 선정하였는데 김통정이 용맹함을 바탕으로 우리 선조들이 

어릴 시절 했었던 전통놀이를 체험활동으로 기획하였다. 

전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통정 장군은 700여 년 전 고려 말 궁지에 몰린 삼별초 일파를 인솔하여 진도를 거쳐 

제주도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성산포로 해서 성산 고성리에 가보니 지리적으로 불리했

다. 김통정 휘하에 있는 지리학자들이 항파두리가 분지를 이루고 있고 사방이 개천으로 

둘러싸였으니 지리적으로 싸움이 유리하다 해서 옮겨 왔던 것이라 한다. 

김통정은 도민들을 동원하여 토성(土城)을 쌓았다. 내성(內城)과 외성(外城)을 쌓는데 

오랜 시일이 걸렸고 또한 흉년이 들어 일하던 역군들은 굶주림에 허덕였다 한다. 그래서 

역군들이 인분(人糞)도 다투며 먹었다는 말이 전해 온다. 김통정은 성을 완공하고 나서 2

년만에 김방경 장군에게 패망했다.

김방경 장군이 고려군을 거느리고 추자도를 거쳐 관탈섬쪽으로 나타나면 토성 옆 망일

이동산(망보았던 오름)에서 정세를 살핀 후 연막전술을 폈다. 제주도민에게 재(灰)를 공

출시켜 토성 위를 뱅 돌아가며 뿌리고는 말꼬리에 빗자루를 달아매어 채찍질을 가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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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달렸다. 김방경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접근을 했으나 안개처럼 일어난 재먼지로 사

방을 분간할 수 없어 후퇴하곤 했다.

하루는 김방경 장군이 새로운 전략을 짜고 대병력을 동원해서 화북포구와 한림항으로 

들어와 협공을 가하기 시작했다. 전세의 불리를 느낀 김통정은 성안으로 후퇴해서 성문

을 닫아 버렸다. 이때 성급히 후퇴를 서두르는 바람에 아기업저지 한 사람이 성안에 들어

가지 못하게 되었다. 김방경 장군은 토성 입구까지 진격해서 입성을 기도했으나 침공할 

방도가 없어 머뭇거리고 있었다.

아기업저지가 옆에 있다가 침공할 방도를 말해줬다.

“두 일뤠 열나흘만 불미질 해봅서.”

이 말을 들은 김방경 장군이 부하들을 시켜 보름동안 계속 풀무질을 하니 쇠로만든 성

문이 녹아떨어졌다. 이때부터 ‘아기업개(아기업저지) 말도 들으라.’는 속담이 생겨났다.

성문이 무너지고 고려군사들이 쳐들어오자 위험을 느낀 김통정 장군은 쇠방석을 비양

도 앞바다로 던졌다. 쇠방석이 바다 위에 뜨자 김통정은 날개를 벌려 날아가 쇠방석위에 

앉았다.

김통정 장군은 태어날 때부터 온몸에 비늘이 덮여 있어서 칼로는 죽일 수가 없었다. 하

지만 김방경 장군 역시 도술이 능한 장군이었다. 모기로 변해서 김통정 장군에게 날아가

서는 얼굴 주변을 돌며 앵앵 거렸다. 김통정 장군이 이거 웬 모기인가 하고 고개를 들 때 

비늘이 거슬리어 틈새가 생기자 바늘로 목을 찔러 죽였다.

고성리 흙붉은 오름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가 전한다. 김통정 장군이 멸망해서 죽을 

상황에 처하자 애첩과 딸이 적군에게 잡혀 죽을 바에는 내가 죽이겠다고 해서 칼로 무참

히 찔러 죽이니 선혈이 벌겋게 흘러 내려 주변 흙이 붉게 물들었다. 그래서 흙붉은 오름

이란 지명이 생겼고 지금도 때에 덮여 잘 보이지 않지만 흙이 붉은색을 띤다고 한다.

김통정 장군은 토성을 탈출하면서 “제주도민을 고생시켰으니 물이라도 먹고 살아라.” 

하여 홰(가죽으로 만든 신발)를 신은 발로 암반을 밟고 떠났다. 바위에 발자국이 패이고 

그곳에서 금방 샘물이 솟아 나왔는데 이 샘물을 장수물이라고 한다. 홰 신은 발로 밟았다

고 해서 「횃부리」, 「횃자국물」이라고도 한다.

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pp.217-218.



발표 4 : 제주도 전설의 교육 활용 방안 - 애월읍 지역 전설을 대상으로

111

이 전설과 관련 있는 전설은 장수물, 붉은오름의 유래, 물달운이 전설, 아기밴돌 전

설, 황바도리, 안오름 전설 등이 있으며 이 전설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에게 가르칠 삶

의 중요한 가치는 용기와 상황대처능력 등이 있다. 

이 전설은 전쟁에서 유래된 이야기이다. 이와 연관지은 체험 활동은 제기차기, 널뛰

기, 강강술래, 투호놀이 등과 같은 전통놀이가 있다. 애월읍에는 많은 전승 대상물에 

김통정과 얽힌 이야기들이 있다. 아동·청소년들은 예부터 전해지는 전통 놀이를 체험

함으로써 옛날 아이들이 어떤 놀이를 하고 그 놀이에는 어떤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지 

알게 된다. 전통 놀이 체험은 아이들의 몸을 튼튼하게 함은 물론 타인과 공존하는 사회

성을 스스로 터득하게 하게 하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김통정이 전쟁 중에 어떤 상황

이라도 잘 대처하였던 것처럼 문제해결능력도 기를 수 있다. 

3.5. 5회차 교육: 애월읍 곽지리 ‘ 늘우시동산’ 전설

애월읍 곽지리는 제주도의 북서쪽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어촌 마을이다. 마

을 중심으로 동쪽에 승세미오름과 남쪽에 과오름, 서북쪽으로는 해수욕장을 낀 바

다를 포함하고 있다. 자연마을로는 곽지, 구린지, 당쿨동 마을 등이 있다. 곽지 마을

은 곽오름 밑에 위치한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구린지 마을은 처낭골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당쿨동 마을은 당쿨이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에서 이름 붙여지게 되었다. 

 지명유래 전설을 대부분 구전으로 전해지고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가 없어 소실되기 

쉽다. 구체적인 증거물은 있지만 기록된 자료를 찾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지명 유

래 자료를 연구하는 일은 무형 전통문화자원의 보존과 마을산업적 부가가치 창출이라

는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아동·청소년들은 마을을 걸으면서 자연물과 장소에 대한 지명유래를 조사하는 활동

을 할 것이다. 

늘우시동산의 지명 유래 전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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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득한 옛날 일이었다. 중국은 춘추전국시대였다. 당태자는 8년이나 거듭되는 내란과 

외환으로 산동성을 피해 다른 곳으로 피난 갈 궁리를 하고 있었다. 

“마마, 큰일이옵니다. 멀쩡하던 하늘이 갑자기 먹구름으로 앞을 가리니 이 일을 어찌 

하오리까?”

신하들은 걱정이 태산 같았다. 당태자만이라도 무사히 피난을 가야 훗날을 기약할 텐

데 그것마저 물거품이 된다면 아무 희망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할 수 없는 일, 그냥 배를 띄워라. 한시가 급하질 않으냐?”

 당태자를 태운 배는 보름동안 바다를 흘러가다 겨우 제주시 애월읍(涯月邑) 곽지리(郭

支里) '진모살' 동쪽에 도착하였으나 당태자는 허기에 지친 나머지 죽고 말았다. 그러나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사람이 있었다. 다름 아닌 당태자 부인이었다. 당태자 부인만

이 겨우 목숨을 건져 진모살을 기어 올라왔으니 그 비참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마

을 사람들은 당태자 부인을 간호하며 슬픔을 달래고 선체가 파선당한 곳을 '당파선코지'

라 불렀다. 당파선이란 당나라의 배가 부서졌다는 뜻이요, 코지란 뾰족이 드러난 곳을 이

름 하니, 지금도 곽지리 해수욕장 동쪽에는 이 흔적이 남아 있다. 또한 당태자라는 직위

는 그 당시 우리나라로서는 감히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높은 지위였기에 비록 배는 

부서져 당태자는 죽었어도 그의 무덤만큼은 소홀히 할 수 없다 하여 전포(앞개)에 묻어 '

당능'이라 이름 지어 관리를 했다 한다. 그 후 당태자 부인은 곽지에서 살면서 남편이 묻

힌 무덤을 매일 드나들며 슬피 울었다. 그 광경이 너무 가련하고 애를 끓는지라 차마 눈 

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였다. 눈물이 흘러 길을 메웠고 천근만근 무거운 걸음은 자갈을 

부셔 모래를 만들었다. 그 부인은 남편이 묻힌 동산을 넘을 때마다 울었다 하여 '늘 울며 

다니는 동산'이란 뜻에서 '늘우시 동산'이라 불렀다.

이렇게 슬픔에 쌓여 지내던 당태자 부인도 더 이상의 아픔은 참지 못했는지 그만 죽고 

말았다. 그러니 사람들은 그 부인이 길을 조금이라도 편히 가라는 뜻에서 대비인동산 즉 

그 부인의 일편단심 높은 절개를 기리는 동산이라 불렀으며 지금도 곽지해수욕장 동쪽에 

자리 잡고 있다.

장영주, 『애월읍』, 책과나무, 2016. pp.7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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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설과 관련이 있는 전설에는 산시미 오름, 보로미, 테우리동산, 문필봉 전설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들에게 전할 삶의 중요한 가치는 일편단심, 절개 등이 있

다. 체험 활동은 마을을 산책하며 마을의 여러 자연물과 장소에 대한 지명 유래를 조사

하는 것이다. 이 체험은 애월읍 마을 곳곳을 걸으면서 우리 마을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시간이다. 

3.6. 6회차 교육: 애월읍 납읍리 ‘명필 김응징’ 전설

애월읍 납읍리는 구릉성 지대로 이루어져 있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다. 마을 동쪽

에 바로 한라산이 위치하고 있다. 자연마을로는 동상, 동중, 동하, 서상 마을 등이 있다. 

동상 마을은 납읍 동쪽 위에 있는 마을이라 해서 붙여진 지명이며, 동중 마을은 납읍 

복판에 있는 마을이라 해서 동중 마을이라 불린다. 동하 마을은 납읍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상 마을은 납은 서쪽 위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이름 붙여지게 되었다.

특정 지역의 설화를 잘 분석하고 이해한다면 그 지역의 역사적 사실, 이념, 지역적 특

성, 지역민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인물을 소재로 한 전설은 증거물이 

대부분 명확하다. ‘명필 김응징’도 역사적 기록에 존재하는 실존 인물이며글을 잘 쓰는 

인물의 특성에서 착안하여 감성이 들어간 글씨를 쓰는 캘리그라피 활동을 기획하였다.  

명필 김응징에 대한 전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응징은 1809년(순조 9)∼1890년(고종 27) 조선 후기 문신이며 교육자, 서예가이다. 

자는 운경(雲卿)이며, 호는 정헌(靜軒)이다. 본관은 김해(金海)이고, 지금의 제주시 애월

읍 납읍리 출신이다.

부친은 김봉철(金鳳喆)이고, 동생으로 김상징(金象徵)과 김기징(金驥徵)이 있다. 인정

이 많은 성품을 타고났으며, 총명함까지 갖추어 6세에 이미 글을 깨우치기 시작하였다.

1832년(순조 32)에는 전주(全州)에서 열린 소과(小科) 초시의 하나로 시험에 합격하면 

복시(覆試)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승보시(陞補試)에 합격하였으며, 183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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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전설에는 계참 박규안 전설이 있으며 이를 통해 전할 삶의 중요한 가치

는 바른 품행, 온화한 성품, 청렴, 바른 글씨 쓰기 등이 있다. 이 인물의 이야기와 연관 

지어 체험할 활동에는 캘리그라피 활동이 있다. 이 전설은 인물 역사 전설이다. 실존했

던 인물의 일화이야기인데 애월읍에는 이러한 인물 설화가 많다. 이 설화의 주인공 김

응징은 글을 잘 썼던 인물이며 이와 관련하여 캘리그라피 활동을 통해 손 글씨를 활용

하고자 한다. 캘리그라피는 ‘아름다운 서체’란 뜻을 지닌 그리스어 ‘Kalligraphia’에서 

유래했다. 동양에서는 서화, 곧 해서·행서·초서를 의미한다. 붓으로 쓰는 글이라 서예

와 비슷하지만 감성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쓰기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디지털 시

대라 손으로 쓰는 글씨보다 컴퓨터 자판이 익숙한 아이들이 손으로 직접 문구를 쓰면

서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직접 붓으로 썼던 글씨 쓰기를 체험할 것이다. 

3.7. 7회차 교육: 애월읍 광령리 ‘ 날개달린 아기장수’ 전설

아기장수 설화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을 만큼 다양하게 전해지고 있다. 

(헌종 4)에는 제주의 승보시(陞補試)에도 합격하였다. 또 35세 때에는 1843년(헌종 9) 계

묘 식년 진사시 3등에 58위로 합격하여, 성균진사(成均進士)가 되었다.제주도에는 지방 

백성들의 교육과 교화를 위하여 세운 제주향교(濟州鄕校), 정의향교(旌義鄕校), 대정향교

(大靜鄕校)가 있었는데, 그는 향교 3곳의 교수직을 역임하면서 제주의 교육 발전에 기여

하였다.

1854년(철종 5)에는 제주목사(濟州牧使) 목인배(睦仁培)가 제주향교 내에 공자(孔子), 

안자(顔子), 자사(子思), 증자(曾子), 맹자(孟子)의 아버지를 제사 지내기 위하여 계성사

(啓聖祠)를 창건하자 그는 제액(題額)을 써서 사당에 걸어두었다.

당대 제주 최고의 학자로 많은 문하생들을 배출시켰으며, 학식(學識)이 매우 풍부하고 

글씨 또한 잘 써서 사림(士林)의 영수라는 칭송을 들었다.

인터넷 사이트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요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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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유형에서 아기장수는 태어난 지 3일 만에 말을 하고 겨드랑이에 난 날개로 방안

을 날아다니는 등 여러 가지 신이한 조짐을 보인다. 부모나 친척들은 아기가 역적으로 

자라나 가족이나 마을에 해를 끼칠까 두려워하여 돌이나 쌀가마니 등으로 아기를 눌러 

죽인다. 장수의 잠재적 가능성이 평범한 사람들의 타성에 의해 제거되는 것이다. 쉽게 

죽지 않아서 낙심해 있는 부모에게 아기가 자기 겨드랑이에 붙은 날개를 떼도록 알려

주어 스스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경우, 아기장수의 잠재적 가능성은 더욱 초월적인 것

으로 상승되며 비극성도 그만큼 고조된다. 거기에 아기장수를 따라 태어난 용마의 죽

음까지 더해지면, 장수의 출현이 초월적인 섭리였음이 확실해지고 그 섭리를 받아들이

지 못한 일상인들의 어리석음이 더 아프게 부각된다.

제2유형에서 아기장수는 태어나자마자 드러나는 여러 가지 신이함 때문에 사회로부

터 분리된다. 아기장수는 어머니에 의해 못 속에 버려지기도 하고, 아기장수 스스로 어

머니에게 일정량의 곡식을 청해 못이나 바위 속에 들어가기도 한다. 기존의 질서로 상

징되는 적대자와 일차적인 대결을 거쳐 못이나 바위에 묻힌 다음 다시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죽은 아기장수가 새가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는 각편도 있다. 즉 이 유형

의 ‘아기장수전설’을 이야기하는 화자들은 아기장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들은 아기장수의 재생을 설정하거나 재생에 대한 암시를 덧붙이면서 현상적인 죽음을 

부정하고 재생을 기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아기장수전설’이 최제우·김덕령·김통

정 등 새로운 가치를 추구했거나 반체제적이었던 역사적 인물의 전설에서 재현되는 양

상을 통해서도 확인된다.8)

애월읍 광령리는 제주시 애월읍 동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전형적인 중산간 마을이다. 

칠성동산이 마을 북쪽에 자리하고 있으며, 서낭동산이 마을 동쪽과 서쪽을 감싸고 있

다. 마을 동쪽으로 무수천이 흘러가고 있다. 자연마을로는 동카름, 벵디왓, 사라 마을 

등이 있다. 동카름 마을은 광령의 동쪽에 위치한다 해서 붙여진 지명이며, 벵디왓 마을

은 전에는 밭이었다는 의미에서 이름 붙여지게 되었다. 사라 마을은 광령 동북쪽에 위

치하고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에서 전해지는 ‘아기 장수 전설’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다음 백과사전 발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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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기 조선 중종에 제주시 아라리로부터 이주하여 와서 이 마을에 처음 정착한 것으

로 전해지는 고기업의 현손에 고승입이란 장사가 있었다. 그가 잔디밭을 걸어가면 그 발

자국이 잔디밭 속으로 한 치씩 패어들어 갔다하고, 12발 길이의 밧줄을 머리에 동여매고 

뛰면 그 발줄 끝이 땅에 닿지 않아 허공에 떴다 하니 얼마나 빨리 뛰었는지 가히 짐작 할

만하다. 또한 그의 아들도 역시 힘이 장사로서 평소에 늘 힘자랑을 하곤 하였다. 그래서 

그는 아들의 힘이 얼마나 센지 시험해 보았다. 하루는 그가 아들을 데리고 목장을 돌아보

기 위하여 큰오름에 갔었다. 그는 아들더러 쇠엣배(소에 짐을 실을 때 사용하는 긴 밧줄)

에 한쪽 끝을 상투에 동여매게 하고 다른 한쪽 끝은 오름의 꼭대기에 앉아서 그가 손에 

잡고 있으면서 아들더러 힘껏 뛰게 했다. 아들이 힘껏 뛰어 밧줄이 팽팽해지자 그가 잡아

당겼더니 아들은 뒤로 나자빠져 버렸다.

다음에는 반대로 그의 상투에 밧줄 한쪽 끝을 동여매고 다른 한쪽 끝을 아들더러 붙잡

게 해서 뛰겠다고 하니 아들은 아버지가 과연 나보다 힘이 셀 것인가 생각하면서 슬쩍 밧

줄 끝을 볼래나무 밑둥치에 감아 묶어버렸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줄도 모르고 힘껏 뛰

었는데 그 나무가 뿌리 채 뽑혔으므로 그것을 끌고 아들이 있는 산꼭대기로 되돌아 왔다 

한다. 그들 부자가 그렇게도 힘이 세어서 무수내(무수천)동서쪽 냇가에 서로 마주보며 앉

아서(약 30m 거리)소를 묶어서는 이쪽에서 저 쪽으로 던지면 저쪽에서도 다시 그것을 다

시 이쪽으로 던지곤 하였다 한다. 또한 그의 수혼인 고태혁에 이르러서는 말 천 필을 사

육하기도 하여 멀리 전라도에까지 그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한다. 고태남이 어렸을 적에 

그의 부모는 아들의 초인적인 힘에 의심이 가서 늘 수상하게 생각하며 감시하고 있었는

데 밤에 잠자다 보면 갑자기 아이가 사라지곤 하였다 더욱 수상히 여겨 아들이 잠들었을 

때 몰래 몸을 조사하여 보니 아들의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아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러

니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장차 비범한 장사가 될 것이지만 당시에는 비범한 인물이 나거

나 특히 날개 돋은 사람이 나면 역적이 될까봐서 미리 어떤 죄명을 뒤집어 씌워 살해한다

는 속설에 겁이 났다. 그래서 하루는 아들을 꾀여 술을 만취시키고 잠들게 하여 그 날개

를 불에 달군 윤디(한복 만들 때 쓰는 다리미 구실을 하는 쇠붙이)로 지져버렸으나 그래

도 그만큼 힘이 세었다 한다.

장영주, 『애월읍』, 책과나무, pp.259-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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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설과 관련된 전설은 고씨 부자 장사, 힘센 장사 최둥이, 홍업선의 묘 등의 이야

기가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가 배울  삶의 가치는 현실 수용, 삶의 극복 의지 등이 있다. 

이 전설과 연관 지어 이루어질 체험 활동에는 아동· 청소년들이 아기장수 날개를 직접 

만들어 보고, 만약 내가 아기장수가 된다면 우리 가족, 마을, 나라를 위해 가장 하고 싶

은 일을 생각하여 발표하는 것이다.

3.8. 8회차 교육: 내가 그려보는 ‘애월읍 이야기 지도’

8회차 마지막 교육이다. 7회차 까지 받았던 교육 내용을 요약하는 시간을 기획하였

다. 아동·청소년들에게 자신만의 애월읍 이야기지도를 그리게 하고 우리 마을에 있었

으면 좋은 대상들을 첨가하여 그려보기로 한다. 예로부터 전해지는 전설의 가장 일반

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구체적인 전승물이 있다는 것이며 마을마다 어떤 장소에는 이

름이 정해진 유래가 있기 마련이다. 

또한 애월읍은 인물과 연관된 설화도 다양하였다. 이러한 설화를 통하여 마을에 있

는 자연대상물의 이름을 조사하고 역사적 인물을 파악하여 마을 이야기 지도를 만들다

보면 마을을 더욱 자세하게 두루두루 관찰하고 애정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야기 지도 주제는 산책길, 관광지, 자랑거리 등이 있다. 

4. 맺음말

전설은 지역 주민이 전해오는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때 전승력이 더욱 강해지고 

증거물이 있을 때 더욱 두드러진다. 특정한 지역의 전설은 대체로 그 곳에 거주하는 지

역 주민에게는 잘 알려져 있으므로 지역적 유대감을 갖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와 

동시에 지역의 전설에는 그 지역의 사회 문화적 정체성이 집약할 수 있는 힘이 내포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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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전설 중에는 중앙 중심, 지배층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록된 역사에서 소외되

어 공식적인 역사자료에는 남지 않은 특이한 지방의 역사나 마을의 살아있는 역사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사실은 전설이 구비문화자료로서 중요한 역사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한 이야기 안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가치

를 품고 있는 소중한 자원이 있다. 이 자원을 우리는 보존하여야 하고 그 가치를 후손

에게 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청소년들이 지역의 문화정체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제주도 

전설을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본문에서 다룬 총 8회차 전설 교육 

활용 방안은 도서관 수업, 학교 방과 후 수업(교과과정 연계), 학교 현장학습, 문화예술 

관련 기획 교육 사업, 캠프 프로그램을 물론,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 마을 향토연구

소와 연계한 마을지 제작 등의 방법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교육의 기대효과는 제주의 설화의 특징을 이해하고 제주설화와 연관된 여러 가지 체

험활동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은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애월

읍 지역에서 예부터 전해오는 설화와 역사적인 인물, 사건에 대해 알아보고 이와 다양

한 체험들을 하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우리 마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활동

으로 마을 이야기를  즐기는 교육이 될 것이다.

이번 연구는 애월읍 지역의 전설에 한정하여 교육 자료로 활용이 가능함을 점검하여 

보았다. 앞으로 기회가 되는대로 제주도 설화(신화, 전설, 민담)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

램이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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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풍수설화의 특성과 지역성 탐색’에 

대한 토론문

제주서중학교 교사    고  은  영

풍수에 대한 연구가 시대의 요청에 따라 조금씩 변모하면서 각광을 받고 있다. 제주

도의 자연·문화적 조건에 따라 제주도 풍수설화가 어떠한 특징을 지녔는지 그 속에 어

떠한 인식이 깃들었는지 밝혀내는 것은 의의가 있다. 유형화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

인가는 연구자의 관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방대한 자료를 하나의 틀에 담고 그 

결과를 도출하기까지는 지난(至難)한 작업이다. 몇 가지 의문을 제시하는 것으로 토론

을 대신한다.

1. 유형화의 항목

제주도 풍수설화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5쪽 <표 2> 풍수이론 유형별 선정자료 분

류표와 7쪽 <표 3> 제주도 풍수설화 유화(類話) 분류표를 기준 삼았다. 각각의 표에 대

한 의문을 하나씩 제기하고자 한다. 

1) <표 2> 풍수이론 유형별 선정자료 분류표의 구분은 ‘1.양기, 2.양택, 3.음택, 4.결

합(2가지), 5.결합(3가지), 6.기타’의 항목으로 제시되었다. 하나의 단위로 묶인 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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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세 가지의 기준이 한꺼번에 적용되어 있어 독자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

는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첫 번째 기준은 단일형이냐 결합형이냐이다. 두 번째 기준은 

양적 풍수냐 음적 풍수냐이다. 세 번째 기준은 공공성과 개인성에 따라 나누어진다. 기

준은 세 가지인데 이들이 섞여서 하나의 기준으로 구분을 한 것처럼 보인다. 또한 하위

분류는 ‘양기’에 따른 분류만이 ‘단맥, 취락, 지형, 비보압승’으로 나누었다. 음택에 해

당하는 편수가 95편이고 양기에 해당하는 편수가 38편인데 양기항목만 이렇게 하위분

류를 둔 이유가 궁금하다.

 

2) <표 3> 제주도 풍수설화 유화(類話) 분류표는 대분류를 지관이야기, 수용자이야

기, 명당이야기로 나누었다. 지관이야기는 명풍담으로 수용자 이야기는 명당발복담과 

명당획득담으로 명당이야기는 명당운용담으로 나누었다. 수용자이야기를 둘로 나눈 

것처럼 지관이야기를 명풍담과 가풍수담으로 나눌 수는 없었는지 의문이다. 소분류의 

모든 항목이 ‘-형’으로 끝나는데 가풍수담만 명풍담의 하위항목으로 가풍수담이 제시

되었기 때문이다.

소분류의 ‘a, b, c, d, e, f, g, h’가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예를 들

어 명풍담의 ‘a’항목이 명지관 활약형으로 제시되었고, ‘b’항목은 명지관 좌절형으로 

제시되었다. 그렇다면 대분류의 지관이라는 기준이 ‘a’항목에서는 긍정적으로 ‘b’항목

에서는 부정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다른 분류의 ‘a, b’항목은 동일하지 않아 하나의 

소분류로 제시되기에 적절한지 살펴보아야 한다. 

2. 제주도 풍수설화의 특성과 지역성

제주도 풍수설화의 특성과 지역성을 밝혀내기 위하여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목차를 

보면 ‘2-1’의 항목에서 ‘제주도 풍수설화의 유형 분류’가 제시되었고 이 분류에 따라 

‘2-2’항목에서는 ‘제주도 풍수설화의 유형별 특성과 그 의미’를 제시하였다. 유형분류

에 따른 의미는 제시되었으나 ‘2-3’의 항목이 없어서 이 유형화한 항목들이 어떻게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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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용하는지 그 작용양상을 통해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는지에 대한 과정이 제

시되지 않았다. ‘3. 맺으며’에서 방대한 유형화 작업에서 이끌어낸 제주의 특징은 ‘명

당획득담(우연함)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명당획득담(적선적공형)이 적

다’, ‘육지부는 인위적인 풍수 형성의 맥락을 담은 비보형 설화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

는데, 제주는 자연발생적인 지형이나 지물 자체를 이미 비보로 인식하는 각 편이 남아

있다’고 제시한다. 육지부라는 기준은 모호하다. 제주도 풍수설화의 특성이 육지부에 

비하여 많다 적다를 논의하는 것은 어떠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제가 된다. 즉, 

명당획득담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면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특성과 지역성이 무엇

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분석에 따른 결과가 ‘순수함, 긍정적인 태도의 

발현’ 등의 주관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이라면 이는 제주 지역의 특성을 변별하는 것이 

아니라 설화에 담긴 보편성을 찾는 데에 더욱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부록에 실린 제주도 풍수설화 분류표를 보면 제주도 풍수설화 각 편을 유형화시키려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다만 1번 항목 위에 표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X’, ‘O’의 의

미를 더욱 명확히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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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성장사설화의 전승양상」에 

대한 토론문

 사)제주학연구소 연구원    김  진  숙 

송정희 선생님의 「제주도 여성장사설화의 전승양상」에 대한 발표문 잘 들었습니다. 

제주 설화, 특히 제주여성장사설화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새

롭게 알게 된 것이 많고 발표문을 매우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발표자는 제주의 설화와 민요, 서사무가 등의 구비문학 현장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였

고, 또 이번 발표문에 직접 채록한 설화를 4편이나 추가하여 분석을 시도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할망, 하르방 한 분이 돌아가시면 하나의 박물관을 잃는 것과 같다는 말

을 많이 하는데, 이제까지 그 분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문학, 즉 구비문학이 근

대화, 산업화를 거치면서 최근 들어 더욱 빠르게 소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에서 설화 한 편 채록하기까지 연구자들의 수고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 

선생님들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토론문은 송정희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의 수고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바탕으로, 잘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좀 더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  몇 가

지 여쭙고자 하는 취지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기저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먼저, 발표자께서는 제주여성장사설화를 <오누이 힘겨루기>, <부부갈등>, <들음

돌 들기>, <힘 뽐내기>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주여

성장사설화의 분류 기준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가 발표문에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또 

그 분류기준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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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의 분류 기준을 다시 살펴보면, 주인공의 특징(신분/ 나이/ 결혼여부 등)이나 

주인공이 가진 힘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재(들음돌/ 남편 등)와 처리방식(옮기

기와 치우기/ 씨름 등), 주인공 행동의 동기와 목적(동생이 화를 면하게 하기 위해/갈등

을 해소하기 위해/ 음식을 얻기 위해 등)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발표

자가 유형으로 직접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본문 안의 서술을 살펴보면, 이야기의 구조

(단순형/복합형)와 결말(비극/희극)을 분류 기준으로 더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문을 보면, 2장에서는 제주여성장사설화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3장에서

는 제주여성장사설화 전승양상에 나타난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특징으로 

비극이 아니다, 힘이 장사인데도 대식과 관련된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 제주여성의 진

취적이고 자주적이며 긍정적인 삶을 표방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독

자로서는 2장의 설화 분류를 통해 설화의 특징을 유추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제주여성장사설화에 제주여성의 진취적이고 자주적이며 긍정적인 삶이 드러나 있다는 

데에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분류의 기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이러한 기준으로 제

주여성장사설화를 분류했을 때 어떠한 의의가 있는지 제주여성장사설화의 특징과 연

관지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다음으로, 발표자께서 이번에 살펴 본 제주여성장사설화는 총 28편입니다. 발표

자가 결말 부분에서도 언급했듯이, 제주도에 채록된 설화가 너무 많아 자료를 다 수집

하여 분석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하셨는데, 제주여성장사설화가 더 있는데 본 발표

문에서 다 살펴보지 못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표문 서두에 설문대할

망 설화에서 여성장사설화의 모습이 보이기는 하지만 여성장사설화로 분류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제외하셨다고 했는데 그러한 이유가 글에서 자세히 설명되지 않아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성장사의 모습이 보이는 설문대할망 설화까지 포함하여 분

석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발표자가 발표문에서 언급했듯이 제주여성장

사설화는 단순형과 복합형이 있는데, 특히 <오누이 힘겨루기>는 다른 이야기에 삽입된 

유형이 많고, 또 28편의 설화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편수 자체가 너무 적어서 통계적인 

의의를 찾기가 매우 어렵지 않은가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선생님

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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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깨비담의 특징’에 대한 토론문

 사)제주학연구소 연구원    김  승  연 

김선희는 ‘제주도 도깨비담의 특징’ 의 서두에서 도깨비가 지닌 초자연적인 능력과 신비

감은 설화 가운데 등장하는 아주 흥미로운 존재다. 그리고 그 존재의 성격을 확정짓는 것

과 정의 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설화문학이 전승되는 과정에서 도깨비의 정체가 

왜곡되고 도깨비이야기가 소멸되는 우려 속에서 제주도에서는 도깨비가 어떤 역할을 하고 

그동안 채록된 제주도 도깨비담의 변모 양상은 없는지 살펴보려 한다. 그러면서 설화문학 

속에서 제주도 도깨비담의 특징을 탐색하여 도깨비의 존재와 재발견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도깨비라는 흥미로운 소재를 다루는 만큼 다양한 결과물

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좋은 결과를 내길 

바란다. 그래서 이 글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부분적인 질문으로 하고 나중에는 이 글에 뒷

받침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의견을 제기한다.

우선, 본문 3쪽에서 제주도 도깨비신앙에 대한 성격과 분포의 예시를 들고 있는데 ‘장주

근은 자신이 채록한 영감본풀이를 통해 도깨비가 제주도에서 영감이라든가 참봉, 야채들

로 불리며 지역의 공동체신으로서 부신, 풍어신, 야장신, 역신 등의 성격을 지닌다고 밝혔

다.1)고 하고 있다. 장주근은 자신의 채록을 ‘횡설수설하여 설화적 모티브를 수용하여 잘 정

연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여 스스로 충분하지 않는 결과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이를 자료로 수용하면서 문제인 모티브를 규명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이 없는 점

이다. 화소를 구분하여 나누는 것은 구비문학을 이해하기 위한 필요한 과정이다. 그렇지만 

장주근의 영감본풀이에서는, 

‘⓻ 제주 한라산에서 장군선왕 놀고 서귀당산봉 영감또로 놀고 선흘 아기씨 신중 

선왕으로 논다. 떼미곶은 각시 선왕, 정의곶은 영감 선왕 대정곶은 도령 선왕 논다.’ 

와 ‘⓽ 영감은 산으로는 산신군졸로 놀고 마을로는 본향군졸로 놀고 물로 가면 용왕 

군졸로 놀고 배로 가면 선왕 군졸로 논다.’

1) 장주근, 「제주도무속의 도깨비 신앙에 대하여」, 『국어교육』 18,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72. 460~4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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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⓻과 ⓽는 제주도 도깨비 분포와 그 성격 즉 도깨비를 모시는 신앙을 잘 나타내주

는 중요 화소다. 다시 말하면 제주도 전 지역에 이르는 도깨비와 그를 신앙하는 범위까지 

말해주는 영감본풀이 중요 화소다. ⓽는 도깨비를 따르는 그 하위 군졸에 대한 대접을 말

하고 있다. 이는 도깨비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제주도 도깨비신앙 전반

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도깨비의 성격과 그 신앙 분포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사

실을 유추 할 수 있는 단서를 보게 된다. 

⓻에서 각 지역의 도깨비는 그 역할을 달리 하고 있는 신들이다. 그러면 실제 이 지역에 

대한 도깨비신의 역할과 기능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것으로 영감본풀이가 도깨비담으로 

하는 설화가 되는 과정에서 화소로 나누어지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토깨비담을 그 분포지역에 따라 정리를 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또

한 채록담만 분포지역별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에 따른 신앙기능과 그 성격을 

더불어 정리를 해야 한다는 과제를 말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실제로 도깨비 

신앙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고 그것은 신화로서 기능이 존재한다는 점이 중요하며 도깨

비신앙이 없는 화자라고 하지만 신앙기능과 그 성격은 기준으로 화자들에게 설화로 수용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 제주도에서는 그 신앙의 형태를 발견할 수 있고 도깨비를 신격화하고 그 의

례도 찾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도깨비신을 모시는 의례에 관심을 두기보다 이야기에 초

점을 맞추고 글을 전개한다고 한정했다. 여기서 의례는 신앙이라는 점을 포함하는 의미로 

이해한다. 그리고 도깨비 이야기가 광범위하다는 데는 그만한 향유 층이 있으며 누구나 이

런 신앙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를 해야 할 것이다. 때문에 이런 보편적 사고를 뒷받침

만할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 근거로 도깨비담을 이야기 하는 화자들은 ‘~해서 누구에게 들었다.’ 고 한다. 그리고 

‘~네는 하지만 우리는 안 해.’ 라고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야기 후반에는 ‘~로 해서 몇 년 

후에는 ~했지.’로 신앙의 강제성을 말한다. <2017년 상반기 안덕면 설화조사 중 제보자 다

수. 김승연 조사> 도깨비담은 설화로서 들을 수 있지만 자신의 도깨비신앙을 스스로 말하

는 화자를 접할 수 없다. 도깨비담 결론은 ‘위하지 않아서 불행한 일로 결말을 맞았다.’고 

하는 종결을 이야기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도깨비담이 도깨비신앙을 바탕으로 형성되

어 진다는 의미기도 하다.

여기에서 도깨비신앙을 전제로 하지 않는 도깨비담은 광범위한 이야기 분포를 설명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진척을 할 수 없는 학문이 되고 말 것이라는 염려를 하게 된다. 

그리고 영감본풀이류를 제주도만이 지니고 있으며 신격화되어 있어 다른 지방과 차별화된

다고 하고 이를 근거로 제주도깨비담의 특성을 들고 있다는 점은 도깨비 신앙담을 제외 한

다는 글의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제주도 도깨비담의 특징’이라는 글의 

제목이 알맞은가 하는 점이다. 이 말은 다른 지역에서는 보편적이지만 제주에서만은 특징

적이다 라는 것인데 과연 그렇겠는가 하는 의문이다.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고 부분만 가지고 논의를 한 점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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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설의 특성과 활용 방안

제주도 전설의 교육 활용 방안

-애월읍 지역 전설을 대상으로-에 대한 토론문

탐라문화연구원 특별연구원    한  진  오

이야기하는 인간 호모나랜스, 인류는 오감을 통해 자신이 접촉한 외부세계에 대한 인지와 

해석을 ‘언어’를 재료 삼아 이루어냈습니다. 언어로 소통하였으며, 소통을 위한 담화를 넘어 인

류사의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전수하기 위해 ‘이야기’라는 장치를 발명해냈습니다. 

구비전승의 이야기를 설화삼분법에 기초해 신화, 전설, 민담으로 나눌 때 전설은 발표자께

서 언급하신대로 신화나 민담과 달리 사물과 현상이라는 증거물을 통해 인류의 선험적 지식을 

전수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쓰인 역사에 대응하는 구비역사로 특정한 

지역이나 집단이 오랫동안 축적해온 사상과 감정을 담는 심성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발표자의 발표문은 설화를 활용한 일종 문화예술교육의 수업모델을 구체적으로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에 역점을 둔 착상으로 실용적 연구물로 보입니다. 이 글에 제시한 교안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피드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면 더 없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몇 가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1. 
발표자께서는 제시된 하가리를 비롯한 애월읍 관내 여섯 개 마을의 대표전설로 ‘쇠 죽은 못’ 

등을 선정하셨습니다. 대상으로 삼은 여섯 마을을 비롯한 애월읍 관내에는 많은 전설이 분포

합니다. 한국구비문학대계를 비롯한 여러 자료에 대상 마을들의 수많은 전설들이 채록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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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표-1> 전체 교육 계획에 마을별로 제시된 전설들을 선별한 이유를 “6편을 선정한 이유

는 아동·청소년들에게 전달이 용이하고 삶의 가치를 전하며 이와 관련된 체험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에 대한 근거기준이 어떤 것인가를 밝히지 

않아서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여섯 편 외에 각 마을의 다양한 전설목록 또한 

일목요연하게 소개 작업부터 하였으면 논의의 근거가 확연해지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섯 마을의 전설 pool과 여섯 편에 대한 선정기준을 말씀해주십시오.

2.
<표-1> 전체 교육 계획에 따르면 총 8회차에 이르는 수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강

과 8강을 제외한 나머지 6회차의 수업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표-1> 의 ‘주제/마을’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2~7강에 대한 각각의 수업 주제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마을 명칭만으로 주제

를 대신할 순 없다고 봅니다. 회차별로 명확한 주제가 설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의도로 

주제를 제시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3. 
발표자께서는 수업모델로 제시한 <표-1>의 전체 교육 계획안이 3~6학년에 이르는 초등학

생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은 학년 간의 편차입니다. 3학년과 

6학년의 사고능력과 신체능력의 편차는 매우 큽니다. 때문에 다양한 교육활동이 분리되어 있

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산하 학교문화예술교육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

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등 8개 분야의 수업과정도 3학년에서 6학년까지를 아우르

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학습능력 편차에 따른 학년별 세부계획이 별도로 마련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